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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다. 초저출산 현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혼·출산·양육 과정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추

적 데이터를 생산하여 출산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신체적·심리적·

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고

령사회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세 번째 수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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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작성되었다.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

신 본 원의 이삼식 선임연구위원, 황남희 부연구위원, 중원대학교 염지혜 

교수, 서울대학교 진미정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현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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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tracking study for the dyna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Ⅲ): 
Focusing on three selected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basic data for the dy-

na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in various perspectives performed as the 

third research. That is, this study is intended to build a basic 

data for policies enhancing fertility through providing com-

munity tracking data, which observes changes in the process of 

marriage, child birth, and childcare and for policies on aging 

through analyz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ging.

The research methods used for dynamic analysis include lit-

erature review, survey and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households and communities. The survey includes total 

901 households in three selected areas with approximately 300 

households each. The sample population consists of 117 nev-

er-married men and women aged 20 to 49 years, 343 married 

women aged 20 to 49 years, and 949 persons aged 50 and over 

living in the sample household.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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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is sample, descriptive statistics of survey results were 

presented. Additionally, this study includes further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for the never-married men and 

women, and married women. It also includes further analysis of 

Community Tracking Survey of 2013, that focuses on the fac-

tors that affect marriage and childbirth and on social networks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 accessibility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in 

community should be improved. Second, it should be in-

tensified to settle an never-married person in employment and 

housing. Third, the infrastructures that support childcare in 

home and the childcare after school should be developed and 

enhanced. Finally, the effective preparation with economically 

for the aged should be more improved.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혼·출산·양육 과정에 대한 변화 관찰을 위한 추적 데이터 생산

으로 출산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고령사회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3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에서는 영유아, 아동, 가임기 여

성, 고령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기반 및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자

원분포 및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조사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의 기초분석은 4종류의 조사표 내용에 대

한 기초분석으로 조사가구의 특성, 미혼인구의 미혼 실태와 결혼관, 기

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실태, 그리고 중고령자의 생활실태를 분석하

였다. 

2015년 저출산분야의 부가조사와 심층사례연구에서는 양적 분석과 심

층사례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심층사례연구 주제는 미혼자의 독립과 결혼에 대한 인식, 기혼

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인식과 자녀 양육 규범에 관한 것이다.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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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장에서는 조사지역 기초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조

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3. 정책적 함의

  가.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결과에서 수요측면에서는 서비스 대상 인구

집단의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급측면에도 해당 시·도 

특성이 반영된 수준이고 지역별 수급상 불균형은 의미가 적었다. 그러나 

지역내 자원분포는 조사지역 시·군·구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동지역 쏠

림현상이 확연한 것으로 나타나, 읍·면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완화를 위

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상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이동수단 확충 등 접근성 제

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행사에

도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여, 선택권 확보를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하

며, 거주지역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나. 미혼자의 독립 및 가족형성 지원 정책

본 연구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양적·질적 자료 분석 결과, 현재 미혼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는 고용 안정의 문제, 독립과 혼인을 위한 경제적 기반

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구체

적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 강화와 자기 개발

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등 청년층 고용정책이 다양화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지원 대책도 더욱 현실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약 5

  다. 가정보육 인프라 확산과 방과후 교실 확대 

본 연구 결과에서 보육 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자녀 돌봄 

문제가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제도가 정착되면서 기

관 보육 교육의 욕구는 대체로 충족되고 있으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

정 양육 지원제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기관 미이용 0~2세 아동

에게 양육수당 10~20만원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나, 현금 급

여 이외의 돌봄 지원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관이용 이외의 시간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취업모의 경우는 조부모와 같은 사적 돌봄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정양육 보호자와 아동을 지원하는 다

양한 공공인프라 및 서비스(프로그램)를 개발·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

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이 시간의 돌봄 공백은 곧 사교육으로 이어지거

나 아동의 방임상태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책

적 개입이 필요하다. 

  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적 노후준비율의 제고  

노후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화된 수단들을 통해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세 지역마다 조금씩 경향성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

으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의 가입하는 비율이 연령이 낮

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활용인 듯하지만, 가입률에 있어서는 개인연금과 기업퇴직연금은 그 비

율이 현저히 낮아 가입유인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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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각 항목별 노후준비율이 낮

기 때문에 향후 여자 노인의 빈곤이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 연령

층은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 가입률 제고가 요구되고, 노인

의 경우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 현재 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이 적절하게 작

동되어야 할 것이다. 

  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거하여 추출되지 않

고 도시화 정도가 다른 3개 소지역으로 한정되어 자료분석 결과를 일반

화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 

추후 계속적인 지역추적조사를 통해 상세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명

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선도적인 정책과제 발굴이나 생애주기상

의 급변하는 단계(결혼 및 출산, 은퇴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용어: 추적조사, 결혼·임신·출산·양육 행태, 중고령자 생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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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

이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

난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1년부

터 제2차 기본계획이 시작되어 정부 및 지자체가 각각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만혼화 추세의 심화, 가족형태의 다

양화, 고령사회 도래 등에 대응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

립되었다.

최근에도 출산율의 저하 추세는 지속되어 2014년 합계출산율(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21명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모(母)의 평균 출산연

령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5).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2013 출생아(남

녀 전체)의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은 81.9년이고, 남자의 기대수명

은 78.5년, 여자는 85.1년으로 예상된다. 특정 연령까지 생존한 사람이, 

앞으로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은 2013년 기준 60세 남자

와 여자는 각각 22.0년, 27.0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14).

현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노인실태조사’가 각

서 론 <<1



10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각 전국표본으로 3년을 주기로 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

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또는 고령사회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연구가 모두 

횡단적 조사방법을 취하고 있어, 매 조사마다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 추이

를 포착하는 데 문제가 있고, 향후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 사회적 환경변화가 관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종단적 조사방법으로서 지역추적조사 데이터를 구축하

고, 인식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하였다. 

즉, 지역단위의 소규모 패널을 활용하여 혼인 및 출산, 양육 과정에서 나

타나는 특성과 심층적 욕구의 변화 및 관련 제도와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더욱 길어진 노후 삶의 다각적인 변화와 그 적응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1)을 위한 기

초자료를 구축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

석하고자 실시되었고, 2015년 현재 3차년도에 접어 들었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 목적은 결혼·출산·양육 과정에 대한 변화 관찰을 위한 

추적 데이터 생산으로 출산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두 번째는 신체

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 현상과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
분석하여 고령화 및 노인복지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1) 본 연구에서 동태적 분석이란 인구학적 의미에서 확정된 개인 삶의 변화 과정에서의 적
응 모습, 역할 변화, 기능 변화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함(오영희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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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 연구방법 

지역추적조사 기초 자료를 근거로 주요 주제별 심층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분야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조사지역의 보건

복지서비스 공급 및 수요 분포 현황을 시각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종단적 

조사방법(longitudinal research)으로서 지역추적조사의 기본조사, 부가조

사 및 심층사례연구 실시를 통한 양적·질적 혼합방법론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조사표본지역은 전국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

를 통한 조사가 아닌 지역사례조사의 형태를 가지기는 하지만, 조사대상

자를 지속적으로 반복·추적한다는 측면에서 패널조사(panel survey)의 

특성이 있다. 조사지역 선정의 기본방향은 본 조사의 목표가 저출산·고령

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사례조사 체계 구축임을 감안하여, 지역적 특성

을 잘 나타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활한 추적을 도모하고자 우선적

으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시·도 지역을 안배하고, 이를 

토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오영희 외, 2013). 

그 다음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합계출산율과 노인인구비율이 

각각 중위수(median)의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자체를 

추출하였고, 농촌지역은 도시화로 인해 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화 수준 및 지속적인 조사협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 선정하였다. 지자체 내의 동‧읍‧면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공무원, 통

(리)는 동 주민센터 및 면 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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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도시 규모, 인구 이동, 지역적 특성, 조사협조 가능성 

및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조사지역은 서울 성북구 정

릉3동(수도권), 충북 충주시 소태면(중부권), 전북 익산시 영등2동(남부

권)이다. 조사가구는 생활권 위주로 선정하고, 가구수가 적어 1개 통·리

로 300가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인근 몇 개 생활권을 묶어서 선정

(1개 통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가구수가 적을 경우 인근 통‧리 지역을 포

함)하였다.

가구조사는 3개 조사지역에서 지역별로 300가구씩 조사하여 총 900

가구를 조사하고, 개인조사는 그 가구 내에 거주하는 미혼자(만 20∼49세), 

기혼여성(만 15∼49세), 중고령자(만 50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조사방법

조사원 교육과 실습을 2일간 실시하였고, 조사지도원 1명과 조사원 4

명으로 1개 팀을 편성하여 조사지역별 2개 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가구조사와 기혼여성조사, 중고령자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미혼자에 대한 조사는 조사일정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를 자기기입으로 작성하고, 조사원이 조사표를 회수하여 

부족한 내용은 전화 확인 등으로 보완하였다. 

3차년도 현장조사 기간은 2015년 7월 23일∼8월 6일(15일간)이었으

며, 2015년의 경우 고령사회분야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저출산분야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그림 1-1 참조). 이

는 격년 주기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주요 이슈에 대하여 심층사례연구를 

실시하려는 맥락에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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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역추적조사의 조사종류 및 조사주기

조사 내용 조사주기

가구 일반사항 저출산분야(기본조사) 고령사회분야(기본조사) 매년 조사

저출산분야(부가조사) 고령사회분야(부가조사) 격년 주기

저출산분야(심층사례) 고령사회분야(심층사례) 격년 주기

(홀수 연도) (짝수 연도)

다. 2014년 조사표본 가구의 사후관리

적극적·체계적 표본관리는 패널의 지속성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다. 따

라서 지역추적조사의 표본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2014년 12월에 각 지

역별 2명의 조사원이 원표본가구를 재방문하여 가구의 주소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3차연도 조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1-1〉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 사전표본관리 결과(2014.12.)

(단위: 가구,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전체

2014년(제2차) 조사 가구수 300 301 300 901

2015년 사전조사 완료 가구수     272 276 292 840

2015년 사전조사 미완 가구수1)  28  25    8  61

  (사전조사 표본유지율) (90.6) (91.7) (97.3) (93.2)

2015년 사전조사 신규진입가구   6   9    2  17

2015년 조사 가능 가구수 278 285 294 857

주: 1) 장기출타, 권역 외 이사, 사망,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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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조사 결과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에서는 901가구를 조사완료 하였다. 가구조

사의 원표본유지율은 78.1%(704가구)이고, 2차 및 3차 진입가구는 

21.9%(197가구)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약 70%)에 비하여 농촌지역(약 

90%)에서 원표본유지율이 더 높았다. 본 조사에서도 대도시인 정릉3동

은 미혼자조사의 사례수가 타지역에 비하여 많은 반면, 중소도시인 영등

2동은 기혼여성조사 사례수가 많고, 농촌지역인 소태면은 50세 이상 중

고령자의 사례수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원표본가구에 주소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일 동·읍·면으로의 이동이면 

그 가구는 계속 추적을 하고, 타 동‧면으로 이동하여 지역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거처에 이사 온 가구를 신규 조사가구로 투입하여 조사지역별 

300가구씩 표본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 현장조사 결과
(단위: 가구,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전체

2015년(제3차) 조사완료수

  가구조사     300 301 300 901

    원표본가구수 212 221 271 704

      (원표본유지율) (70.7) (73.4) (90.3) (78.1)

    2차 진입가구수1)  40  49  16 105

    3차 진입가구수1)  48  31  13  92

  개인조사2)

    20∼49세 미혼자조사  55  36  26 117

      (원표본유지율) (49.1) (41.7) (61.5) (49.6)

    20∼49세 기혼여성조사  74 235  34 343

      (원표본유지율) (66.2) (71.9) (94.1) (72.9)

    50세 이상 중고령자조사 348 117 484 949

      (원표본유지율) (75.9) (80.3) (91.3) (84.3)

주: 1) 신규 진입가구: 응답거부, 전출(조사지역 이외 동‧면), 장기출타 등으로 탈락한 가구를 동일 조
사지역(통·리 단위)에서 대체함.

     2) 개인조사 원표본유지율: 가구 기준임
     3) 조사지역별 300가구를 계획하였으나, 익산시 영등2동은 1 가구를 초과하여 조사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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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료 처리 및 분석

조사원에 의해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에 대하여 지역별 지도원에 의하

여 1차 에디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로직 체크 및 무응답 검토 등으로 해

당 조사지역에서 재방문 또는 유무선을 통한 보완 및 수정을 실시하였

다. 또한 현장조사 완료 후 2차 에디팅을 통하여 통일된 지침에 의한 조

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문항응답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검토를 실

시하였다. 

전산입력 이전에 개인별 패널아이디 부여 작업을 실시하고, 전산입력 

후 입력에서 발생하는 오류 과정과 개별 조사표 간 관련 항목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기본데이터를 결과 분석이 가능한 작

업파일로 생성하여, SPSS 통계패키지를 통하여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전국 표본조사가 아니므로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어 3개 지역 전체(계)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문항 분석에서 관련성이 없는 비해당과 무응답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는 일차적으로 백분율(빈

도)과 교차분석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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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진행 절차

지역추적조사 표본 구축 및 1차 조사 실시 2013년도 1차 조사
↓

2차 지역추적조사 실시 2014년도 2차 조사
↓

3차 지역추적조사 사전조사(표본관리) 실시 2014년 12월 
↓

조사표 설계(기초조사표 수정·보완) 및 문헌고찰 2015년 1~4월
↓

착수워크숍 실시 2015년 3월 18일

↓

저출산 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주제 선정 2014년 4월

↓

제2차 지역추적조사 결과 세미나 개최 2015년 4월 28일

↓

사전조사 실시 및 조사표 확정 2014년 4~5월

↓

조사준비(조사표 및 조사매뉴얼, 홍보물 인쇄) 2015년 6월

↓

중간워크숍 실시 2015년 6월 28일

↓

보건복지부 및 조사지역 시·도 행정 협조요청 2015년 7월

↓

조사원 모집 및 교육 2015년 7월 21~22일

↓

3차 현장조사(기초 및 부가조사) 실시 및 관리 2015년 7월 23일~8월 6일

↓

개인 패널 ID부여, 조사자료 입력

빈도분석 및 심층사례연구 면접대상자 선정
2015년 8월

↓

입력자료의 수정·보완, 분석용 작업파일 구축, 조사 사후검증 2015년 9~10월

↓

심층사례연구를 위한 면접 실시 2015년 9~10월

↓

조사 자료 및 심층사례면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2015년 9~10월

↓

최종워크숍 실시 2015년 10월 28일

↓

보고서 수정·보완 및 최종 검독, 보고서 인쇄 2015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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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내용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에서는 영유아, 아동, 가임기 

여성, 고령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기반 및 공급현황을 파악하

고, 자원분포 및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조사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의 기초분석은 4종류의 조사표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조사가구의 특성, 미혼남녀의 미혼 실태와 결혼관,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실태, 그리고 중고령자의 생활 실태를 분석하였다. 

2015년 저출산분야의 부가조사와 심층사례연구에서는 양적 분석과 심

층사례면접의 질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심층사례연구 주제는 미혼자의 독립과 결혼에 대한 인식, 기

혼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인식과 자녀 양육 규범에 관한 것이다. 미혼

자의 독립은 독립 이전의 동거와 독립 이후의 결혼 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고찰하고자 노력하였다. 기혼 여성의 자녀양육에서 규범적 측면은 자녀 

양육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층사례연구에서 특히 주목

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조사지역별 기초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3. 조사 내용

가구조사는 가구원 일반사항 및 가구 경제상태에 관한 내용이고, 각 개

인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 노후준비, 건

강상태, 지역사회요인, 정책적 요인에 대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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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주제로 구성하였다(표 1-3 참조). 

구체적으로 미혼자조사에서는 학력 및 직업력, 주거상황 및 독립, 이성

교제 및 결혼관, 보건 관련 사항, 신혼부부 주택 관련 정책 인지 등을 알아

보았다.

기혼여성조사는 직업력, 노후준비, 결혼력, 임신력, 자녀양육, 남편의 

가사‧육아 지원, 부모 지원, 기타 친인척 및 비혈연자 지원, 직장요인, 지역

사회인프라, 지역환경, 보육관련 정책 수혜 및 만족 정도 등을 알아보았다.

중고령자조사는 중고령자의 자녀 사항,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및 형

제·자매·이웃과의 관계, 가구형태,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노후준비, 지

역사회와 생활환경 등이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간병수발과 기초연금 수혜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2015년도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는 ‘미혼자의 경우 (거주)독

립에 대한 인식과 이성교제·결혼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설계하였

고, 기혼여성은 자녀 양육 자원의 이용 행태와 부모와의 자원 교환, 추가

출산 의지와 출산 예정에 대한 인식 등으로 설계하였다(표 1-4 참조). 

미혼자의 이성교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자원에 

관련된 문헌의 고찰 등으로 장기적인 심층분석을 위한 주요 주제를 정리

하고, 당해 연도에는 연속적인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층연

구가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였다(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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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기본 조사내용

영역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미혼 남녀(만 20∼49세) 기혼 여자(만 15∼49세) 중고령 남녀(만 50세 이상)

가구
특성

(공통)

–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 여부 및 직업, 종교, 

등록 장애인 여부 

– 가구 경제상태: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및 부담되는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여부, 

소득 항목별 소득 유무 및 연간 소득 금액, 주택 소유형태 및 주택 가격

– 가구원 변동사항: 신규·분가·사망 가구원 수 및 변동 이유

개인
특성

(공통)

– (변화) 학력 

– (변화) 경제활동 및 직업 

– (변화) 학력

– (변화) 경제활동 및 직업 

– 개인 특성

– (변화) 경제활동 및 직업

가족
관계

– 부모와의 관계＊

 ∙ (변화) 거주거리

 ∙ (변화) 경제적 도움 

– 자녀 일반 사항

– 부모와의 관계＊

 ∙ 부모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자녀와의 관계

 ∙ (변화) 자녀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배우자와의 관계

– 부모와의 관계

 ∙ 부모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형제‧자매수

노후
준비

– –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
–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 및

         준비금

건강
상태

– 흡연․음주 및 보건 관련 사항 – 생식보건 관련 검진 – (변화)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연령
대별 

특화된 
주제

<결혼 등 미래 설계>

– 이성교제 여부

– 결혼 준비

<주거독립>

– 주거독립 여부

– 주거독립 시기 및 이유

– 주거독립 의사 및 시기

<임신 및 출산>

– 결혼력

– 임신·출산력

– 자녀관

<자녀 양육>

– 이용 시설 및 서비스

– 양육 비용 및 시간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여부

<가족 지원 사항>

– 가사 및 육아 지원 사항

<직장 요인>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 근로 형태 및 근로 시간

<5년 내 변화>＊

– 경제활동 및 경제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

–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 친구‧이웃 

<여가문화활동>＊

– 여행, 평생교육

- 컴퓨터 및 핸드폰 이용 정도

- 기타여가문화 활동

- 자원봉사활동

<65세 이상 노인>

– 기능상태 및 가족수발

지역
사회
요인

– 
– 보육관련 인프라 접근성 

  및 만족도

– 현거주지 만족도＊

– 여가시설 및 보건소 접근성   

  및 이용 만족도

– 현거주지 만족도

정책
요인

– 결혼관련 정책의 인지도
– 임신·출산·보육 관련 정책의

  수혜 정도

– 기초연금 수혜 여부

  (65세 이상 노인)

주: ＊는 격년을 주기로 조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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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015년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내용

구분 주제 및 내용

부가조사

미혼자조사

– 주거상황 및 독립
 ∙ 현 주거 형태
 ∙ 주거형태별 주거독립 의사 및 시기
 ∙ 주거독립을 하려는 이유와 현재 주거독립하지 못한 이유
 ∙ 주거독립 의사가 없는 이유
 ∙ 일반적인 주거독립 시기

– 이성교제 대상과의 결혼의사 및 시기
 ∙ 과거 및 현재를 포함한 가장 최근의 결혼의사와 그 시기

기혼여성조사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 기관보육·교육과 개인 양육지원 형태별 사용유무 및 시간
 ∙ 지출형태별 양육비
 ∙ 자녀와 부모가 같이 지내는 시간

– 임신력
 ∙ 출산형태, 산후관리 및 임신 당시 모성·부성휴가 사용 등

– 부모와의 자원교환
 ∙ 응답자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가사, 육아 등의 교환 형태 및 횟수, 비용

심층사례연구

미혼자조사

– 미혼자의 (주거)독립과 결혼에 대한 인식
 ∙ 동거에 대한 인식과 경험 여부 및 영향 요인
 ∙ 독립에 대한 인식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이성친구 및 동거 경험과 독립 의사의 관계
 ∙ 결혼 및 결혼의 조건에 대한 인식
 ∙ 독립 경험이나 의사와 결혼의 관계

기혼여성조사

– 기혼여성 가구의 보육 및 교육 자원 이용 행태 분석
 ∙ 기혼 여성 가구의 기관 보육 및 교육 자원 동원행태
 ∙ 보육·교육 이용 행태와 개인 양육자원 동원 행태
 ∙ 보육·교육 관련 지역의 환경적 요인
 ∙ 자녀양육 규범의 특징과 지역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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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저출산 및 고령사회분야 심층사례연구를 위한 주제 탐색

영역 내용

저출산분야

  가족주기
미혼자의

가족 형성

– 주거독립 영향요인 분석
– 만혼화와 영향요인 분석
– 이성교제와 성의식

임신과 출산

– 임신력
– 난임력 
– 피임실태 

자녀양육

– 일·가정 양립실태와 제도 활용도
– 경제활동 특성과 출산 및 양육
– 가정보육실태 및 비공식적 자원활용 실태

가족주기 – 가족주기의 변화 양상

  가족구성
– 가사분담
– 가족구성과 동거형태

  지역사회 지역사회구조

– 자원의 배분과 접근성
– 정책적 지원, 공동체적 지원
– 사회적 자본
– 산업구조와 일자리 가용성

  
지역문화와
개인의 의식

–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
– 공동체와 지역 정체성

  개인의 문화적 배경 – 가치관의 형성과 변화   

  경제활동 – 여성경제활동 특성, 일가족양립 특성

고령사회분야

  자녀 등 가족관계

– 확대가족-수정확대-핵가족의 구성에 차이가 있는가?
– 자녀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차이가 있는가? 세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세대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 부양의 교환실태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중고령자에게 있어 배우자란?: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2014)
– 다세대(bean pole family)의 실제 현황은? 
– 얼마나 어떤 형태로 샌드위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 

  사회적 관계망

– 연계망의 크기와 특성 비교: 1차 조사자료의 심층분석(2014)
– 사회적 관계망의 동질성: 지역, 사회경제적 특성
– 가치관, 정보교환 등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경제활동 및 노후준비

– 중고령자의 직업력, 은퇴에 관한 연구
–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과정의 탐색

  건강 및 지역사회자원

–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노인의 간병수발 실태
– 여가문화활동과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이용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제1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제2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자원분포 및 

서비스 접근성

제3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2제 장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소득계층간, 지역간, 그리고 세대의 형평

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지역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욕구의 차이를 고려하는 동시에 지역간 격차의 문제로 귀결된다(한

영수, 2002; 박세경 외, 2013 재인용). 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은 이

용자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 집단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적합한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편리하고 공평하게 판가름 하는 기본적

인 쟁점이 된다. 여기서 접근성은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편의성, 적합성 

등의 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용가능성 측면에 국한되

어 인식하기도 한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정책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

용자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또는 특정지역이나 대상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면, 결과적으로 또다른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박세경 외, 

2013).

본 장에서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은 조사지역 동‧읍‧면 단위의 자원

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조사지역 관할 시‧군‧구의 통계를 이용하

여 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서술하였다.   

제1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1. 보건복지서비스 수요기반

보건복지서비스 수요추정 논의의 대부분은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잠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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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이용집단이 표출하는 서비스 욕구(needs)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서

비스 이용경험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실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수요 정도를 양적으로나 또는 그 내용적 측면에서 가늠할 수 있는 실증근

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박세경 외,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서비스 수요규모의 기초선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 대상 인구집단의 

지역별 분포를 우선 고려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사

이트에서 제공하는 성·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이다.

저출산정책 관련 서비스대상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1 참조). 무상보육서비스는 모든 영유아(0~5세)에게 제공된다.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실수요집단 규모

는 성북구가 23,12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시(15,486명), 충주

시(9,633명) 등의 순이었다. 조사지역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5% 내외이며, 전국 평균인 5.4%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동돌봄서비스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또는 일반아

동에게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방과후 교실(교육부)의 형태로 제공된다. 아동돌봄서비스의 잠재수요집

단인 6~18세 아동인구 규모는 성북구(58,205명), 익산시(45,876명), 

충주시(29,529명)의 순이고, 사례지역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아동 

비율은 12~15% 수준이며, 전국평균인 14.3%를 웃돌거나 못 미치는 수

준이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는 주로 가임기 여성(15~49세)에게 제공된

다. 임신·출산 서비스의 잠재수요집단인 가임기 여성인구 역시 성북구

(123,719명), 익산시(72,065명), 충주시(47,331명)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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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조사지역별 영유아·아동·가임기여성인구(2014년)

(단위: 명, %)

지역 총인구
영유아(0~5세) 아동 (6~18세)

가임기 여성인구
(15~49세)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전국 50,763,158 2,754,764 5.4 7,237,817 14.3 12,909,337 25.4

성북구 464,357 23,124 5.0 58,205 12.5 123,719 26.6

익산시 303,246 15,486 5.1 45,876 15.1 72,065 22.9

충주시 207,079 9,633 4.7 29,529 14.3 47,331 23.8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고령사회정책, 특히 노인복지정책 관련 서비스대상 인구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2 참조). 노인복지정책은 종류가 다양하다. 개별

정책별로 서비스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의 종류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실수요집단 또는 잠재수요집단이 된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실수요 또는 잠재수요집단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규

모는 성북구(59,216명), 익산시(44,128명), 충주시(32,719명)의 순이고, 

사례지역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8~15.8%이며, 전국평균

인 12.4%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한편, 신체적 노화 진행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실수요 집단일 가능성

이 높은 80세 이상 고령후기노인 인구규모는 익산시(9,789명), 성북구

(9,378명), 충주시(6,658명)의 순이고, 사례지역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2~3%이며, 전국평균인 2.4% 내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리

고 남녀비율은 세 지역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노인이 서비스정책의 핵심대상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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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조사지역별 노인인구(2014년)

(단위: 명, %)

지역 성별
65세 이상 노인 80세 이상 노인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전국

계 6,296,931 

12.4

1,206,729 

2.4남자 2,623,269 359,794 

여자 3,673,663 846,936 

성북구

계 59,216 

12.8

9,378 

2.0남자 25,598 3,038 

여자 33,618 6,340 

익산시

계 44,128 

14.6

9,789 

3.2남자 17,743 2,889 

여자 26,385 6,900 

충주시

계 32,719 

15.8

6,658 

3.2남자 13,453 2,002 

여자 19,267 4,656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2. 보건복지서비스 공급현황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집은 성북구가 331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익산시 269개소, 충주시 128개소의 순이다. 이를 국

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할 경우, 성북구는 국공립 35개소, 민간·

가정 296개소(민간 144, 가정 152), 익산시는 국공립 10개소, 민간·가정 

259개소(민간 78, 가정 138, 법인단체 13, 사회복지법인 23, 직장 4), 충

주시는 국공립 8개소, 민간·가정 120개소(법인/단체 3, 사회복지법인 

15, 민간 62, 직장 1, 가정 38, 부모협동 1)가 설치되어 있다(표 2-3 참조).

아동 돌봄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익산시가 46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주시(36개소), 성북구(33개소, 방과후교실 5개소 포

함)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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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조사지역별 보육·아동돌봄 관련 시설현황(2014년)

(단위: 개소)

지역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총 개소수 (국공립) (민간)

성북구 331 (35) (296) 33

익산시 269 (10) (259) 46

충주시 128 ( 8) (120) 36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익산시는 익산시 내부자료.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원 현황은 <표 2-4>와 같다.2) 성

북구는 공동생활가정(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9개

소, 노인재가복지시설 12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사회복지관 5개소, 경

로당 152개소, 노인교실 7개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익산시는 양로시설(주거) 3개소, 공동생활가정(주거) 16개소, 노인의

료복지시설 25개, 노인재가복지시설 18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사회복

지관 3개, 경로당(여가) 651개 등이 있다.

충주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7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34개소, 노인재

가복지시설 3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경로당(여가) 

529개소, 노인교실 25개소 등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익산시는 여러 유형의 노인복지시설이 골고루 설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에서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③ 노인여가복
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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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조사지역별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시설현황(2014년)

(단위: 개소)

지역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재가
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1) 경로당 노인교실

성북구 3 19 12   6 152 7

익산시 19 25 18   5 651 6

충주시 7 34 3   2 529 25

   주: 1)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보호사업과 교육문화사업(노인 여가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익산시는 익산시 내부자료.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 현황은 <표 2-5>

와 같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익산시

가 40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15, 보건진료소 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충주시가 30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13, 보건진료소 16)이며, 성북구는 

2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1)에 불과하다.

한편, 민간의료기관으로 병원급은 성북구 6개, 익산시 8개, 충주시 5

개로 파악되고, 진료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가 설치된 병의원은 성북구 

13개소, 익산시 9개소, 충주시 4개소이며, 산부인과가 설치된 병의원은 

성북구 14개소, 익산시 11개소, 충주시 9개소 등이다. 의원과 치과(병)의

원은 대도시 지역인 성북구에 매우 많고, 요양병원은 익산시가 가장 많다.

〈표 2-5〉 조사지역별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시설현황(2014년)

(단위: 개소)

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종합)
병원1)

요양
병원

의원
치과(병)

의원

성북구  2 13 14 6  7 249 153

익산시 40  9 11 8 13 159  87

충주시 30  4  9 5  5 113  43

   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임(요양병원은 제외함).
자료: 1)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익산시는 익산시 내부자료.
        2) 요양기관현황(http://kosis.kr.), 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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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별 개소당 이용가능자수(잠재적 서비스대상)를 평균한 값은 

<표 2-6>과 같다. 잠재적 서비스대상집단을 시설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

에 수치가 낮을수록 잠재적 이용대상자 대비 시설수가 많아 이용가능성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0~5세아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익산시가 58명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성북구(70명), 충주시(75명) 순이다. 시설수 측면에서 익산시

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충주시(268명)가 가장 낮고, 그 다음 익산시(337명)이

며, 성북구(701명)는 타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는 1개소당 대상아동인원이 성북구 6,256명으로 가장 낮

고, 충주시가 9,790명으로 가장 높다. 이 역시 의료시설이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취약

지역에 해당할 수 있는 농촌지역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로당은 충주시(62명)와 익산시(68명)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성북구(390명)는 5배 이상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가

문화시설이 많은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지역의 여가생활은 주로 경로당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잠

재적 서비스이용률은 높을 수 있으나 여가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도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이용을 전제로 보건소를 살펴보면, 충주시(1,091명), 익

산시(1,103명)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성북구(29,608명)는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이용 편

향성이 나타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취약계층노인

들은 여전히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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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다면, 접근성에 일정부분 제약을 받고 있다 할 수 있다.

15~49세 가임기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산부인과를 살펴보면, 충주시

(5,259명), 익산시(6,551명)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성북구

(8,837명)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는 서울시 전역의 산부인과

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내에 산부인과가 적다는 

점이 이용상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2-6〉 조사지역별 주요시설별 개소당 평균 이용가능자수(2014년)

(단위: 개소)

지역
어린이집
(0~5세)

지역아동센터
(6~18세)

소아청소년과
(0~18세)

경로당
(65세 이상)

보건소
(65세 이상)

산부인과
(15~49세 여성)

성북구 70 701 6,256 390 29,608 8,837

익산시 58 337 6,818 68 1,103 6,551

충주시 75 268 9,790 62 1,091 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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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자원분포 및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 수급이 원활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원분포와 서비스 접근성

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서비스 접근성이란 서비스 욕구를 가진 인구

집단과 해당 서비스의 자원 사이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서비스 욕구를 가

진 개인 혹은 집단이 욕구를 인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찾고 자원에 도달하

고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정된 

시설이용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시설의 

접근성이 특히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이용가능성 측면에서의 접근

성은 자원이 지역수준에 따라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을 때 제한되며, 

특히 고령이나 장애에 의해 이동성이 제한될 때 접근성의 제약을 강하게 

받게 된다(박세경 외, 2013).

이러한 이용가능성 관점에서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살펴보기로 한

다. 수요자가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르게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지, 거주지역으로부터 자원까지 도달거리는 적정한 수준인지, 거주

지역내에 다양한 자원이 분포되어 있어 선택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공급의 분포현황을 시각화

하고 거주지역 및 자원을 중심으로 Buffer3)를 생성하여 적정거리에 포함

된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

이지에서 제공되는 자원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자원정보는 지자체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입수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 지도에 

점을 찍어 시설의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동·읍·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2㎞(도보 30분거리), 4㎞(도보 1시간 거리) 원을 그려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가늠해 보았다.

3) 본 절에서는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 또는 4㎞ 거리의 원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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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육·아동복지 부문

성북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지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릉3동 주민센터로부터 2㎞ 또는 4㎞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익

산시는 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도심 외곽지역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등2동으로부터 반경 4㎞ 이내에 대

부분 산재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충주시는 개소수는 적지만, 골

고루 분포하고 있는 편에 속하며, 소태면 관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2-1〕 조사지역별 국공립 어린이집 분포

 

 

주: 1) 상단의 그림은  서울 성북구 (정릉3동), 하단 좌측 그림은 전북 익산시 (영등2동), 하단 우측 그
림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임. 시‧군‧구 내의 굵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2) 안쪽 ○는 조사지역 중심 2㎞ 이내이며, 두 번째 ⊚는 조사지역 중심 4㎞ 이내의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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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개소수도 월등히 많고 

지역적으로도 넓게 분포되어 있다. 성북구의 경우 대도시지역에 해당되

기 때문에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익산시와 충주시의 경우 읍․
면지역보다 동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

다. 보육수요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되나, 어린이집이 반경 4㎞내에 존재하지 않는 동·읍·면 지역도 나타나

고 있어 시설보육에 애로를 겪는 가정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2〕 조사지역별 민간․가정어린이집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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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역시 성북구는 편중현상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익산시와 충주시는 동지역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점을 감안한다면, 읍․면 단위 지역에서 돌봄서비스 소외 아동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3〕 조사지역별 지역아동센터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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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인복지 부문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입

소지원,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제공, 주거시설 임대 등의 사업을 실시하

는 곳이다. 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있으나 주소불명인 성북구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시설 개소수는 많지 않으나 익산시, 충주시 양지역 모두 동일 

시내에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영등2동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1개의 양로시설

과 5개의 공동생활가정이 위치해 있는 반면, 충주시는 소태면 관내에 관

련시설이 위치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2-4〕 조사지역별 노인주거복지시설 분포

주: 1) 왼쪽은 전북 익산시 (영등2동), 오른쪽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임. 성북구는 공동생활가정만  
3개소가 있어 제시하지 않음.

     2) 시·군·구 내의 굵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3) 안쪽 ○는 조사지역 중심 2㎞ 이내이며, 두 번째 ⊚는 조사지역 중심 4㎞ 이내의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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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대상으

로 입소 또는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제공으로 건강 유지·개선에 도움을 주

는 시설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세지역 모두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충주시의 경우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기

는 하지만, 중심 동지역에 밀집되어 분포된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5〕 조사지역별 노인의료복지시설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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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거동불편 노인이지만,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요양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성북구의 경우 정릉3

동에는 시설이 위치해 있지 않지만, 나머지 지역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 반경 4㎞ 내외에 분포되어 있다. 한편, 익산시는 넓게 분포되어 있기

는 하나, 중심 동지역에 편중된 경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 충주시는 시

설 수도 적고 편중되어 있다. 

〔그림 2-6〕 조사지역별 재가노인복지시설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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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은 여가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외에, 경우에 따라 급식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관(사회

복지관 포함)은 성북구를 제외하고는, 양 지역 모두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는 영등2동을 중심으로 반경 4㎞이내에 

모두 위치해 있고, 충주시는 중심지역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

해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그림 2-7〕 조사지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1(노인복지관)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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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시설이 경로당이며,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취미생활 영위를 위한 시설이다.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당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많은 시설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

다. 물론 아파트가 많은 동지역에 더 밀집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읍․
면지역에도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다만,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에는 상

대적으로 적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자락에 위치해 있는 특수성

과 대도시 지역으로 경로당을 대체할 수 있는 각종 여가시설이 많다는 지

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8〕 조사지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2(경로당)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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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건의료부문

병원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를 설치하여 진료하고 있는 병의원은 성

북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양 지역 모두 도심지역에 밀집된 현상을 나타

내고 있다. 외곽지역은 전무한 양상으로서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먼 거

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림 2-9〕 조사지역별 소아청소년과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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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또한 동지역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지역 시·군·구 

외곽지역은 산부인과가 전혀 위치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주기적 진료가 

필요한 임신부의 입장에서는 무거운 몸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10〕 조사지역별 산부인과 분포

주: 〔그림 2-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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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아동청소년과, 산부인과와 마찬가지로 중대형병원 역시 

중심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응

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긴급상황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림 2-11〕 조사지역별 중대형 병원 분포

주: 1) 왼쪽은 전북 익산시 (영등2동), 오른쪽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임. 성북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내
에 보건의료자원이 풍부하고 이동의 편리성과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구단위의 분석을 생략함. 

     2) 시·군·구 내의 굵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3) 안쪽 ○는 조사지역 중심 2㎞ 이내이며, 두 번째 ⊚는 조사지역 중심 4㎞ 이내의 지역임.

민간의료기관의 도심지역 편중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이며,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방의

료원과 보건소가 그것이다.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로 1개소씩 두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

지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는 〔그림 2-12〕 과 같이 지역별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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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조사지역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분포

주: 1) 상단의 그림은  서울 성북구 (정릉3동), 하단 좌측 그림은 전북 익산시 (영등2동), 하단 우측 그
림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임. 시·군·구 내의 굵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2) 안쪽 ○는 조사지역 중심 2㎞ 이내이며, 두 번째 ⊚는 조사지역 중심 4㎞ 이내의 지역임.
     3) 별표(☆)는 보건(지)소이고, 점(․)은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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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인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익산시는 동지역을 중심으로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충주시는 비록 적은 수이나 전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되

어 있다. 

〔그림 2-13〕 조사지역별 노인요양병원 분포 

주: 1) 왼쪽은 전북 익산시 (영등2동), 오른쪽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임. 성북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 보건의료자원이 풍부하고 이동의 편리성과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구단위의 분석을 생략함. 

     2) 시·군·구 내의 굵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3) 안쪽 ○는 조사지역 중심 2㎞ 이내이며, 두 번째 ⊚는 조사지역 중심 4㎞ 이내의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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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자원의 공급자중심 접근성

앞서 성북구, 익산시, 충주시 지역의 시설분포와 함께 정릉3동(성북구), 

영등2동(익산시), 소태면(충주시)의 주민센터·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반경 

2㎞, 4㎞ Buffer를 생성한 후 그 범위내에 시설들이 얼마나 위치해 있는

지 살펴보았다. 이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전과 달리 공급자 중심으로, 즉 각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Buffer를 생성하여 얼마나 많은 선들이 조사지역에 걸쳐져 있

는지 살펴보기로 하며, 어린이집, 경로당, 보건(지)소·진료소 등 주요시설

만 다루고자 한다.

성북구의 경우, 반경 2㎞ Buffer의 수많은 선들이 정릉3동을 지나가고 

있다. 이는 보육수요자인 정릉3동의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어떠한 어린이

집이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산시 영등2동도 마찬가

지이다. 영등2동은 익산시의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

으로 수많은 선들이 걸쳐져 있다. 따라서 영등2동의 학부모도 어떠한 어

린이집이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충주시 소태면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충주시의 어린이집도 충주시 도심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소태면에 

걸쳐있는 선은 전혀 없다. 다른 지역과 달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소

태면 관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다. 그리고 이는 선이 전혀 걸쳐 있지 않은 다른 면단위 지역도 마찬가

지라 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접근성에 있어 많은 불편

과 제약이 따르게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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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조사지역별 개별 어린이집별 반경 2㎞ Buffer

주: 1) 상단의 그림은  서울 성북구 (정릉3동), 하단 좌측 그림은 전북 익산시 (영등2동), 하단 우측 그
림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임. 시·군·구 내의 굵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2) ○는 시설 반경 2㎞ 이내의 지역임.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정릉3동(성북구), 영등2동(익산시), 소태면(충주

시) 등 3지역 모두 많은 선들이 걸쳐져 있다. 경로당 자체가 소외된 지역

없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로당의 경우 지역주민, 

특히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많은 선

들이 사례지역에 걸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가능성이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마을단위로 1개씩 설치되어 있다면, 다른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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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는 배타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

도 불구하고, 마을간 친목관계가 돈독하다면 마을 구분 없이 여가선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5〕 조사지역별 개별 경로당별 반경 2㎞ Buffer

주: 〔그림 2-14〕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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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분포와 관할범위는 이상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등2동(익산시)의 경우가 그러한데, 반경 2㎞  

Buffer가 균형적으로 걸쳐져 있다.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

이 Buffer내에 포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태면의 경우 균형적

으로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반경 2㎞ Buffer를 벗어나는 지역도 상당

하다. 이는 산간지역 등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

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정도 수준이면 접근성은 양호하

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6〕 조사지역별 개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별 반경 2㎞ Buffer

주: 1) 왼쪽은 전북 익산시 (영등2동), 오른쪽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임. 성북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 보건의료자원이 풍부하고 이동의 편리성과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구단위의 분석을 생략함. 

     2) 시·군·구 내의 굵은 선 안쪽은 조사지역 동·읍·면 지역임.
     3) 안쪽 ○는 시설 2㎞ 이내의 지역임.
     4) 별표(☆)는 보건(지)소이고, 점(․)은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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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이념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

구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점

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

본이념에 부응하고 설정된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보건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통해 이용자

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여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고 만족도를 향상시키

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임기 인구의 출산

행동과 노년층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언급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측면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의료시설,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지역특성 감안시 충분히 이

해되는 수준이었다. 수요측면에서 서비스 대상 인구집단의 지역별 차이

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영유아, 아동, 가임기 여성, 노인 인구 모두 

전국 평균 수준을 약간 상하회하는 수준에 위치하고 있었다. 공급측면에 

있어서도 역시, 지역별 차이는 약간 존재하지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특성이 각각 반영된 수준으로 볼 수 있었다. 다만, 의료시설은 익

산시, 충주시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성북구에 비해 적게 설치되

었고, 경로당은 익산시, 충주시에 비해 성북구가 개소당 이용가능자수 평

균치가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익산시, 충주시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의료시설 부족분을 보완하고 있었고, 성북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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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의 여가대체시설로서 다른 공공․민간 여가문화시설이 활발히 이용

되고 있어 분포 불균형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2-6, 3-93 참조).

둘째, 지역내에서의 자원분포는 사례 시․군․구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동지역 쏠림현상이 확연한 것으로 나타나, 읍․면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완

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포함), 민간의료시설(중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은 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읍․면 단위에서는 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읍·면 지역은 시설보육에 애로를 

겪거나 돌봄서비스 소외 아동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전 연령층의 인구가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

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노인들은 여가생활의 중심이 

경로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실제 경로당 이용률이 충주

시 소태면(80.9%), 익산시 영등2동(33.3%), 성북구 정릉3동(5.7%)로 지

역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87 참조). 따라서 서비스 

이용상 접근성 제약이 있는 지역은 이동수단 확충 등 접근성 제약을 완화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읍․면 단위 경로당은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

램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행사에도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여, 선택

권 확보를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린이집, 

경로당으로부터 각각 2㎞ Buffer(도보 30분 거리)를 생성하여 조사지역 

동․읍․면에 얼마나 많은 선들이 겹쳐지는지 살펴본 결과,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은 충주시 소태면에 비해 많은 선들이 겹쳐져 있었고, 특

히 소태면에 있어 어린이집 Buffer선은 전혀 지나가지 않았다. 다른 지역

과 달리 소태면의 어린이들은 보육시설 이용 선택권이 현격하게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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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이 역시 접근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취약지역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

공립 보육시설 설치나 인근 읍․면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비 지원을 통한 등

하원 편의 제공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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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

사(Ⅲ)로 실시한 가구조사, 미혼자조사, 기혼여성조사, 중고령자조사 등 4

종류의 조사에 대해 기본적인 기술통계량을 서술하였다. 

제1절 조사가구의 특성

본 절은 가구조사 결과의 분석으로 조사응답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가구주의 일반특성, 그리고 조사응답 가구의 경제상태를 

파악하였다. 

  1. 조사가구의 구조적 특성 

3차 지역추적조사에서 조사 완료된 가구는 총 901가구이고, 지역별로

는 성북구 정릉3동이 300가구, 익산시 영등2동은 301가구, 충주시 소태

면 300가구 등이다. <표 3-1>에서 조사지역별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성

북구 정릉3동은 1인가구가 24.3%, 부부가구 21.7%, 자녀동거가구 50.0%, 

기타가구 4.0% 등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1인가구가 6.3%, 부부가구 

12.3%, 자녀동거가구 80.7%, 기타가구 0.7% 등이며, 충주시 소태면은 1

인가구가 26.0%, 부부가구 43.3%, 자녀동거가구 22.3%, 기타가구 8.3% 

등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2개 도시지역에서

는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의 
기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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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 정릉 3동은 

1차년도보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자녀동거가구가 감소하였으나, 익산

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양상이다. 

가구단위의 동거가구원 수를 보면,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도시

지역의 경우 성북구 정릉3동은 1명 24.3%, 2명 29.0%, 3명 21.3%, 4명 

18.0%, 5명 이상 7.3%로 평균 가구원수는 2.6명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1명 6.3%, 2명 14.0%, 3명 20.9%, 4명 48.5%, 5명 이상 10.3%로 평균

가구원수는 3.4명으로 가장 많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1명 

26.0%, 2명 50.0%, 3명 11.3%, 4명 8.0%, 5명 이상 4.7%로 평균 가구

원수는 2.2명이며 동거가구원수가 가장 적다. 

동거가구원의 연령은 개인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항목을 선정하는 중요

한 변수로 활용된다. 미혼자조사 및 기혼여성조사 대상자는 주로 20∼49

세 연령층의 혼인 상태에 따라 구분되고, 중고령자조사는 5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대상자이며, 9세 이하 연령층은 기혼여성조사 내의 자녀양육 

관련 조사내용과 연관된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9세 이하 연령층은  

17.7%, 20∼49세 33.7%, 50세 이상 48.6% 등으로  중고령자 비율이 높

고, 익산시 영등2동은 19세 이하가 40.3%, 20∼49세 48.1%, 50세 이상 

11.5% 등으로 20∼49세 청장년층과 19세 이하 연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

다. 충주시 소태면은 19세 이하가 10.0%, 20∼49세 14.6%, 50세 이상 

75.3% 등으로 2개 도시지역에 비하여 중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19

세 이하 연령층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49세 연령층의 혼인상태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유배우(기혼)

상태가 47.1%, 미혼 46.4%, 무배우(기혼) 6.5% 등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유배우(기혼)상태가 58.3%, 미혼 35.4% 무배우(기혼) 6.3% 등으로 2개 

지역은 유배우자(기혼) 비율이 60% 이하인데 비하여, 익산시 영등2동은 

90.6%로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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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조사지역별 가구 일반사항
(단위: %, 명, 가구, 세)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가구형태

  1인 가구 24.3 6.3 26.0 20.3 4.7 25.3 19.3 6.0 24.7

  부부 가구 21.7 12.3 43.3 17.7 14.3 44.0 17.7 10.3 42.7

  자녀동거가구  50.0 80.7 22.3 57.3 80.4 21.7 60.7 83.7 25.3

  기타 가구 4.0 0.7 8.3 4.7 0.7 9.0 2.3 - 7.3

동거가구원 수

  1명 24.3 6.3 26.0 20.3 4.7 25.3 19.3 6.0 24.7

  2명 29.0 14.0 50.0 28.0 15.3 50.7 27.3 11.3 48.3

  3명 21.3 20.9 11.3 25.0 22.3 13.7 24.3 19.9 13.3

  4명 18.0 48.5 8.0 16.0 47.5 5.0 18.0 53.2 6.7

  5명 이상  7.3 10.3 4.7 10.7 10.3 5.3 11.0 9.6 7.0

  (평균) (2.6) (3.4) (2.2) (2.7) (3.5) (2.2) (2.8) (3.5)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 (300) (301) (300) (300) (301) (300) (300) (301) (300)

동거가구원 연령

  9세 이하 7.4 19.4 5.0 8.6 19.5 5.8 7.7 20.5 6.0

  10∼19세 10.3 20.9 5.0 12.2 20.7 4.0 12.5 21.7 4.6

  20∼29세 8.9 4.2 2.4 8.8 3.9 2.5 10.2 4.1 4.1

  30∼39세 11.0 19.7 3.8 13.4 20.2 3.8 12.3 21.0 4.3

  40∼49세 13.8 24.2 8.4 16.0 23.8 8.3 15.6 23.4 9.0

  50∼59세 16.5 5.6 19.8 14.9 5.8 20.5 17.5 5.1 19.9

  60세 이상 32.1 5.9 55.5 26.0 6.1 55.1 24.3 4.2 52.2

  (평균) (45.5) (29.8) (58.0) (42.5) (29.7) (57.9) (42.4) (28.3) (5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75) (1,036) (656) (818) (1,040) (653) (835) (1,056) (680)

20∼49세 동거가구원의 혼인상태

  미혼 46.4 8.0 35.4 38.3 7.2 32.6 42.5 6.4 33.1

  유배우(기혼) 47.1 90.6 58.3 57.5 91.8 62.1 53.1 92.4 55.1

  무배우(기혼) 6.5 1.4 6.3 4.2 1.0 5.3 4.4 1.2 1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61) (499) (96) (313) (499) (95) (318) (512) (118)

50세 이상 동거가구원의 혼인상태

  미혼 1.9 0.8 0.6 1.8 0.8 0.6 1.1 1.0 1.0

  유배우(기혼) 69.2 78.2 73.3 66.3 82.1 74.7 70.2 78.6 75.1

  무배우(기혼) 28.9 21.0 26.1 31.9 17.1 24.7 28.7 20.4 2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77) (119) (494) (335) (123) (494) (349) ( 98)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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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혼인상태는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유배

우(기혼) 69.2%, 무배우(기혼) 28.9%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유배우(기혼) 

78.2%, 무배우(기혼) 21.0%이며, 충주시 소태면은 유배우(기혼) 73.3%, 

무배우(기혼) 26.1%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적은 익산시 영

등2동은 유배우(기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가구주의 성별 분포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남자가 68.7%, 여자 

31.3%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가 93.7%, 여자 6.3%이며, 충주시 소

태면은 남자 74.0%, 여자 26.0% 등으로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타지역

에 비하여 남자 가구주의 비율이 매우 높다(표 3-2 참조).

가구주의 연령 분포는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65세 이상이 44.0%로 

가장 많고, 55∼64세 22.3%, 45∼54세 15.7%, 35∼44세 14.7% 등의 

순으로 평균 연령이 60.2세이고,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35∼44세가 

41.9%로 가장 높고, 45∼54세 30.2%, 34세 이하 11.6% 등으로 평균 연

령이 45.9세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충주시 소태면은 65세 이상이 58.0%

로 과반수이고, 55∼64세 25.3%, 45∼54세 13.7% 등으로 평균 연령이 

66.4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익산시 영등2동과 가구주 평균 연령을 비

교하면 약 20세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9.0%

로 가장 많고, 대학 이상 20.0%, 초등학교 이하 25.0%, 중학교 16.0% 등

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타지역에 비하여 낮은 익산시 영등2동은 대학 이

상의 비율이 60.8%로 높고, 고등학교 29.2%, 중학교 이하는 10.0% 이

다. 가구주 연령이 높은 충주시 소태면은 초등학교 이하가 51.7%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23.3%, 중학교 16.7%, 대학 이상 8.3% 등이다.

가구주의 취업률은 익산시 영등2동이 88.4%로 가장 높고, 충주시 소

태면 79.0%, 성북구 정릉3동 64.3% 등이다. 취업중인 가구주의 종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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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성북구 정릉3동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4.9%로 가장 많고, 익산시 

영등2동은 사무종사자 25.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9%이

며,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가 81.4% 등으

로 3개 조사지역의 산업특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조사지역별 가구주 일반사항
(단위: %, 세,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가구주 성

  남자 68.7 93.7 74.0

  여자 31.3 6.3 26.0

가구주 연령

  34세 이하 3.3 11.6 0.3

  35∼44세 14.7 41.9 2.7

  45∼54세 15.7 30.2 13.7

  55∼64세 22.3 6.6 25.3

  65세 이상 44.0 9.6 58.0

  (평균)   (60.2)  (45.9)   (66.4)

가구주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5.0 6.3 51.7

  중학교 16.0 3.7 16.7

  고등학교 39.0 29.2 23.3

  대학 이상 20.0 60.8 8.3

가구주의 취업 여부

  예(취업) 64.3 88.4 79.0

  아니오 35.7 11.6 21.0

계 100.0 100.0 100.0

(명) (300) (301) (300)

가구주의 종사 직종1)

  관리자 3.6 2.3 0.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2 10.2 1.7

  사무 종사자 10.4 25.6 1.3

  서비스 종사자 4.7 6.0 5.5

  판매 종사자 17.6 8.6 2.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1.0 1.5 8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6 13.9 0.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0 22.9 2.1

  단순노무 종사자 24.9 7.1 4.6

  군인 - 1.1 -

  기타 - 0.8 -

계 100.0 100.0 100.0

(명) (193) (266) (237)

주: 1) 현재 취업중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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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가구의 경제상황 

응답가구의 2014년 가구소득에서 소득종류별 소득원 여부를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근로소득이 71.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사적

이전소득이 69.3%, 공적이전소득 58.7%, 사업소득 22.0%, 재산소득 9.0% 

등의 순이다. 익산시 영등2동은 근로소득이 7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은 사적이전소득이 68.8%, 사업소득 26.5%, 공적이전소득 25.2%, 재산

소득 5.4% 등의 순이다. 충주시 소태면은 공적이전소득이 86.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사적이전소득 78.0%, 사업소득 75.3%, 근로소득 

30.3%, 재산소득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도시지역은 

근로소득이 높은 반면, 농촌지역은 농업에 의한 사업소득과 고령층의 기초

연금 수령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세 개 조사지역에서 기타 소득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원가구의 경

우 2014년 사전조사, 현장조사, 심층면접조사 등에서 조사답례품으로 제

공한 일정액의 상품권이 가구소득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100만원 미만 23.0%, 100∼

200만원 미만 18.3%, 300∼400만원 미만 17.7%, 200∼300만원 미만 

17.3%, 500만원 이상 15.0%, 400∼500만원 미만 8.7% 등으로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가구(41.3%) 비율이 높았다. 익산시 영등2동은 300∼400

만원 미만 28.2%, 500만원 이상 26.5%, 400∼500만원 미만 20.8%, 200∼

300만원 미만 14.4%, 100∼200만원 미만 6.0%, 100만원 미만 4.0% 등

으로 400만원 이상의 소득층이 절반수준이다. 충주시 소태면은 100만원 

미만이 33.3%로 가장 높았고, 100∼200만원 미만 27.0%, 200∼300만원 

미만 18.0%, 500만원 이상 7.7%, 300∼400만원 미만 7.3%, 400∼500만

원 미만 6.7% 등의 순으로 200만원 미만의 가구 비율이 약 6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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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조사지역별 2014년 가구소득상태

(단위: 가구,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소득종류별 소득원1)

  근로소득 71.0 78.2 30.3
  사업소득 22.0 26.5 75.3
  재산소득 9.0 5.4 13.0
  사적이전소득 69.3 68.8 78.0
  공적이전소득 58.7 25.2 86.0
  기타소득2) 85.0 90.9 95.0
(대상 가구수) (300) (298) (300)
월평균 가구소득액3)

  100만원 미만 23.0 4.0 33.3
  100∼200만원 미만 18.3 6.0 27.0
  200∼300만원 미만 17.3 14.4 18.0
  300∼400만원 미만 17.7 28.2 7.3
  400∼500만원 미만 8.7 20.8 6.7
  500만원 이상 15.0 26.5 7.7
계 100.0 100.0 100.0
(가구) (298) (298) (300)
주관적 생활수준

  매우 높다 0.3 - -
  높은 편이다 2.3 8.3 8.3
  그저 그렇다 33.3 74.8 58.3
  낮은 편이다 42.7 16.6 24.7
  매우 낮다 21.3 0.3 8.7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301) (3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예(수급) 7.3 1.0 5.3
  아니오 92.7 99.0 94.7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301) (300)

주: 1) 소득종류별 소득이 있다고 한 비율임. 
     2)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환급금, 할인혜택(무료 쿠폰)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사적

이전소득 등에서 구분되지 않은 소득임. 조사응답가구의 경우 2014년 조사답례품으로 제공
한 농협상품권이 포함되어 기타소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월평균 가구 소득액=(연간 총소득/12)의 값임.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생활수준의 경우 ‘낮은 편이다’ 또는 

‘매우 낮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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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등2동은 16.9%, 충주시 소태면은 33.4% 등이고,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은 2.6%,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각각 8.3%로 같았다. 성북구 정릉3동은 월평

균 가구소득액의 분포 비율에서 충주시 소태면보다 저소득 비율이 적은 

수준이나 주관적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1.0%로 가

장 낮고,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각각 7.3%, 5.3%이다.

<표 3-4>에서 조사가구의 2014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100∼200만원 미만이 31.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0∼300만원 미만이 23.7%, 100만원 미만 19.3%이

며, 300∼400만원 미만 17.7%, 400만원 이상 8.0% 등의 순이다. 익산

시 영등2동은 200∼300만원 미만이 3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300∼

400만원 미만이 30.5%, 400만원 이상 17.8%, 100∼200만원 미만 12.1%, 

100만원 미만 5.4% 등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100만원 미만이 39.0%로 

가장 많고, 100∼200만원 미만 30.7%, 200∼300만원 미만 17.0%, 

300∼400만원 미만 8.7%, 400만원 이상 4.7% 등으로 나타났다. 3개 지

역 중 자녀동거 비율이 높고 가구주 연령이 적은 익산시 영등2동의 소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생활비 중 첫 번째 부담되는 지출항목에 대한 응답을 보면, 성북구 정

릉3동은 주거관련비(23.3%)와 식료품비(17.0%), 의료비(16.0%) 등의 순

으로 응답하였고, 가구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고 미혼자녀 동거 비율이 

높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교육비(29.9%), 식료품비(22.0%), 기타(15.8%) 

등의 순이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주거관련비(28.7%), 식료품

(18.7%), 의료비(12.7%), 등의 순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

관련비의 부담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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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담되는 지출항목에 대하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응답을 받은 

결과, 성북구 정릉3동은 주거관련비(49.7%)과 식료품비(38.7%)라는 응답

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익산시 영등2동은 식료품비(54.8%)와 교육비

(48.8%), 충주시 소태면은 주거관련비(55.0%)와 의료비(32.0%)라고 응답

하였다. 

〈표 3-4〉 조사지역별 2014년 가구소비상태

(단위: 가구,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

  100만원 미만 19.3 5.4 39.0
  100∼200만원 미만 31.3 12.1 30.7
  200∼300만원 미만 23.7 34.1 17.0
  300∼400만원 미만 17.7 30.5 8.7
  400만원 이상 8.0 17.8 4.7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298) (300)
  첫 번째 부담되는 지출 항목

    식료품비(주식비와 부식비) 17.0 22.0 18.7
    주거관련비 23.3 4.4 28.7
    교육비 15.0 29.9 5.7
    의료비 16.0 4.7 12.7
    교통비 1.7 3.4 12.3
    통신비 2.0 6.0 0.3
    경조비 5.3 4.0 4.0
    부채상환 6.3 8.4 5.7
    기타(민간보험료 등) 7.3 15.8 7.7
    없음 6.0 0.7 4.3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 부담되는 지출 항목(복수응답률)

    식료품비(주식비와 부식비) 38.7 54.8 30.7
    주거관련비 49.7 18.3 55.0
    교육비(보육비 포함) 21.3 48.8 10.3
    의료비 30.3 11.3 32.0
    교통비 9.0 20.3 29.3
    통신비 18.0 33.9 10.3
    경조비 18.3 13.0 15.0
    부채상환(매달 이자+원금) 13.7 21.6 8.7
    기타(민간보험료 등) 21.3 46.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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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에서 주택의 소유상태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자가소유율

이 50.7%이고, 전세 27.0%, 월세 18.3% 등이고,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

시 소태면은 자가소유율이 각각 88.7%, 75.0%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의 주택 종류는 성북구 정릉3동은 단독주택이 53.0%, 다세대 

주택이 36.3% 등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대부분 아파트(98.7%)이며, 충

주시 소태면은 98.7%가 단독주택이다.

〈표 3-5〉 조사지역별 주거상태

(단위: 가구,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주거 소유상태

  자가 50.7 88.7 75.0
  전세 27.0 5.0 0.3
  월세 18.3 3.7 1.0
  기타 4.0 2.7 23.7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53.0 0.3 98.7
  아파트 1.3 98.7 -
  연립주택 9.0 0.3 -
  다세대주택(빌라) 36.3 0.3 -
  기타 0.3 0.3 1.3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301)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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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혼남녀의 미혼 실태와 결혼관4)

본 절에서는 1차와 2차 조사에 이어 미혼남녀의 미혼 실태와 결혼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015년에는 저출산 분야의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부가조사는 격년 시행)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기본조사에서는 세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미혼자의 학

력, 직업력, 경제상황 및 결혼준비, 보건관련 사항 및 정책적 요인 등에 

대해 다루었고, 부가조사는 미혼자의 주거상황 및 독립에 관한 사항과 이

성교제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부가조사의 문항들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조사하지 않았던 신규 항목들이다. 

1차와 2차 조사에서 사용한 미혼지속기간은 조사 당시 미혼남녀의 연

령으로, 아직 결혼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연령을 미혼지속기간으

로 본다. 

한편, 미혼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센서링 효과(censoring ef-

fect)를 유의하여야 한다. 고연령층일수록 이미 결혼한 인구는 조사대상 

집단에서 빠져나감으로써 남아 있는 고연령 미혼남녀는 동일 연령(코호

트)의 전체 집단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오영희 외, 2013). 

미혼자의 기초분석에서는 부가항목인 주거상황 및 독립, 이성교제 관

련 세부사항을 제외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4장의 

부가조사 관련 분석에서 자세히 다룬다.

4)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미혼지속기간’, ‘총교육연장기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미혼지
속기간’은 조사 당시 미혼남녀의 연령으로 정의하고, ‘총교육연장기간’은 중학교까지의 학
력을 0으로 둔 뒤 고등학교 이후의 총 교육기간(휴학이나 군입대 등을 포함하여 최종학
력 졸업 혹은 재학)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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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지역 미혼남녀의 일반특성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미혼남녀는 총 117명이다(표 3-6 참조).  

2013년 1차 원표본 중 2015년 조사에도 응답한 경우는 성북구 정릉3동 

27명(남자 16명, 여자 11명), 익산시 영등2동 15명(남자 6명, 여자 9명), 

충주시 소태면 16명(남자 13명, 여자 3명)으로, 충주시 소태면을 제외한 

두 도시지역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였다. 2014년에 비하여 2015년

에는 성북구 정릉3동의 미혼남녀가 대폭 감소하고 익산시 영등2동의 미

혼남녀가 증가하였으나 조사지역 자체의 미혼자가 줄었다기보다 조사상

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혼남녀의 일반 특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

별로는 성북구 정릉3동 남자 31명, 여자 24명으로 총 55명, 익산시 영

등2동 남자 19명, 여자 17명으로 총 36명,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 21명, 

여자 5명으로 총 26명이다. 2014년에는 성북구 정릉3동 남자 50명, 여

자 34명으로 총 84명, 익산시 영등2동 남자 18명, 여자 12명으로 총 30

명, 충주시 소태면 남자 21명, 여자 4명으로 총 25명이 조사되었다. 

2013년은 성북구 정릉3동 남자 34명, 여자 28명, 총 62명, 익산시 영등

2동 남자 13명, 여자 16명으로 총 29명,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 26명, 여

자 6명, 총 32명이 조사되었다. 각 차수별로 조사완료 미혼남녀 수의 변

동이 가장 큰 지역은 성북구 정릉3동이다. 익산시 영등2동은 꾸준히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충주시 소태면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조사지역의 연령분포는 성북구 정릉3동에서 20대 후반이 가

장 높고, 익산시 영등2동은 20대 초반이 가장 높았으며, 충주시 소태면은 

30대 초반이 분포가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진입과 퇴출에 따라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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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익산시 영등2동은 3년 모두 꾸준히 20대 

초반의 비율이 50%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 모두 연령이 높아

질수록 미혼남녀의 분포가 감소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센서링 효과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분포는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 모두 500만원 이

상이 34.5%, 33.3%로 가장 높게 분포하였고, 충주시 소태면은 200~ 

300만원 미만이 26.9%, 100~200만원 미만이 23.1%로 다른 지역에 비

해 낮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3년에 걸친 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세 지역 모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북구 정릉3

동 대학교 재학 이상 학력은 80.0%, 익산시 영등2동 83.3%로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은 69.2%로 나타났다.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도시지

역 미혼남녀의 학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세 지역 모두 취업상태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2014년 43.3%가 취업상태였던 반면 2015년에

는 61.1%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조사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2014년에는 4~5월에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5년에는 7~8월에 조사가 

이루어져, 2015년의 조사시기가 여름방학과 겹쳐 20대가 83.3%인 익산

시 영등2동의 미혼남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겸하여 취업률이 상승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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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조사지역별 미혼남녀의 일반특성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

  남자 31( 56.4)19( 52.8)21( 80.8) 50( 59.5)18( 60.0)21( 84.0) 34( 54.8)13( 44.8)26( 81.3)

  여자 24( 43.6)17( 47.2) 5( 19.2) 34( 40.5)12( 40.0) 4( 16.0) 28( 45.2)16( 55.2)  6( 18.8)

연령

  20∼24세 14( 25.5)22( 61.1) 5( 19.2) 25( 29.8)16( 53.3) 2(  8.0) 17( 27.4)14( 48.3)  9( 28.1)

  25∼29세 16( 29.1) 8( 22.2) 5( 19.2) 19( 22.6) 7( 23.3) 8( 32.0) 13( 21.0)  5( 17.2)10( 31.3)

  30∼34세 9( 16.4) 3(  8.3) 8( 30.8) 20( 23.8) 4( 13.3) 8( 32.0) 16( 25.8)  6( 20.7)  7( 21.9)

  35∼39세 8( 14.5) 1(  2.8) 3( 11.5) 10( 11.9) 1(  3.3) 4( 16.0)  5(  8.1)  1(  3.4)  2(  6.3)

  40∼44세 4(  7.3) 1(  2.8) 2(  7.7) 7(  8.3) 1(  3.3) 3( 12.0)  7( 11.3)  1(  3.4)  4( 12.5)

  45∼49세 4(  7.3) 1(  2.8) 3( 11.5) 3(  3.6) 1(  3.3) -  4(  6.5)  2(  6.9) -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  1.8) - - 8(  9.5) 1(  3.3) 3( 12.0)  7( 10.7)  1(  3.6)  4( 13.3)

  100~200만원 미만 5(  9.1) 1(  2.8) 6( 23.1) 15( 17.9) 2(  6.7) 3( 12.0) 13( 21.4)  1(  3.6)  6( 20.0)

  200~300만원 미만 9( 16.4) 4( 11.1) 7( 26.9) 12( 14.3) 7( 23.3) 3( 12.0) 12( 19.6)  8( 28.6)  7( 23.3)

  300~400만원 미만 12( 21.8)11( 30.6) 5( 19.2) 16( 19.0) 5( 16.7) 6( 24.0) 10( 16.1)  3( 10.7)  5( 16.7)

  400~500만원 미만 9( 16.4) 8( 22.2) 3( 11.5) 8(  9.5) 9( 30.0) 5( 20.0)  8( 12.5)  8( 28.6)  4( 13.3)

  500만원 이상 19( 34.5)12( 33.3) 5( 19.2) 25( 29.8) 6( 20.0) 5( 20.0) 12( 19.6)  7( 25.0)  4( 13.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 - - - - 1(  4.0) - -  1(  3.1)

  중학교 - 1(  2.8) - 2(  2.4) 1(  3.3) 1(  4.0)  2(  3.2)  1(  3.4) -

  고등학교 11( 20.0) 5( 13.9) 8( 30.8) 20( 23.8) 3( 10.0) 5( 20.0) 14( 22.6)  1(  3.4) 8( 25.0)

  대학 이상 44( 80.0)30( 83.3)18( 69.2) 62( 73.8)26( 86.7)18( 72.0) 46( 74.2)18( 93.1)23( 71.9)

취업 여부  

  예(취업) 40( 72.7)22( 61.1)21( 80.8) 56( 66.7)13( 43.3)20( 80.0) 36( 58.1)15( 51.7)24( 75.0)

  아니오 15( 27.3)14( 38.9) 5( 19.2) 28( 33.3)17( 56.7) 5( 20.0) 26( 41.9)14( 48.3)  8( 25.0)

계(%) 55(100.0)36(100.0)26(100.0) 84(100.0)30(100.0)25(100.0) 62(100.0)29(100.0)32(100.0)

<표 3-7>은 조사지역의 지난 3년 동안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성북구 정릉3동 여자와 익산시 영등2동 남녀는 2014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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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분포가 증가하였고, 30대의 분포는 감소하였다. 특히 익산시 영

등2동 20~24세 남자가 7명에서 10명으로 3명 늘어났고, 여자는 9명에

서 12명으로 3명 더 조사되어 20대 초반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

다. 성북구 정릉3동은 조사완료 미혼남녀가 총 29명이 줄어들어 연령별 

성별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충주시 소태면은 3년 동안 분

포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표 3-7〉 조사지역별 미혼남녀의 연령별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15년

  20∼24세 6( 19.4) 8( 33.3) 10( 52.6) 12( 70.6) 2(  9.5) 3( 60.0)

  25∼29세 7( 22.6) 9( 37.5) 4( 21.1) 4( 23.5) 4( 19.0) 1( 20.0)

  30∼34세 7( 22.6) 2(  8.3) 3( 15.8) - 7( 33.3) 1( 20.0)

  35∼39세 7( 22.6) 1(  4.2) 1(  5.3) - 3( 14.3) -

  40∼44세 3(  9.7) 1(  4.2) - 1(  5.9) 2(  9.5) -

  45∼49세 1(  3.2) 3( 12.5) 1(  5.3) - 3( 14.3) -

  계(%) 31(100.0) 24(100.0) 19(100.0) 17(100.0) 21(100.0) 5(100.0)

2014년

  20∼24세 13( 26.0) 12( 35.3) 7( 38.9) 9( 75.0) 1(  4.8) 1(  25.0)

  25∼29세 9( 18.0) 10( 29.4) 5( 27.8) 2( 16.7) 7( 33.3) 1(  25.0)

  30∼34세 16( 32.0) 4( 11.8) 4( 22.2) - 6( 28.6) 2(  50.0)

  35∼39세 7( 14.0) 3(  8.8) - 1(  8.3) 4( 19.0) -

  40∼44세 4(  8.0) 3(  8.8) 1(  5.6) - 3( 14.3) -

  45∼49세 1(  2.0) 2(  5.9) 1(  5.6) - - -

  계(%) 50(100.0) 34(100.0) 18(100.0) 12(100.0) 21(100.0) 4(100.0)

2013년

  20∼24세  8( 23.5)  9( 32.1)  5( 38.5)  9( 56.3)  7( 26.9)  2( 33.3)

  25∼29세  8( 23.5)  5( 17.9)  2( 15.4)  3( 18.8)  7( 26.9)  3( 50.0)

  30∼34세 10( 29.4)  6( 21.4)  4( 30.8)  2( 12.5)  6( 23.1)  1( 16.7)

  35∼39세  3(  8.8)  2(  7.1)  1(  7.7) -  2(  7.7) -

  40∼44세  4( 11.8)  3( 10.7) -  1(  6.3)  4( 15.4) -

  45∼49세  1(  2.9)  3( 10.7)  1(  7.7)  1(  6.3) - -

  계(%) 34(100.0) 28(100.0) 13(100.0) 16(100.0) 26(100.0)  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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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과 만혼화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결혼시기를 늦추는 영향요인으로 꼽고 있

다(이상림, 2013; 박다은·유계숙, 2011; 류기철·박영화, 2009; 강현철·

김기영, 1994). 이는 만혼화와 저출산의 영향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교육과 만혼화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교육수준이 아닌 총교

육연장기간을 산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총교육연장기간은 고등학교

부터 최종학력 재학 혹은 졸업기간까지의 기간(휴학, 취업 등으로 인한 

기간 포함)을 의미한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은 최근 미혼남녀에서는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며, 조사대상자 중 중학교 이하의 학력은 세 지역 통틀

어 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는 기간은 0으로 

계산하고 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최종학력 졸업 시기까지의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하여 총교육연장기간으로 정의하였다. 

가. 교육과 미혼지속기간

세 지역의 평균 총교육연장기간은 성북구 정릉3동 남자 7.0년, 여자 6.5

년, 익산시 영등2동 남자 6.0년, 여자 5.3년, 충주시 소태면 남자 7.7년, 여

자 5.2년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2014년에는 성북구 정릉3동 남자 6.3

년, 여자 6.5년, 익산시 영등2동 남자 7.4년, 여자 6.0년, 충주시 소태면 남

자 7.8년, 여자 9.4년이었다. 2014년과 2015년의 평균 총교육연장기간이 비

슷하게 나타나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의 경우 1.4년, 

여자의 경우 0.7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20대 초

반 분포가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성북구 정릉3동 여자(45~49세 평균 12.9

년, 3명)와 충주시 소태면 남자(40~49세 평균 12.4년, 5명)에서 40대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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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교육연장기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상위학교급으로 

이행하기 전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늦게 상위학교에 진입한 것으

로 나타나 이것이 평균치를 상승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3-8〉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연령별 평균 총교육연장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24세 5.0( 6)  4.1( 8) 4.7(10) 4.6(12)  2.9( 2) 4.7( 3)
25∼29세 7.1( 7)  7.3( 9) 9.7( 4) 7.4( 4)  6.4( 4) 6.9( 1)
30∼34세 9.1( 7)  6.4( 2) 5.6( 3) -  6.6( 7) 4.9( 1)
35∼39세 5.9( 7)  2.9( 1) 8.9( 1) -  6.9( 3) -
40∼44세 7.6( 3)  2.9( 1) - 4.9( 1) 11.0( 2) -
45∼49세 9.9( 1) 12.9( 3) 2.9( 1) - 13.3( 3) -
전체(명) 7.0(31)  6.5(24) 6.0(19) 5.3(17)  7.7(21) 5.2( 5)

〔그림 3-1〕은 대학교급간 간격 발생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세 지역 모

두에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경제

적 이유, 취업준비 등을 응답하여 지난 2년간의 조사결과와 동일한 모습

을 보였다. 

〔그림 3-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대학교급간 간격 발생 이유

(단위: 명)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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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며 간격이 생긴 경우는 익산시 영등2동 

여자와 충주시 소태면 여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지역의 남자에 

한해 각각 3사례씩만 발견되었다(그림 3-2 참조). 반면 성북구 정릉3동

은 남자 5명, 여자 5명이 응답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에서 고등학교-대

학교급 간 간격 발생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재수 등의 상위학교

로 이행하기 위한 간격 발생이었다. 

〔그림 3-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고등학교-대학교급 간격 발생 이유

(단위: 명)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나. 교육과 결혼행태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결혼에 관한 의식 내지 가치관에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오영희 외, 2013; 이삼식, 2006). 결혼

행태는 결혼의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결혼의사는 설문지를 통해 6

가지5)로 물어보았으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

5)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현재까지 생각해본 적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잘 모르겠다’로 
6가지 항목을 두어 응답하였으나, 현재 기준으로 결혼의사 유무를 재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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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표 3-9>는 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총교육연장기간과 결혼의사는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된다. 다만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의 경우 총교육연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결혼의사가 감소하고 있다. 2014년에는 충주시 소태면을 제외하고 성북

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결혼의사가 낮았으

나, 익산시 영등2동에서는 2015년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결혼의사가 높았

다. 또한 충주시 소태면 여자는 모두 결혼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미혼남녀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해 결혼의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 미혼여자의 경우 사례수가 적다는 

점이 있지만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에 비해 농촌

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이 결혼의사가 높다는 점은 지역특성별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9〉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총교육연장기간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년 이하 42.9( 7) 100.0( 1) 100.0( 3) 66.7( 3) 100.0( 6) -  

3년~7년 80.0( 5) 57.1( 7) 50.0( 4) 55.6( 9) 100.0( 3) 100.0( 4)

7년~10년 42.9( 7) 50.0( 2) 25.0( 4) 100.0( 1) 100.0( 6) -  

10년 이상 85.7( 7)  0.0( 1) -  -  66.7( 3) -  

전체(명) 61.5(26) 54.5(11) 54.5(11) 61.5(13) 94.4(18) 100.0( 4)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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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업과 만혼화

총교육연장기간과 더불어 만혼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직

업 관련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여부, 근로소득, 근로시간 등의 직

업 혹은 경제적 자원 관련 요인은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안태현, 2010; 유홍준·현성민, 2010; 김정석, 2006). 본 분석에

서 이와 같은 직업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와 미혼지속기간 및 결

혼의사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한다.

가. 직업과 미혼지속기간

<표 3-10>을 통해 직업경험횟수와 미혼지속기간을 알아본 결과, 지난 

3년 내 직업경험횟수와 미혼지속기간의 관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상관성이 없으나 성북구 정릉3동 남자와 익산시 영등2동 여자의 

경우 직업경험횟수가 없거나 3회일 때 직업경험횟수가 1~2회인 때보다 

평균 미혼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경험횟수가 0회인 경우 

아직 학생일 확률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잦은 

직업이동이 일어날 수 있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수준별 미혼지속기간은 <표 3-11>을 

통해 알 수 있다. 각 소득수준별 평균 미혼지속기간은 대체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을 할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근로소득수준

이 높아질수록 미혼지속기간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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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회 23.7( 3) 24.0( 2) 23.7( 3) 21.5( 4) 33.0( 2) -  

1회 32.5(26) 31.5(11) 27.8(11) 25.1( 8) 34.1(10) 23.0( 4)

2회 31.0( 1) 25.7( 7) 24.8( 4) 25.0( 3) 33.4( 7) 32.0( 1)

3회 21.0( 1) 21.0( 1) 34.0( 1) 22.5( 2) 29.0( 2) -  

4회 -  24.0( 2) -  -  -  -  

5회 -  47.0( 1) -  -  -  -  

전체(명) 31.2(31) 28.8(24) 26.8(19) 23.9(17) 33.3(21) 24.8( 5)

〈표 3-1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최근 직업 근로소득수준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경제활동 23.7( 3) 24.0( 2) 23.7( 3) 21.5( 4) 33.0( 2) -  

100만원미만 26.3( 3) 24.0( 4) 22.5( 4) 20.6( 5) 34.5( 4) 24.5( 2)

100~200만원 34.1(12) 29.8(12) 28.0( 9) 24.2( 5) 32.2( 9) 25.0( 3)

200~300만원 31.2(11) 31.3( 6) 29.5( 2) 27.0( 2) 31.7( 3) -  
300~400만원 32.5( 2) -  38.0( 1) 43.0( 1) 33.0( 1) -  

400만원이상 -  -  -  -  38.5( 2) -  

전체(명) 31.2(31) 28.8(24) 26.8(19) 23.9(17) 33.3(21) 24.8( 5)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미혼지속기간은 비경제활동집단과 경제활동집

단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표 3-12 참조). 경제활동집단 중에서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 집단의 미혼지속기간은 

충주시 소태면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 주당 40~60시간 미만 일하는 집단

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시간 이상 일하는 집단의 경우 

40~60시간 일하는 집단에 비해 미혼지속기간이 짧아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미혼지속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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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최근 직업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경제활동 23.7( 3) 24.0( 2) 23.7( 3) 21.5( 4) 33.0( 2) -  

40시간미만 29.8( 5) 20.3( 3) 22.0( 2) 20.8( 4) 34.0( 1) -  

40~60시간 33.5(19) 31.4(17) 28.8(13) 26.4( 9) 34.0(12) 23.7( 3)

60시간이상 27.8( 4) 23.5( 2) 21.0( 1) -  31.8( 6) 26.5( 2)

전체(명) 31.2(31) 28.8(24) 26.8(19) 23.9(17) 33.3(21) 24.8( 5)

나. 직업력과 결혼행태

각 지역별 미혼남녀의 성별 직업경험횟수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을 

알아본 결과, 성북구 정릉3동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 성별에 구분 없이 직

업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결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3 참

조). 직업경험횟수가 많을수록 미혼지속기간이 증가하여 결혼의사를 높

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질수록 결혼을 통해 안

정을 꾀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2014년 연구에서 분석하였다(오

영희 외, 2014). 2015년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회 33.3( 3) 0.0( 1) -  66.7( 3) 100.0( 1) -  

1회 68.2(22) 60.0( 5) 55.6( 9) 50.0( 6) 100.0( 9) 100.0( 3)

2회 100.0( 1) 75.0( 4) 50.0( 2) 66.7( 3) 83.3( 6) 100.0( 1)

3회 0.0( 1) -  100.0( 1) 100.0( 1) 100.0( 2) -  

4회 이상 -  0.0( 1) -  -  -  -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 4)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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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는 근로소득수준별 결혼의사를 나타낸 것이고, <표 3-15>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결혼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소득수준별로는 

두드러진 차이나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다. 근로시간 역시 결혼의사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지는 않는다. 다만 익산시 영등2동 남자

의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결혼의사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표 3-1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최근 직업 근로소득수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경제활동 33.3( 3) 0.0( 1) -  66.7( 3) 100.0( 1) -  

100만원미만 -  66.7( 3) 66.7( 3) 66.7( 3) 100.0( 4) 100.0( 2)

100~200만원 45.5(11) 50.0( 4) 42.9( 7) 50.0( 4) 87.5( 8) 100.0( 2)

200~300만원 90.9(11) 66.7( 3) 100.0( 1) 100.0( 2) 100.0( 2) -  

300~400만원 50.0( 2) -  100.0( 1) 0.0( 1) 100.0( 1) -  

400만원이상 -  -  -  -  100.0( 2) -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 4)

〈표 3-15〉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최근 직업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경제활동 33.3( 3) 0.0( 1) -  66.7( 3) 100.0( 1) -  

40시간미만 100.0( 2) 50.0( 2) 50.0( 2) 50.0( 2) 100.0( 1) -  

40~60시간 57.9(19) 62.5( 8) 55.6( 9) 62.5( 8) 90.9(11) 100.0( 2)

60시간이상 100.0( 3) -  100.0( 1) -  100.0( 5) 100.0( 2)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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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표 3-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직업경험이 있는 집

단이 직업경험이 없는 집단(비경제활동)보다 결혼의사가 높게 나타난다

는 점이다. 이는 청년고용이 활성화되어야 결혼의사를 높일 수 있다는 주

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4. 가족관계와 만혼화

가. 가족관계와 미혼지속기간

2013년과 2014년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통해 만혼화를 분석하였으나, 2015년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조사

에서는 주거독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동거가 아

닌 주거독립(경제적 독립과 상관없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 1

인 주거를 의미함.)을 통해 세 지역 미혼남녀의 미혼지속기간과 결혼의사

를 알아보도록 한다.

세 지역의 미혼남녀는 대부분 독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 남자의 19.4%, 여자의 4.2%, 익산시 영등2동 남자의 10.5%, 충

주시 소태면 남자의 4.8%만이 1인주거를 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주거독립

하지 않은 상태였다. 

주거독립(1인 주거)인 경우는 주거독립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명확하

게 미혼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났다(표 3-16 참조). 이는 2013년 1차 조사

와 2014년 2차 조사의 결과와도 동일한 것이다. 

이 외 주거독립과 관련한 분석은 4장의 부가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에

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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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주거독립 여부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인주거 37.3( 6) 47.0( 1) 36.0( 2) -  40.0( 1) -  

비독립 30.5(28) 28.0(23) 25.8(17) 23.9(17) 33.0(20) 24.8( 5)

전체(명) 31.2(31) 28.8(24) 26.8(19) 23.9(17) 33.3(21) 24.8( 5)

나. 가족관계와 결혼행태

성북구 정릉3동의 남자와 여자, 익산시 영등2동 여자는 주거독립을 하

지 않은 경우에 결혼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3-17 참조). 반면 익산

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 남자의 경우 1인 주거일 경우에 주거독립하

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의사가 더 높았다. 

〈표 3-17〉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주거독립 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인주거 33.3( 3) 0.0( 1) 100.0( 2) 0.0( 1) 100.0( 1) -  

비독립 66.7(24) 60.0(10) 50.0(10) 66.7(12) 94.1(17) 100.0( 4)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 4)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결혼의사 역시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지역별, 성

별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표 3-18 참조). 성북구 정릉3동 남자 1명, 

익산시 영등2동 남자 4명과 여자 2명, 충주시 소태면 남자 2명만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을 소유한 세 지역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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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중 1명만이 결혼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2명 모두 결

혼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2014년 조사에서도 성북구 정릉3동 여자와 익

산시 영등2동 여자에서 주택을 소유한 집단의 경우 소유하지 않은 집단

에 비해 결혼의사가 더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보면, 주택 소유여부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여자의 경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추후 

후속 연구에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8〉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주택소유 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소유 0.0( 1) -  100.0( 4) 0.0( 2) 100.0( 2) -  

비소유 65.4(26) 54.5(11) 37.5( 8) 72.7(11) 93.8(16) 100.0( 4)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 4)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결혼에 대한 주변의 압력은 미혼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결혼의사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오영희 외, 2014). 결혼에 대한 압력을 부

모와 형제·자매,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가족·친지’로 분류하고 

직장동료, 친구 및 이웃사촌과 기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경우 ‘주변 사

람’으로 집단화하여 결혼압력여부별 결혼의사를 파악하였다. 

결혼압력여부별 결혼의사는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19 참

조). 남자의 경우 세 지역 모두에서 결혼에 대한 압력을 받는 집단이 결혼

에 대한 압력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결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성북구 정릉3동 여자는 오히려 결혼에 대한 압력을 받는 경우

에 받지 않는 경우보다 결혼의사가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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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결혼압력 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받지 않음 60.0(15) 55.6( 9) 55.6( 9) 61.5(13) 87.5( 8) 100.0( 3)

가족·친지 66.7(12) 50.0( 2) 66.7( 3) -  100.0( 9) 100.0( 1)

주변 사람 -  -  -  -  100.0( 1) -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 4)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5. 결혼에 대한 인식 및 이성교제 실태와 만혼화

<표 3-20>은 이성교제여부에 따른 결혼의사에 관한 것이다. 세 지역 

모두 성별 차이 없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집단보다 이성교제를 하는 집

단의 결혼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분석결과와도 동일하였

다. 이성교제는 결혼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며, 이것이 결혼

의사를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교제 관련사항은 2015년 주거독립과 마찬가지로 부가조사를 실시

한 항목이다. 이와 관련한 분석은 4장의 부가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에서 

주거독립과 함께 추가로 다루도록 한다.

〈표 3-20〉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이성교제 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교제 72.7(11) 100.0( 4) 100.0( 4) 80.0( 5) 100.0( 5) 100.0( 1)

비교제 56.3(16) 28.6( 7) 37.5( 8) 50.0( 8) 92.3(13) 100.0( 3)

전체(명) 63.0(27) 54.5(11) 58.3(12) 61.5(13) 94.4(18) 100.0( 4)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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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강관리

건강은 결혼으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세 지역 미혼남녀가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었

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세 지역 남녀 모두 ‘건강하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과반수였다. 다만 익

산시 영등2동 남자 19명 중 2명이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타 지역에 

비해 다소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3-21 참조).

〈표 3-2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매우 건강하다 22.6 12.5 15.8 11.8  9.5 -

건강한 편이다 48.4 58.3 36.8 47.1 61.9 60.0 

그저 그렇다 25.8 16.7 26.3 35.3 23.8 40.0 

나쁜 편이다  3.2 12.5 21.1  5.9  4.8 - 

전체
(명)

100.0
(31)

100.0
(24)

100.0
(19)

100.0
(17)

100.0
(21)

100.0
( 5)

산부인과, 비뇨기과를 통한 생식기계 진찰 및 검진 경험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2 참조). 특히 충주시 소태

면 여자의 경우 5명 모두 진찰 및 검진 경험이 있었는데, 도시지역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경험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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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생식기계 진찰 및 검진 경험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있음 32.3 54.2 15.8 47.1 23.8 100.0 

없음 67.7 45.8 84.2 52.9 76.2 -

전체
(명)

100.0
(31)

100.0
(24)

100.0
(19)

100.0
(17)

100.0
(21)

100.0
( 5)

<표 3-23>에서는 세 지역 모두 여자는 흡연경험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도 세 지역 모두 50% 이상이 피운 적이 없거나 현재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연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끔 피우기보

다 매일 흡연하고 있었다. 성북구 정릉3동 남자는 1일 평균 13.8개비, 익

산시 영등2동 남자는 1일 평균 13.8개비로 동일한 흡연량을 보였고, 충

주시 소태면은 1일 평균 15개비로 다소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3-2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흡연정도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피운 적 없음 38.7 100.0 31.6 100.0 42.9 100.0 

현재 피우지 않음 25.8 - 21.1 - 14.3 -

가끔 피움 - - 10.5 - 4.8 -

매일 피움 35.5 - 36.8 - 38.1 -

전체
(명)

100.0
(31)

100.0
(24)

100.0
(19)

100.0
(17)

100.0
(21)

100.0
( 5)

음주는 세 지역 모두 흡연에 비해 좀 더 경험하고 있었다(표 3-24 참

조). 최근 1년간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익산시 영등2동을 제외하고 두 

지역 모두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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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좀 더 잦은 빈도로 음주를 하고 있었다. 각 지역별 1회 평균 음주량

은 성북구 정릉3동 남자 7.6잔, 여자 4.7잔, 익산시 영등2동 남자 6.0잔, 

여자 4.7잔, 충주시 소태면 남자 6.6잔, 여자 8.0잔으로 나타났다. 

〈표 3-2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음주빈도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최근1년 마시지 않음 12.9 8.3 5.3 17.6 33.3 20.0 

한 달에 1번 미만 22.6 12.5 21.1 17.6 9.5 40.0 

한 달에 1번 정도 6.5 12.5 5.3 17.6 14.3 -

한 달에 2~3번 정도 9.7 37.5 21.1 41.2 4.8 20.0 

1주일에 1번 정도 16.1 16.7 21.1 5.9 19.0 20.0 

1주일에 2~3번 정도 29.0 12.5 15.8 - 19.0 -

1주일에 4~6번 정도 3.2 - 10.5 - - -

전체
(명)

100.0
(31)

100.0
(24)

100.0
(19)

100.0
(17)

100.0
(21)

100.0
( 5)

  7. 결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인식

결혼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과 ‘신혼부

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결혼관련 정책에 대한 

지역별 인식 정도는 <표 3-25>와 같다. 두 정책 모두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

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알고 있는 비율이 적었다. 

이 두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는 대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지역별 성별 차이는 없었다. 

미혼자들은 대부분 결혼과 함께 주택을 마련하는데 현재 주택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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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고 있어 결혼을 막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대도시인 서울 성북구 정

릉3동을 제외하면 미혼자들이 아직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

는 주택 관련 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정

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정책 대상으로 포섭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면 결혼의사를 높이거나 실제 결혼으로의 이행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25〉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남녀의 결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61.3 41.7 31.6 41.2 47.6 40.0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71.0 58.3 31.6 52.9 47.6 20.0

(사례수) (31) (24) (19) (17) (21) ( 5)

주: 각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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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실태

본 절에서는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3개 지역

의 가임연령 기혼여성 응답자의 임신‧출산 및 양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3

차년도 지역추적조사는 기본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 내용과 일관

성을 유지하고 있다. 2차년도에서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특성은 체계이론(system theory)과 생애주기이론(life course theory)

에 기반을 두고 분석한 바 있다. 여기서도 2차년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따른다. 우선 체계이론에 근거를 두어 거시적으로 기혼여성 개인에게 영

향을 미치는 가족,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와 정책이라는 체계로 나누어 분

석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시적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기혼여성과 이들의 

임신 및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경제적 특성 및 미래계획

  

가. 사회경제적 특성

2015년 지역추적조사의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3-26>과 같다. 우선 연령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성북구 정릉3

동은 40대가 59.4%로 나타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0대는 35.1%

로 다음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30대

가 46.9%, 40대가 49.8%로 30대와 40대가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충주시 소태면은 30대가 20.6%, 40대가 67.6%로 나타나 40대

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다른 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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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30대 젊은 기혼여성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특징

을 볼 수 있다. 

혼인상태는 세 지역 모두 유배우 상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성북구 정릉3동 86.5%, 익산시 영등2동 99.1%, 충주시 소태면 94.1%).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미혼모가 포함되었고, 이혼 상태의 조사대상자가 

6명 포함되어 있었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혼인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소득수준은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 23.0%,  300~ 

400만원 미만 25.7%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300~400만원 

미만 31.9%, 400~500만원 미만 25.0%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 17.6%, 200~300만원 미만 23.5%로 나타났

다. 익산시 영등2동의 소득수준이 제일 높은 수준이며, 다음은 성북구 정

릉3동, 충주시 소태면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도 익산시 영등2동, 성

북구 정릉3동, 충주시 소태면 순으로 익산시 영등2동의 학력수준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는 충주시 소태면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다음은 성북구 정릉3

동, 익산시 영등2동 순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은 응답자의 62.2%

가 취업상태였으며, 익산시 영등2동은 58.3%, 충주시 소태면은 82.4%로 

나타났다. 소태면의 경우 주 산업이 농업인 지역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

는 기혼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총 출산자녀 평균을 비교하면 충주시 소태면(2.24명), 익산시 영등2동

(1.92명), 성북구 정릉3동(1.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태면 거주 여성의 

출산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지역보다는 농

어촌 지역의 출산수준이 높은 경향성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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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연령
  20∼24세 2.7 - - 2.0 - 2.9 1.1   0.8 4.8
  25∼29세 2.7 3.4 11.8 6.9 5.1 8.6 4.3   4.9 11.9
  30∼34세 18.9 20.9 11.8 20.8 21.1 11.4 20.2  20.0   7.1
  35∼39세 16.2 26.0 8.8 14.9 27.0 11.4  19.1 30.2  14.3
  40∼44세 32.4 31.1 29.4 26.7 30.8 37.1 27.7 31.0 31.0
  45∼49세 27.0 18.7 38.2 28.7 16.0 28.6  27.7 13.1 31.0
혼인상태
  미혼(미혼모) 1.4 - - 1.0 - - - - -
  유배우 86.5 99.1 94.1 92.1 97.1 99.2 92.6 99.2 90.2
  사별 1.4 0.4 2.9 2.0 2.9 0.4 3.2 0.4 4.9
  이혼 8.1 0.4 2.9 4.0 - 0.4 1.1 0.4 4.9
  별거 2.7 - - 1.0 - - 3.2 - -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7 - 5.9 5.0 2.1 2.9  3.2 -  14.3
  100~200만원 미만 8.1 2.2 17.6 10.9 2.6 14.3 12.8   5.7  23.8
  200~300만원 미만 23.0 10.8 23.5 22.8 13.2 34.3 25.5  15.9  14.3
  300~400만원 미만 25.7 31.9 8.8 18.8 34.5 14.3 18.1  28.2  16.7
  400~500만원 미만 14.9 25.0 17.6 16.8 20.4 17.1 14.9  28.2  11.9
  500만원 이상 25.7 30.2 26.5 25.7 27.2 17.1 25.5  22.0  19.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4 - 8.8 - 0.4 8.6 -  0.4 19.0

  중학교 2.7 1.3 26.5 6.9 0.8 25.7 10.6  1.2  21.4
  고등학교 54.1 34.5 44.1 45.5 32.9 42.9 43.6  39.3 47.6
  대학 이상 41.9 64.3 20.6 47.5 65.8 22.9 45.7  59.0  11.9
취업 여부
  예(취업) 62.2 58.3 82.4 56.4 53.4 85.7  56.4  52.2 76.2
  아니오 37.8 41.7 17.6 43.6 46.6 14.3 43.6  47.8 23.8
자녀수
  0명 9.5 3.4 2.9 10.9 5.9 2.9  8.5 4.5   4.8
  1명 24.3 17.0 14.7 26.7 16.9 11.4 26.6  13.9  11.9
  2명 48.6 66.0 41.2 45.5 64.1 42.9 50.0 69.8 47.6
  3명 14.9 12.3 32.4 13.9 11.8 28.6 12.8 10.6 26.2
  4명 이상 2.7 1.3 8.8 2.0 1.2 14.3  2.1   1.2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4) (235) (34) (101) (237) (35) (94) (245) (42)

주: 1) 2015년 익산시 영등2동의 월가구소득은 무응답 2명을 제외한 수치임(N=232).
     2) 2014년 익산시 영등2동의 월가구소득은 무응답 2명을 제외한 수치이며(N=235) 취업 여부

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한 수치임(N=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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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계획

기혼여성의 미래계획은 생애주기이론 관점에서 현재의 출산 및 양육 

그리고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미래 삶에 대한 계획이라는 맥락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미래계획은 인적자본의 개발 측면에서 

진학계획과 노후 삶의 질 측면에서 노후준비상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학계획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의 진학계획 비율은 2.9%,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은 

5.6%, 익산시 영등2동 기혼여성은 5.2%로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 기

혼여성에 비해서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 기혼여성의 진학계획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런 특성은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은 농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종

사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기개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2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진학계획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있음 5.6 5.2 2.9 6.9 11.4 - 17.3 12.4 5.3
없음 94.4 94.8 97.1 93.1 88.6 100.0 82.7 87.6 9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1) (230) (34) (101) (237) (35) (94) (245) (42)

노후 준비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

동에 비해서 충주시 소태면의 공적연금 준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이 공적연금 준비율이 각각 54.1%, 

50.2%인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26.5%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준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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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아 40.0%로 나타났고, 성북구 정릉3동은 28.4%, 

충주시 소태면은 20.6% 순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 거주 기혼여성

이 경제적으로 노후를 가장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항목별 노후준비율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54.1 50.2 26.5 54.5 64.6 22.9 60.0 55.8 50.0 
개인연금 28.4 40.0 20.6 25.7 40.1 34.3 45.0 63.6 55.6 
기업퇴직연금  8.1 10.6  2.9  7.9  9.3 - -  7.1 -
부동산  1.4  4.7 14.7 24.8  8.4 37.1  2.5  9.1 16.7 
저축 12.2 18.3 23.5 18.8 21.9 25.7 30.0 46.8 38.9 
주식·채권  2.7  3.4 -  5.9  4.2 -  2.5 10.4 -
기타 -  1.3 -  1.0 - -  2.5 -  5.6 
(대상자 수) (74) (235) (34) (101) (237) (35) (94) (245) (42)

주: 항목별 노후 준비율은 전체 응답 중 각 항목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

유배우여성의 배우자 노후준비율 역시 다른 2개 지역에 비해서 충주시 

소태면의 준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후준비 상태는 소

득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주

시 소태면의 노후준비 상태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9〉 조사지역별 유배우여성 배우자의 노후준비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78.6 92.1 57.1 
개인연금 21.4 40.5 23.8 
기업퇴직연금 12.5 34.9 -
부동산 8.9 7.4 38.1 
저축 12.5 18.6 42.9 
주식·채권 1.8 3.7 -
기타 - 1.9 -
(사례수) (56) (215) (21)

주: 기혼여성응답자 중 유배우여성의 배우자 연령이 50세 미만인 대상자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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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신·출산·양육 특성

가. 결혼과 임신

기혼여성의 생애주기에서 가족과 관련하여 첫 번째 생애사건이 혼인일 

것이다. 혼인에 관한 많은 부분이 이후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중에

서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에 비해 충주

시 소태면의 초혼연령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기혼여성 초혼연령은 약 26세로 거의 유사하지만, 충주시 소

태면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이 23.7세로 낮게 나타났다. 초혼연령이 적으

면 연령이 많은 여성에 비해 총 가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출산 가능성도 

커진다. 충주시 소태면의 평균출생아수가 높은 점에 초혼연령이 일부 영

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초산연령 또한 충주시 소태면 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태면 

여성은 24.5세, 익산시 영등2동 여성은 26.9세, 성북구 정릉3동 여성은 

26.7세로 나타났다. 

〈표 3-3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과 초산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평균 초혼연령 26.5 26.3 23.7

최소 20 14 14 

최대 40 39 39 

표준편차 4.85 3.09 4.46 

(대상자수) (73) (235) (34)

평균 초산연령 26.7 26.9 24.5

최소 20 19 15

최대 40 37 36

표준편차 4.47 3.23 4.50

(대상자수) (67) (22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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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총 임신횟수를 살펴보면,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의 평균 임신 

횟수가 2.9회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은 평균 2.6회, 익산

시 영등2동은 평균 2.3회로 나타나, 충주시 소태면에 비해서 임신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평균출생아수의 차이로 이어졌을 

것으로 해석된다. 

〈표 3-3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총 임신횟수

(단위 : 회,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평균 2.6 2.3 2.9 

최소 0.0 0.0 0.0 

최대 7.0 5.0 5.0 

표준편차 1.42 0.95 1.31 

(사례수) (74) (235) (34)

임신별 임신결과를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대체로 셋째 임신부터 인공

임신중절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차원의 출산억제정책을 추진하여 2자녀 출산을 장려하

였다. 2자녀 규범은 그 이후 현재까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본 조사 

결과도 이런 2자녀 규범의 일반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세 지역에서 공통

적으로 셋째 임신부터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임신을 기준으로 볼 때,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북구 

정릉3동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주시 소태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모성 건강과 직결됨으로써 정책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의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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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횟수별 임신결과

(단위:  %, 명)

구분 첫 임신
두번째
임신

세번째
임신

네번째
임신

다섯번째
임신

여섯번째
임신

일곱번째
임신

성북구 정릉3동

  사산 - 14.0 - - - - -
  자연유산 15.7 7.0 15.8 - 33.3 - -
  인공임신중절 17.1 1.8 18.4 26.7 33.3 33.3 -
  임신 중 - - 5.3 - - - -
  정상출산 67.1 77.2 60.5 73.3 33.3 66.7 100.0 

계
(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 (57) (38) (15) (6) (3) (1)

익산시 영등2동

  사산 0.4 7.5 1.1 - - - -
  자연유산 8.7 3.0 9.2 4.5 16.7 - -
  인공임신중절 2.6 1.5 25.3 36.4 33.3 - -
  임신 중 - - 3.4 - - - -
  정상출산 88.2 88.1 60.9 59.1 50.0 - -

계
(명)

100.0 100.0 100.0 100.0 100.0 - -
(229) (201) (87) (22) (6) - -

충주시 소태면

  사산 - 17.2 - - - - -
  자연유산 18.2 3.4 - 18.2 - - -
  인공임신중절 3.0 - 25.0 9.1 - - -
  임신 중 - - - - - - -
  정상출산 78.8 79.3 75.0 72.7 100.0 - -

계
(명)

100.0 100.0 100.0 100.0 100.0 - -
(33) (29) (20) (11) (4) - -

나. 출산과 산후조리

전체 임신 횟수 중 출산방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출산방법에서 자연분만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지만, 제왕절개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의

사 권유 또는 본인 결정, 그리고 불가피한 제왕절개를 모두 포함할 경우,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의 전체 임신 중 40.8%가 제왕절개로 분만하였

다. 익산시 영등2동 기혼여성의 전체 임신 중 31.9%, 충주시 소태면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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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체 임신 중 17.1%가 제왕절개로 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분만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의 권유에 

의한 제왕절개 분만 비율도 충주시 소태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3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출산방법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연분만 59.2 68.1 82.9 
계획된 제왕절개 분만(의사권유) 32.3 17.9 11.8 
계획된 제왕절개 분만(본인결정) 2.3 5.1 5.3 
계획되지 않은 제왕절개 분만 6.2 8.9 -

계
(임신횟수)

100.0 100.0 100.0
(130) (448) (76)

임신의 결과로서 출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저체중아 출산 횟수를 살펴

보면,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 전체임신 129회 중에서 7.8%(10명) 출

생 아동이 저체중아였고, 익산시 영등2동 기혼여성 전체임신 448회 중에

서 3.6%(16명),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 전체 임신 76회 중에서 5.3%(4

명) 출생 아동이 저체중아였다.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의 저체중아 출

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출생아 평균 체중 

(단위 : kg,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평균체중 저체중아출산 평균체중 저체중아출산 평균체중 저체중아출산

첫 임신 3.2( 47) 2 3.2(202) 11 3.1(26) 2
두 번째 임신 3.2( 44) 4 3.2(177) 5 3.1(23) 2
세 번째 임신 3.2( 22) 3 3.3( 53) - 3.1(15) -
네 번째 임신 3.4( 11) - 3.3( 13) - 3.1( 8) -
다섯 번째 임신 3.7(  2) - 3.4(  3) - 3.4( 4) -
여섯 번째 임신 2.8(  2) 1 - - - -
일곱 번째 임신 3.4(  1) - - - - -
전체(임신횟수) 3.2(129) (129) 3.2(448) (448) 3.1(76) (76)



제3장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의 기초분석 97

출산 후 산후조리방법에서 세 지역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시댁 혹은 친정부모님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비율은 첫 임신을 기준을 볼 때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전체 응답건수의 16.7%(9건), 익산시 영등2동 17.8%(39건), 충주시 소

태면 6.9%(2건)로 나타났다. 대도시 성북구 정릉3동보다도 중소도시 익

산시 영등2동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소득수준이 익산시 영등2동

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가

구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의 이용 비

율은 세 지역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산후조리방법 

(단위: 건)

구분 첫 임신
두번째
임신

세번째
임신

네번째
임신

다섯번째
임신

여섯번째
임신

일곱번째
임신

성북구 정릉3동

  산후조리원 9 3 - 2 - - -
  산모도우미 3 6 2 3 1 1 1
  시댁 혹은 친정부모님 37 30 18 6 1 2 -
  별다른 산후조리 안 함 - 2 2 2 - - -
  기타 5 7 2 - - - -
  계(응답수) 54 48 24 13 2 3 1
 익산시 영등2동

  산후조리원 39 26 5 1 - - -
  산모도우미 13 16 7 2 1 - -
  시댁 혹은 친정부모님 159 136 41 9 2 - -
  별다른 산후조리 안 함 3 4 2 1 - - -
  기타 5 6 2 - - - -
  계(응답수) 219 188 57 13 3 - -
충주시 소태면

  산후조리원 2 - - - - - -
  산모도우미 3 2 - - 1 - -
  시댁 혹은 친정부모님 20 20 11 5 3 - -
  별다른 산후조리 안 함 3 1 3 2 - - -
  기타 1 2 1 1 - - -
  계(응답수) 29 25 15 8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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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존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 향후 자녀계획

일반적으로 출산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합계출산율 이외에 현재 자

녀수와 이상자녀수가 지표로써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상자녀수와 현재 

자녀수의 격차에 주목하는데, 이 격차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 정릉3동의 현재 자녀수

와 이상자녀수의 격차는 0.78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

동은 0.66명, 충주시 소태면은 0.3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주시 소태

면의 경우 현재 자녀수와 이상자녀수의 격차가 가장 작았다. 

〈표 3-3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현존자녀수

  남자 0.96 0.96 1.10 0.99 0.94 1.20 1.0 1.0 1.1 
  여자 0.82 0.96 1.20 0.99 0.93 1.22 0.9 0.9 1.0 
  전체 평균 1.8 1.9 2.3  1.7  1.9  2.4 2.0 2.0 2.3 
이상적인 자녀수 2.58 2.56 2.65  2.7  2.6  2.4 2.6 2.6 2.7

출산력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추가 출산계획이다. 합계출산율 지표가 

출산 지연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출산계획을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

의 17.2%가 향후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익산시 영등2동은 11.5%, 

충주시 소태면은 6.3%가 향후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향후 출

산 계획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성북구 정릉3동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현재 자녀수에서 성북구 정릉3동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점을 고려하면, 성북구 정릉3동의 기혼여성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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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이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

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은 향후 출산을 계획하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주시 소태면 기혼 여성이 상대적

으로 빨리 출산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계획 있음  17.2(11)  11.5( 27)   6.3( 2)
계획 없음  82.8(53)  86.3(202)  93.8(30)
잘 모름        -   2.1(  5)   -

계(사례수) 100.0(64) 100.0(234) 100.0(32)

앞서 추가 출산 계획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연관하여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자녀 교육비 부담과 나이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 영등2동에서도 

역시 자녀 교육비 부담과 나이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

다. 다만 충주시 소태면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계획한 자녀를 다 

낳아서라는 응답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실제로 세 지역의 연령구조를 살

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많

고, 익산시 영등2동은 젊은 층이 많은 상황이다. 이점을 고려해 성북구 정

릉3동의 늦은 출산이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자녀교육비 부담에 대해 민감하게 응답한 지역은 성북구 정

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이었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에서 자녀 교육비 부

담은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다. 소태면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 사교육

의 기회가 적고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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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중복응답)

(단위:  건)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실업상태여서  -   3  -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1   4  -
소득이 적어서  3  19  3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3   4  -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품, 의류, 의료비 등) 12  44 10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28 118  6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5   9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4  13  -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  10  -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   4  -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   1  -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   2  -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   2  -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4  42 12
남들도 자녀수가 나와 비슷해서  -   1  -
아이가 많아서  -   2  1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서  1   4  1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   1  -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3   6  -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5  20  3
배우자의 건강문제 때문에(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1   1  -
나이가 많아서 28  86 19
기타  -   5  1
계(응답수) 98 401 56

라. 양육

기혼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자녀 양육은 여러 가지 가족생활과 여성 개

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된다. 정책적 차원에서 자녀 양육과

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연계되며,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출산과 양육

을 지원하는 국가적 맥락과도 연계되어 있다. 정부는 자녀 양육과정의 어

려움을 완화하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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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조사대상지역의 기혼여성 가구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우선 지역별 가구당 양육자녀 현황

을 살펴볼 수 있는데, 성북구 정릉3동의 응답 가구 중 초등학교 3학년 이

하 자녀가 없는 가구는 54.1%, 익산시 영등2동은 48.1%, 충주시 소태면 

58.8%로 나타났다. 이미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거나, 아직 자녀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세 지역 모두 대체로 40% 이상의 가구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0명 54.1 48.1 58.8 

1명 18.9 28.1 17.6 

2명 23.0 20.0 17.6 

3명 4.1 3.8 5.9 

계
(명)

100.0 
(74)

100.0 
(235)

100.0 
(34)

다음으로 가장 어린 자녀(자녀1)를 기준으로 보육․교육 등의 시설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고, 부가적으로 특기 및 보습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

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어린이집과 특기 및 보습학원 이용 빈도가 비

슷한 모습을 보였다. 충주시 소태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로 이용하

고 있었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외의 사교육을 상대적으

로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자녀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표 3-40>의 ‘자녀2’를 살펴보면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학원이용 사례가 비교적 많게 나타나는 점에서 익산시 영등2동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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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보육·교육 이용(중복응답)

(단위: 건)

구분 자녀1 자녀2 자녀3

성북구 정릉3동 　 　 　
  어린이집 22 9 -
  유치원 2 5 -
  학원(반일반 이상) 1 - -
  학원(특기 및 보습) 8 8 3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 - 1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2 4 1
  시간제보육 등 기타 3 2 1
  계(이용 서비스 수) 38 28 6
익산시 영등2동

  어린이집 30 7 -
  유치원 28 18 3
  학원(반일반 이상) 5 7 5
  학원(특기 및 보습) 35 26 3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2 2 1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7 1 1
  시간제보육 등 기타 25 13 2
  계(이용 서비스 수) 132 74 15
충주시 소태면

  어린이집 4 2 -
  유치원 4 2 2
  학원(반일반 이상) - - -
  학원(특기 및 보습) 1 - -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 - -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 - -
  시간제보육 등 기타 - - -
  계(이용 서비스 수) 94 4 2

주: 자녀1이 가장 어린 자녀이며, 순차적으로 연령이 증가함.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개인적 양육자원 이용형태를 

보면 베이비시터를 활용하는 사례는 익산시 영등2동에 1가구가 있을 뿐

이었다. 그리고 주로 친정 또는 시댁의 조부모 도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비시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가구소득이 있어

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3개 조사지역에서 베이비시터를 활용하는 가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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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개인양육지원 이용

(단위 : 명)

구분 자녀1 자녀2 자녀3

성북구 정릉3동

  친조부모 9 3 -
  외조부모 4 2 -
  친인척 1 - -
  베이비시터 - - -
  육아전문파견인력 1 1 -
  이웃 등 기타 비혈연 1 1 -
  계(아동 수) 16  7 -
익산시 영등2동

  친조부모 5 3 2
  외조부모 10 2 -
  친인척 1 - -
  베이비시터 1 - -
  육아전문파견인력 - - -
  이웃 등 기타 비혈연 - - -
  계(아동 수) 17 5 2
충주시 소태면

  친조부모 6 5 2
  외조부모 - - -
  친인척 - - -
  베이비시터 - - -
  육아전문파견인력 - - -
  이웃 등 기타 비혈연 - - -
  계(아동 수) 6 5 2

주: 자녀1이 가장 어린 자녀이며, 순차적으로 연령이 증가함. 

자녀 양육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양육비용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가구의 경제적 토대가 가족생활의 많은 것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를 조사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에서 1명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용은 46만원이었고, 익산시 영등2

동은 76만 5천원, 충주시 소태면은 23만 8천원이었다. 익산시 영등2동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고,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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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양육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살펴보아도 익산

시 영등2등 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익산시 영등2동 가구는 

자녀 1명일 때에 비해서 자녀가 3명일 때 145만 8천원을 더 지출하였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 가구는 같은 조건에서 29만 7천원을 지출했을 뿐이

다. 성북구 정릉3동 가구는 같은 조건에서 76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초등

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1명일 때보다 3명일 때 익산시 영등2동 가구는 

충주시 소태면 가구에 비해서 116만 1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가구 내 지출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주거비 비중이 차지하는 부담이 커 자녀수가 

증가해도 교육비 지출비중을 늘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박종서, 2015), 

이 조사 결과도 이 같은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 연도별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성북구 정릉3동은 2013년부

터 2015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양육비용 지출액이 증가하였다. 2013

년 47만 9천원에 비해서 2015년 81만 9천원으로 34만원 증가하였다. 익

산시 영등2동 또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 비해 2015

년에 44만 2천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오히려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5만 9천원 감소하였다. 이는 자녀수와 연령, 또는 가구소

득의 영향일 수 있으나, 향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3-42〉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총 자녀수별 평균 양육비용 

(단위 : 만원,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1명 46.0(14) 76.5( 66) 23.8( 6) 55.3(24)  54.5( 62) 28.6( 8) 38.5(28)  55.4( 49) 33.1(10)
2명 104.4(17) 161.8( 47) 47.7( 6) 82.8(17) 102.7( 52) 37.2( 6) 65.2(11)  87.6( 64) 49.9( 7)
3명 122.0( 3) 222.3(  9) 53.5( 2) 94.0( 2) 108.9(  9) 62.5( 2) 86.0( 2) 100.6( 10) 67.7( 3)

전체(계) 81.9(34) 120.1(122) 38.3(14) 68.0(43) 78.9(123) 36.1(16) 47.9(40)  75.9(123) 44.2(20)

주: 2013년 성북구 정릉3동에서 조사된 자녀 4명의 가구는 3명에 포함하여 분석(사례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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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 및 경제활동

가. 남편지원

기혼여성 가구의 가족생활은 돌봄자녀 유무, 배우자의 가사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

면서 배우자가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

시 영등2동이 100.0%를 나타냈다. 충주시 소태면은 78.6%를 나타내 참

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없지만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에

서 성북구 정릉3동은 71.0%, 익산시 영등2동은 90.2%, 충주시 소태면은 

61.1%를 나타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익산시 영등2동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주시 소

태면으로 나타났다. 

〈표 3-43〉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 배우자 가사 및 육아 참여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있음 100.0(33) 100.0(121) 78.6(14)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없음  71.0(31)  90.2(112) 61.1(18)

전체(명)  85.9(64)  95.3(233) 38.8(32)

주: 참여율은 가사 및 육아 참여의 항목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 수 중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에 대
한 비중을 의미함.

<표 3-44>는 가사활동 형태별 참여율을 나타낸다. 초등학교 3학년이

하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배우자의 참여율이 높은 항목은 집

안청소와 시장보기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시장보기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마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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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즉 마을과 떨어진 시내 시장을 이용할 경우 배우자들이 많이 참

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대체로 같은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쓰레기 버리기 항목인데,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

등2동의 경우 남편의 가사활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항목이 바로 

쓰레기 버리기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쓰레기 버리기 비율이 자녀가 

있으면 2순위, 자녀가 없으면 1순위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서 남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쓰레기 버리는 일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44〉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 배우자의 가사활동 형태별 참여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식사준비 27.3( 9) 35.5(11) 39.7( 48) 30.4(34) 21.4(3) 27.8(5)

설거지 42.4(14) 41.9(13) 65.3( 79) 56.3(63) 28.6(4) 22.2(4)

빨래 39.4(13) 38.7(12) 48.8( 59) 33.9(38) 14.3(2) 11.1(2)

시장보기 63.6(21) 41.9(13) 75.2( 91) 66.1(74) 64.3(9) 38.9(7)

집안 청소 57.6(19) 58.1(18) 74.4( 90) 61.6(69) 28.6(4) 27.8(5)

쓰레기 버리기 69.7(23) 61.3(19) 86.0(104) 71.4(80) 35.7(5) 44.4(8)

(사례수) (33) (31) (121) (112) (14) (18)

주: 각 가사형태별 지원율은 기사지원의 항목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 수 중 가사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앞서 살펴본 내용은 가사활동이나 육아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나타

낸다. 그러나 <표 3-45>는 특별히 육아활동 참여 정도를 시간으로 측정

한 것을 나타낸다. 평일을 기준으로 할 때 기혼여성의 배우자가 육아활동

에 참여하는 정도는 성북구 정릉3동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익산시 영

등2동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보다 더 낮은 분담 시간을 보였는데, <표 3-43>

에서 보았듯이 참여율은 100%로 높았지만, 참여하는 시간(표 3-45 참

조)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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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1일 평균 육아활동 분담 시간

(단위 : 시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 모 부 모 부 모

평일 1.2 5.1 0.9 3.8 1.0 2.2

주말 3.6 7.2 2.7 4.6 1.6 2.6

사례수 33 33 121 121 14 14

다른 한편, 배우자의 참여도와 부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평등정도

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표 3-46>은 평등분배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대

체로 평등 정도에서 보통 수준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불평등

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 3-4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 가사 및 양육 관련 
평등분배 인식

(단위 : 점,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평균 3.8 2.8 3.1 3.2 3.3 3.4

최소값 1.0 1.0 1.0 1.0 2.0 2.0

최대값 5.0 5.0 5.0 5.0 5.0 5.0

표준편차 1.2 1.2 1.7 1.1 1.2 1.2

(사례수) (33) (22) (121) (98) (11) (11)

나. 부모(친정/시댁) 지원

가족 돌봄과 관련하여 부모세대와 자원의 교환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부모 생존 및 동거율을 살펴보면 <표 3-47>과 같다. 특징적인 

것은 동거율에서 전체적으로 익산시 영등2동의 부모 동거율이 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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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충주시 소태면에서 부모 동거율이 특히 높다는 점이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전통적 가족가치에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이나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도시지역 특성을 가지는 곳으로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 익산시 영

등2동의 부모 동거율이 낮은 것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3-4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부모 생존율 및 동거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생존율 동거율 생존율 동거율 생존율 동거율 

친정 아버지 52.7 2.6 66.4 0.6 47.1 6.3 

친정 어머니 89.5 4.5 90.4 0.5 68.6 4.2 

시아버지 54.7 8.6 59.1 1.4 24.2 62.5 

시어머니 87.5 14.3 85.1 0.0 72.7 58.3 

(사례수) (74) (39) (235) (156) (34) (16)

실제로 부모 세대와 자원의 교환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경제적·

비경제적 교환 모두를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도에서 성북구 정릉3동은 대체로 80%대를 나타내고 

있고, 익산시 영등2동은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충주시 소태면은 50%

대로 나타났다. 앞서 동거율을 살펴보았을 때, 익산시 영등2동의 부모 동

거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부모 지원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으로 부양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모 동거율

이 높은 편이고, 자원 제공 비율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모에게 

지원을 받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대체로 유사한 수

준으로 볼 수 있고, 충주시 소태면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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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지원의 교환율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지원율(부모)지원율(자녀) 지원율(부모)지원율(자녀) 지원율(부모)지원율(자녀)

친정 아버지 76.9 41.0 96.2 43.6 62.5 -

친정 어머니 80.6 41.8 95.7 55.9 58.3 8.3 

시아버지 85.7 42.9 93.5 51.1 50.0 12.5 

시어머니 85.7 51.8 95.0 46.5 50.0 54.2 

(사례수) (39) (39) (156) (156) (16) (16)

다. 경제활동

다음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충주시 소태면의 기혼여성 취업률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농사일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높은 취업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시간에서 시간제 근무 비율을 살펴보면, 익산시 영등2동에서 21.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성북구 정릉3동 15.2%, 충주시 소태면은 

시간제 근무형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상태와 가구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이 가구 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률이 

익산시 영등2동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성북구 정릉3동

의 기혼여성이 취업한 직종이 저임금 직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성이 45.4시간,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성이 38.6시간,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성이 35.7시간으로 

소태면 여성의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고, 정릉3동 여성의 근로시간이 가

장 길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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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과 배우자의 근로 관련 특성

(단위 :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취업

  취업 96.9 62.2 98.7 57.7 100.0 82.4 
  비취업 3.1 37.8 1.3 42.3 0.0 1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4) (74) (233) (234) (32) (34)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98.4 84.8 96.1 78.6 100.0 100.0 
    시간제 1.6 15.2 3.9 21.4 0.0 0.0 
  교대제

    예 11.3 4.3 9.1 2.9 3.1 3.6 
    아니오 88.7 95.7 90.9 97.1 96.9 96.4 
  평균 근로시간(1주) 53.1 45.4 49.0 38.6 53.0 3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1) (62) (46) (230) (140) (32) (28)

주: 1)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여성의 생애사적 사건과 함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지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경력단절은 그동안 사회적·정책적 관심

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임신 당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에서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은 

43.2%, 충주시 소태면은 36.4%였다. 문제는 둘째 임신부터 취업률이 크

게 낮아지는 점이다. 성북구 정릉3동은 둘째 임신에서 취업률이 29.8%에 

불과했고, 익산시 영등2동에서는 둘째 임신 시기 취업률이 22.4%로 낮아

졌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36.4%에서 31.0%로 거의 변화가 없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에서 임신, 출산을 계기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되고 있는데, 본 조사 결과에서 성북

구 정릉3동에서 유독 이와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임금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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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 중 취업경험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취업 비취업 사례수 취업 비취업 사례수 취업 비취업 사례수

첫 번째 임신 51.4  48.6 70 43.2  56.8 229 36.4 63.6 33
두 번째 임신 29.8  70.2 57 22.4  77.6 201 31.0 69.0 29
세 번째 임신 23.7  76.3 38 21.8  78.2  87 30.0 70.0 20
네 번째 임신 26.7  73.3 15 13.6  86.4  22 27.3 72.7 11
다섯 번째 임신 33.3  66.7  6   - 100.0   6 50.0 50.0  4
여섯 번째 임신 33.3  66.7  3   -    -   -   -   -  -
일곱 번째 임신   - 100.0  1   -    -   -   -   -  -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을 방지하

고 영유아기 아동돌봄 기회를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이

다. 출산전후휴가는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

하지 않은 사례가 세 지역에서 모두 관찰되고 있다. 육아휴직 역시 이용자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공하

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향후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3-5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단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출산휴가(마지막 정상출산)

  사용 2 4 38 32 - -
  비사용 9 6 28 20 2 1
  회사에서 제공 안 함 28 4 83 3 8 1
  계(명) (39) (25) (149) (65) (10) (12)
육아휴직(가장 어린 자녀)

  사용 - 4 1 16 - -
  비사용 16 4 86 28 2 1
  회사에서 제공 안 함 5 3 10 2 3 1
  계(명) (21) (11) ( 97) (46) ( 5) ( 2)

주: 기혼여성의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응답자의 마지막 정상출산 당시의 정책 이용에 
대한 것이며, 육아휴직은 가장 어린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출산휴
가와 육아휴직 모두 제도 내로 편입되지 못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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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사회

가. 지역사회 인프라

본 연구가 세 개의 지역에 대한 추적조사이고 지역의 환경을 비교한다

는 관점에서 지역 인프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보건의료 인프라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

소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주시 소태면으로 나타났다(표 3-52 참

조).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은 충주시 소태면에 비해서 성북구 정릉3

동과 익산시 영등2동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의료인프라가 면지역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 자연스런 결과로 이해된다. 어린이집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성북구 정릉3동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

난 점이 특징적이다. 

〈표 3-5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이용률

(단위 : %, 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보건소 27.0 25.1 52.9 32.7 30.4 54.3   -   -   -
산부인과 40.5 54.0 29.4 54.5 56.5 25.7 64.0 75.2 48.7
신생아 집중치료실   -  1.7   -  1.0  0.4 -  4.0   0.5   -
소아과 56.8 71.5 38.2 56.4 69.6 54.3 45.3 63.3 41.0
어린이집 41.9 29.4 29.4 32.7 35.9 34.3 29.3 39.9 23.1
(사례수) (74) (235) (34) (101) (237) (35) (75) (218) (39)

주: 2013년 1차 조사에는 보건소가 포함되지 않음.

시설 만족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족도의 지역 간 격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표 3-53 참조). 다

만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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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는데,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긍정적 효과가 만족도의 상승으로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부담정도는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집 이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충주시 소태면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

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 등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거의 없는 성과

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관련 인프라의 만족도 및 비용부담

(단위: 점,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만족도
비용

부담정도
사례수 만족도

비용
부담정도

사례수 만족도
비용

부담정도
사례수

보건소 3.9 1.4 20 3.8 1.5  59 3.9 1.7 18
산부인과 4.0 2.9 30 3.8 3.0 126 3.9 2.7 10
신생아 집중치료실  -  -  - 4.0 4.3   4  -  -  -
소아과 3.9 2.3 42 3.9 2.5 168 4.1 2.5 13
어린이집 4.3 2.0 31 4.0 2.3  69 4.1 1.5 10

주: 만족도 및 비용부담 정도는 1점(매우 불만족, 낮은 비용부담)~5점(매우 만족, 높은 비용부담)의 
척도로 측정됨.

그리고 지역 간 인프라의 공급 적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결

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시설 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표 

3-54 참조).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정책적으로 공급을 추

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이 

시설에 대한 공급 적정성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시설의 전체 공급 적정성은 익산시 영등2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

고, 충주시 소태면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이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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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관련 인프라의 공급적정성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급적정성 사례수 공급적정성 사례수 공급적정성 사례수

 산부인과 2.1 74 2.8 234 2.0 34
 신생아 집중치료실 1.7 58 1.4 232 1.6 34
 소아과 2.7 74 3.0 235 2.2 34
 어린이집 2.7 74 3.0 233 2.1 34

주: 공급적정성 점수가 낮을수록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며, 높을수록 많다고 느끼는 것임.

한편 지역적 차원에서 자녀양육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였

다. 우선 지역적 환경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인지 질문한 결과, 

긍정적 답변이 익산시 영등2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하

기에 안전한 환경인가 질문할 결과, 충주시 소태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답

변이 나왔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도 안전한 환경에 대한 긍정 정도가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농촌 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신

뢰가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성북구 정릉3동과 같

이 대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뢰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5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지역환경 인식률

(단위 : 점,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 2.9 4.0 2.8 

자녀를 양육하기에 안전한 환경 2.9 3.7 3.8 

(대상자 수) (74) (235) (34)

주: 인식정도 점수가 낮을수록 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높을수록 좋은 환경으로 인식

나.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지역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수혜율과 부담완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보건의료 관련 지원정책의 수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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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참조).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정책의 수혜율은 39.2%

로 나타났고, 국가예방접종 지원정책 수혜율은 36.5%, 보육료 및 유아학

비 지원정책 수혜율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수당 지원정책 

수혜율은 18.9%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정책 수혜율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정책 수혜율은 29.4%,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정책 수혜율은 28.5%, 양육수당 지원정책 수혜율은 14.5%

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정책, 국가예방접종 지원

정책,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정책 수혜율은 모두 2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례수가 적어 같은 값이 나온 것을 주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다

른 정책에 비해 이 세 가지 정책의 수혜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방과후 학교 지원 정책의 수혜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것은 농촌 지역에 추가로 지원되는 정책 체감도가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아이돌봄 지원정책 수혜율은 세 지역에서 모두 3%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이돌봄 지원정책의 경우 저소득계층이 주요 정책

대상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담완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혜율이 높은 정책의 경우 

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느끼는 체감도에

서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성북구 정릉3동에서는 4점에 못 미치지만 익

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에서는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성북구 정릉

3동 기혼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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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조사지역별 정책대상자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 경험률 및 만족도

(단위 : %, 명, 점, 개)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수혜율
부담완화

정도
수혜율

부담완화
정도

수혜율
부담완화

정도

신혼부부 주택 관련 지원  1.4 5.0  0.4 5.0   -  -

임신․출산 진료·출산비 지원  6.8 4.4  7.2 4.5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2.7 4.5  2.1 4.5   -  -

상담서비스   -  -   -  -   -  -

엽산제·철분제 지원  4.1 3.7  6.4 4.3   -  -

영양플러스 사업   -  -   -  -   -  -

난임부부 지원  1.4 4.0  0.4 4.0   -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4 4.0  2.6 4.3   -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미숙아 의료지원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4 5.0  1.7 4.3   -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39.2 3.7 31.9 4.4 23.5 4.3 

국가예방접종 지원 36.5 3.9 29.4 4.5 23.5 4.3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0~5세) 41.9 4.5 28.5 4.6 23.5 4.1 

양육수당 지원(0~5세) 18.9 3.7 14.5 4.7   -  -

아이돌봄 지원  1.4 5.0  0.9 4.0  2.9 5.0 

돌봄교실  1.4 5.0  3.8 4.4 11.8 4.3 

방과후 학교 지원  5.4 4.8  6.8 4.4 26.5 4.3 

지역아동센터  4.1 4.0  0.9 4.0   -  -

모성휴가·휴직급여   -  -  0.4 4.0   -  -

부성휴가·휴직급여   -  -  1.3 3.3   -  -

가족돌봄 휴직제도   -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  0.4 5.0   -  -

다자녀 가정 주택지원  1.4 1.0   -  -   -  -

(다자녀) 세제혜택  8.1 3.2  5.1 4.3  5.9 3.5 

(다자녀) 전기요금 20% 감액 14.9 3.5 10.6 4.3 20.6 3.4 

(다자녀)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  0.4 4.0   -  -

다자녀 우대카드  4.1 1.3  1.3 3.0   -  -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  -   -  -   -  -

장애아 아동수당·보육료·가족 양육지원   -  -  0.4 4.0   -  -

입양아 양육수당·의료급여 1종 지원   -  -   -  -   -  -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   -  -   -  -

기타  1.4 4.0   -  -  2.9 4.0 

(사례수) (74) (23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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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고령자의 생활 실태

  1. 중고령자의 일반특성

가. 조사지역의 인구고령화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3개 지역의 인구고령화 현황을 가구조사 결과에 기초

하여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의 가구원

수는 775명으로, 이 중 50세 이상은 377명으로 48.6%이고, 65세 이상

은 189명으로 24.4%이다. 한편 익산시 영등2동 조사가구의 가구원수는 

1,063명으로, 이 중 50세 이상은 119명으로 11.5%이고, 65세 이상은 

48명으로 4.6%인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낮은 젊은 지역이다. 충주시 소

태면 조사가구의 경우는 50세 이상이 493명으로 전체 가구원 중 75.3%

를 차지하고 있어 중고령자 중심의 지역사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은 302명으로 전체인구의 46.1%로 인구고령화가 매우 

진전된 지역이다. 본 조사는 3년차 조사결과로 1차 및 2차 조사가구의 인

구고령화 현상보다 조금 더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57〉 조사지역별 지역추적조사(1~3차) 응답가구의 인구고령화 현황

(단위: 명, %)

구분

3차(2015년) 2차(2014년) 1차(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조사가구 내 총 가구원수 775 1,063 655 818 1,040 653 835 1,056 680

노인인구수(65세 이상) 189 48 302 162   47 309 156   36 302

  (노인인구 비율) (24.4) (4.6) (46.1) (19.8) (4.5) (47.3) (18.7) (3.4) (44.4)

중고령자수(50세 이상) 377 119 493 335  123 494 349   98 490

  (중고령자 비율) (48.6) (11.5) (75.3) (41.0) (11.8) (75.7) (41.8) (9.3) (72.1)

주: 본 조사의 가구조사(가구원 사항) 완료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였고, 가구원수는 동거가구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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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고령자의 가구 특성6)

중고령자의 가구 특성을 개인단위로 보면 1인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

는 응답자가 성북구 정릉3동은 19.0%, 익산시 영등2동 12.0%, 충주시 소

태면은 15.7%로 인구고령화 정도에 비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인가구의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56.8%로 매우 높은데, 이는 

노년기에 부부가구로 생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가구단위로 

비교해보면 1인가구의 비율이 충주시 소태면이 26.5%이며, 성북구 정릉3

동이 28.3%,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17.3%이다(표 3-58 참조). 

〈표 3-5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규모

(단위: %, 명,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동거 가구원 수

  1명 19.0 12.0 15.7
  2명 37.4 46.2 56.8
  3명 24.1 23.9 13.6
  4명 13.8 12.0 9.3
  5명 이상 5.7 6.0 4.5
  (평균) (2.5) (2.6) (2.3)
  계 100.0 100.0 100.0
  (명) (348) (117) (484)
가구원 규모

  1명 28.3 17.3 26.5
  2명 32.6 37.0 51.9
  3명 20.6 22.2 9.8
  4명 12.9 16.0 8.0
  5명 이상 5.6 7.4 3.8
  (평균) (2.4) (2.6) (2.1)
  계 100.0 100.0 100.0
  (가구) (233) (81) (287)

6) 본 절에서 개인단위와 가구단위의 분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 좀 더 분석적 의미가 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으며, 각 <표>에서 개인단위 분석인 경우는 ‘계(명)’으로, 가구단위 분
석인 경우는 ‘계(가구)’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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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9〉에서 나타난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형태를 비교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부가구 비율이 44.9%이고, 이중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

인 비율이 높다(24.7%). 이는 성북구 정릉3동의 9.9%나 익산시 영등2동

의 11.1%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녀세대 없이 노부모와 동거하

고 있는 중고령자의 비율도 7.0%에 달하여, 이 지역의 높은 고령화 정도

를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부부가 모두 64세 이하의 중고령자인 가구가 

17.3%로 세 지역 중 가장 높다. 또한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형태는 

46.9%이다. 성북구 정릉3동은 핵가족(38.2%) 또는 1인가구(28.3%)가 약 

70%를 구성하고 있고, 익산시 영등2동은 핵가족(46.9%), 부부가구(32.1%)

가 대표적인 가구형태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부부가구(44.9%), 1인가

구(26.5%), 핵가족(16.7%) 등의 순이다. 

〈표 3-59〉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형태

(단위: %,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1인가구 28.3 17.3 26.5

부부가구(소계) (24.9) (32.1) (44.9)

  부부 모두 64세 이하 부부가구 7.3 17.3 14.3
  1인만 65세 이상인 부부가구 7.7 3.7 5.9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부부가구 9.9 11.1 24.7

미혼자녀 동거(핵가족)가구 38.2 46.9 16.7

기혼자녀 동거가구 3.4 1.2 3.1

조손가족가구 1.3 - 1.4

부모동거거구 3.0 2.5 7.0

기타가구 0.9 - 0.3

계 100.0 100.0 100.0

(가구) (233) (81)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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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고령자의 일반 특성

중고령자의 개인특성을 성별로 보면, 고령층이 많은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여자의 비율이 남자의 비율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고

령화율이 높은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응답자 중 70세 이상의 비율이 

50.1%이고,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50대가 47.9%로 대조적이다. 성

북구 정릉3동은 50대(32.2%), 60대(34.2%), 70세 이상(33.6%) 연령층 

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다(표 3-60 참조). 

결혼상태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의 유배우율이 77.8%이며, 충주시 소

태면의 경우도 72.9%로 인구고령화에 비하여 유배우율이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충주시 소태면은 

무학의 비율이 약 18%인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자

의 비율이 52.2%에 달하고 있고,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도 동 비율이 

43.9%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성북구 정릉3동 조사지역의 경우는 고령화율이 약 20% 수준으로(본 

연구 조사결과 기준) 전국적인 고령화율(2015년) 13.1%(통계청, 2011)

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인 비율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

3동이 6.6%로 가장 높고, 익산시 영등2동 2.6%, 그리고 충주시 소태면은 

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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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개인특성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

  남자 39.4 53.0 43.0

  여자 60.6 47.0 57.0

연령

  50~54세 12.9 29.1 8.7

  55~59세 19.3 18.8 17.4

  60~64세 15.8 11.1 12.0

  65~69세 18.4 12.0 11.8

  70~74세 14.4 12.0 20.2

  75~79세 10.9 8.5 15.9

  80~84세 6.0 7.7 10.3

  85세 이상 2.3 0.9 3.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8.4 77.8 72.9

  배우자 없음(미혼포함) 31.6 22.2 27.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6 2.6 9.3

  무학(글자해독) 3.4 3.4 8.9

  초등학교 24.4 23.9 42.8

  중학교 23.6 17.9 17.8

  고등학교 33.0 36.8 16.7

  전문대학 이상 10.9 15.4 4.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

  예(수급가구) 6.6 2.6 5.0

  아니오 93.4 97.4 95.0

계 100.0 100.0 100.0

(명) (348) (117) (484)

  2. 중고령자 가구의 경제상태 및 중고령자 경제활동

조사지역별로 중고령자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을 비교

하면, 성북구 정릉3동이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충주

시 소태면이 5.6%, 익산시 영등2동 2.5% 순이었다(표 3-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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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실태

(단위: %,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수급 가구   9.0  2.5  5.6
비수급 가구 91.0 97.5 94.4
계 100.0 100.0 100.0
(가구) (233) (81) (287)

65세 이상의 노인 중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경우

(표 3-62 참조), 충주시 소태면이 85.7%로 수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익산시 영등2동이 70.8%로 가장 낮았다. 반면, 평균 수급액에 있어서는 성

북구 정릉3동이 185,151원으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 영등 2동이 178,294

원으로 가장 낮았다. 충주시 소태면은 179,097원 수준이었다. 3개 지역 모

두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로 인해 과거의 기초노령연금액에 비

해 상당부분 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가구 수급인 경

우, 금액이 차감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평균 수급액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노인(65세 이상)들은 기초연금액의 최고급여액을 받는 비중이 높다는 것 역

시 알 수 있다.   

〈표 3-62〉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1)

(단위: %, 명, 원)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수급 가구 77.2 70.8 85.7
비수급 가구 22.8 29.2 14.3
계 100.0 100.0 100.0
(명) (180) (48) (300)
평균 수급액(원)2) 185,151 178,294 179,097

주: 1) 기초연금 수급 실태는 65세 이상 노인만을 응답 대상으로 분석함.
     2)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이며,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현황을 보면(표 3-63 참조), 충주시 소태면의 경

우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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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높게 나타났다(성북구 정릉3동: 49.4%, 익산시 영등2동: 30.8%, 충주

시 소태면: 61.6%). 반면, 400만원 이상의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30.8%로 가장 높았고, 충주시 소태면이 13.6%로 가장 낮았다. 특히, 익

산시 영등2동은 2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모두 

높은 비중의 소득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월평균 가구 총 소득액에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익산시 영등2동은 308.3만원, 충주시 소태면 213.5

만원이었다(성북구 정릉3동: 264.4만원).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종류별 소득률에서는 성북구 정릉3동이 70.8%

로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충주시 소태면이 28.2%로 가장 낮았

다. 충주시 소태면은 농업이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비해 근로

소득의 비중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업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충주시 소태면은 75.3%로 3개 지역에서 가장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

면, 익산시 영등2동은 근로소득 63.0%, 사업소득 22.2%로 두 지역의 중

간수준에 위치했다. 재산소득의 경우 3개 지역 모두 12% 수준에서 유사

하게 나타났으며, 사적이전소득은 80.8%로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높았

고, 익산시 영등2동이 69.1%로 가장 낮았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기타소득의 경우 3개 지역 모두 대체로 높았으나, 

익산시 영등2동이 9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은 

충주시 소태면이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이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 생활수준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은 월평균 가구 총 소득액 평균

이 3개 지역 중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우)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이 되는 70.4%가 (매우)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생활수준

에 대한 만족감의 주관적 차이를 여실히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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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현황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월평균 가구 총소득액

  100만원 미만 28.8 14.8 34.1
  100~200만원 미만 20.6 16.0 27.5
  200~300만원 미만 15.0 22.2 17.1
  300~400만원 미만 15.9 16.0 7.7
  400~500만원 미만 7.3 14.8 5.9
  500만원 이상  12.4 16.0 7.7
  월평균 가구 총 소득액1) 264.4 308.3 213.5
소득종류별 소득률2)

  근로소득 70.8 63.0 28.2
  사업소득 18.5 22.2 75.3
  재산소득 11.6 12.3 12.2
  사적이전소득 70.4 69.1 80.8
  공적이전소득 67.8 53.1 88.2
  기타소득 83.3 96.3 94.8
주관적 생활수준

  (매우) 높은 편이다 2.6 7.4 8.0
  그저 그렇다 27.0 61.7 57.8
  (매우) 낮은 편이다 70.4 30.9 34.1
계 100.0 100.0 100.0
(가구) (233) (81) (287)

주: 1) 월평균 가구 총소득액 평균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각 소득 종류별로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한편,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현황을 보면(표 3-64 참조),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비지출을 하는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11.1%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 영등2동이 1.2% 수준로 가장 낮았다. 50~100만원 미만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

을 지출하는 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의 소득구간에서는 익

산시 영등2동의 지출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10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40.4%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중고령자 

가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도시와는 다른 농촌

의 소비행태, 노인 부부가구 등의 가구형태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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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역시 익산시 영등2동이 228.1만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이 152.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 대비 지출액 규모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88.7%로 가장 높게 나

타나, 주관적 생활수준이 3개 지역 중 가장 낮은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생활비 중 부담되는 지출항목과 관련하여 1순위에서는 성북구 정릉3

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주거비(각각 25.8%, 29.6%), 익산시 영등2동은 식

료품비(27.2%)를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의료비가(각각 19.7%, 17.3%), 충주시 소

태면은 식료품비(18.5%)가 부담되는 지출항목으로 나타났다. 2순위 지

출항목 역시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주거비(각각 18.0%, 19.2%)

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성북구 정릉3동은 식료품비(12.4%), 익산

시 영등2동은 식료품비와 통신비(16.0%), 충주시 소태면은 교통비(13.2%)

가 높았다. 의료비는 그 다음으로 3개 지역 모두 12% 수준에 위치했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환경 및 지리

적 접근성 한계에 의해 자가용 이용 등 교통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추가적으로 주거비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은 다른 두 지역에 비

해 부담수준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표 3-65>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

형태가 자가인 비율이 높은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충주시 소태면의 경

우, 전세 및 월세의 비중은 낮지만, 농촌의 특성상 발생하는 지대비용, 도

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관리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령자 가구의 주거현황을 보면, 익산시 영등2동이 90.1%로 가장 높

은 자가비율을 보였다(표 3-65 참조). 성북구 정릉3동은 55.4%, 충주시 소

태면은 75.6% 수준이었다. 전세 및 월세에 있어서도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

시 소태면은 그 비율이 높지 않았으나, 성북구 정릉3동은 전세 23.6%,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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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로 다른 분포를 보였다. 대도시의 주거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기타 비율이 23.0% 수준이었는데, 조사결과, 무

상거주도 있었으나 지대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표 3-6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현황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50만원 미만 6.0 1.2 11.1

  50∼100만원 미만 18.0 17.3 29.3

  100∼200만원 미만 34.8 28.4 30.0

  200∼300만원 미만 21.5 22.2 17.1

  300∼400만원 미만 13.7 17.3 8.0

  400만원 이상 6.0 13.6 4.5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1) (182.3) (228.1) (152.6)

 가구소득 대비 지출액 규모 비중1) 88.7 79.2 82.5

생활비 중 부담되는 지출항목

  첫번째   

    식료품비(주식비, 부식비, 분유 등) 17.2 27.2 18.5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25.8 9.9 29.6

    교육비(보육비 포함) 9.4 12.3 4.2

    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19.7 17.3 13.2

    교통비 2.1 - 12.5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1.7 4.9 0.3

    경조비 6.4 8.6 4.2

    부채상환(매달 이자+원금 등) 4.7 4.9 5.2

    기타 6.4 13.6 8.0

    없음 6.4 1.2 4.2

  두번째

    식료품비(주식비, 부식비, 분유 등) 12.4 16.0 9.1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18.0 7.4 19.2

    교육비(보육비 포함) 2.6 4.9 2.1

    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12.0 12.3 12.5

    교통비 3.9 4.9 13.2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6.4 16.0 3.1

    경조비 9.0 6.2 6.6

    부채상환(매달 이자+원금 등) 4.3 8.6 2.4

    기타 9.0 12.3 4.2

    없음 22.3 11.1 27.5

  계 100.0 100.0 100.0

  (가구) (233) (81) (287)

주: 1)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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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주거현황

(단위: %,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가1) 55.4 90.1 75.6

전세 23.6  2.5  0.3

월세 16.7  1.2  1.0

기타  4.3  6.2 23.0

계 100.0 100.0 100.0

(가구) (233)  (81) (287)

주: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는 ‘자가’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소유한 집이 있을 경우, ‘자가’
로 간주하였음.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취업 비율은 약 47%로 비슷한 수준이나, 충주시 소태

면은 74.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특징은 직업 분류에서 그 원인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충주시 소태면의 중고령자 중 86.6%가 농·임·어업 숙련 종

사자(통계청 분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북구 정릉3동은 단순노무 종

사자가 4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판매 종사자/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1.0%) 순이었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2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순노무 종사자(2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

자(14.3%), 사무 종사자(10.7%) 순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외에는 서비스 종사자가 6.4%가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나머지 직종은 비율이 낮았다(표 3-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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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실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현 취업상태 

  취업중 47.1 47.9 74.2
  미취업 52.9 52.1 25.8
계 100.0 100.0 100.0
(명) (348) (117) (484)
직업

  관리자 2.4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1 5.4 0.3
  사무 종사자 3.7 10.7 0.3
  서비스 종사자 6.7 5.4 6.4
  판매 종사자  11.0 8.9 1.7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1.8 5.4 86.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4.3 0.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0 26.8 1.1
  단순노무 종사자 40.9 23.2 3.1
  군인 - - -
  기타 - - -
계1) 100.0 100.0 100.0
(명) (164) (56) (359)

주: 1) 취업중인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중고령자의 자녀와의 관계

<표 3-67>을 살펴보면, 세 지역간 자녀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의 평균자녀수는 2.3명, 익산시 영등2동은 

2.7명으로 3명 미만인 데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은 3.4명으로 도농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출산 연령대였던 시기 가 

출산력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로, 이로 인하여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한 시기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2명이 일반적인 반면 충주시 소

태면의 경우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즉 이들이 출산을 하던 시

기에 도시지역은 이미 이상자녀수가 2명으로 정착되고 있던 반면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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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이상자녀수가 변해가던 전이기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3-6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자녀의 제특성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총 자녀수

  0명 5.7 0.9 1.2

  1명 13.5 10.3 5.2

  2명 43.1 44.4 26.9

  3명 26.7 23.1 22.7

  4명 7.2 12.0 19.2

  5명 3.7 9.4 24.8

 (평균) 2.3 2.7 3.4

비동거자녀수

  0명 22.4 18.8 4.3

  1명 23.6 17.9 8.1

  2명 30.2 25.6 25.6

  3명 14.9 24.8 24.0

  4명 이상 8.9 12.8 38.0

 (평균) 1.7 2.1 3.2

계 100.0 100.0 100.0

(명) (348) (117) (484)

또한 자녀와의 동거율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차이가 크다. 

성북구 정릉3동은 49.1%가 자녀와 동거중이며, 비동거자녀수는 1.7명이

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44.0%가 자녀와 동거중이며, 비동거자녀수는 

2.1명이다(표 3-68 참조). 즉 도시지역은 약 절반정도가 자녀와 동거를 하

고 있는데, 이는 아직 미혼인 자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24.5%만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비동거자녀는 3.2명으로 세

지역 중 가장 많다. 즉 이미 교육, 취업, 결혼 등으로 충주시 소태면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녀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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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고령자 자녀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60

∼70% 정도가 자녀중 1명 이상은 자녀와 동거하거나 최소 동일 시·군·구

에 거주하고 있는 등 근거리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북

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자녀동거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

각 15.3%와 14.7%가 최소 1명은 동일한 동·읍·면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

답하고 있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약 1/4만이 자녀와 동거하거나 근거

리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36.7%은 모든 자녀가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자녀의 거주지역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와 동거 49.1 44.0 24.5

최소 1인은 동일 동‧읍‧면 거주 15.3 14.7 0.4

최소 1인은 동일 시‧군‧구 거주 4.7 17.2 27.2

가깝게 거주하는 자녀도 타 시‧군‧구에 거주 18.4 9.5 11.2

모두 타 시․도에 거주 12.5 14.7 36.7

계 100.0 100.0 100.0

(명)1) (320) (116) (474)

주: 1) 기타 및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다음으로 비동거 자녀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자녀의 경

제상태가 다양한 비율이 각각 43.3%, 47.7%, 38.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3-69 참조). 그러나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높다는 응답의 경우

는 세 지역중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아 11.4%이다. 한편 성북구 정릉

3동의 경우는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18.4%로 익산시 영

등2동이나 충주시 소태면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성북구 정릉3동은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높은 비율(8.4%)보다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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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생활수준이 낮다는 응답(18.4%)이 월등히 높은 반면, 익산시 영

등2동의 경우는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높은 비율(11.4%)이 모든 자녀

가 생활수준이 낮다는 응답(3.4%)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대조적이다. 한

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높은 비율(6.4%)과 모

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낮다는 응답(6.7%)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다.  

〈표 3-69〉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비동거자녀의 생활수준

(단위: %, 명)

구분1)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높음 8.4 11.4 6.4

모든 자녀가 그저 그렇다 29.9 37.5 48.1

모든 자녀가 생활수준이 낮음 18.4 3.4 6.7

그 외 43.3 47.7 38.8

계 100.0 100.0 100.0

(명) (261) (88) (451)

주: ‘매우 높다 ’ 또는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낮은 
편이다’ 또는 ‘매우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생활수준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였음.

비동거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2.0%가 거의 매일 왕래하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익산시 영등2

동의 경우는 7.4%, 충주시 소태면은 2.6%에 불과하다. 이는 일정 부분 

비동거자녀와의 물리적 거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락빈도의 경우는 왕래빈도에 비하여 이러한 물리적 거리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소 1명과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4.3%, 익산시 영등2동 20.4%, 충주시 

소태면은 19.8%이다. 또한 전반적인 연락빈도는 익산시 영등2동이 제일 

활발하고 다음이 충주시 소태면으로 나타났다(표 3-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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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별거자녀와의 접촉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왕래 빈도

  최소 1명과 거의 매일 왕래 12.0 7.4 2.6

  최소 1명과 일주일에 2~4회 정도는 왕래 12.8 18.1 4.4

  최소 1명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왕래 18.8 14.9 16.6

  최소 1명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왕래 28.9 22.3 43.6

  최소 1명과 3개월에 한두 번 정도는 왕래 19.5 22.7 23.7

  최소 1명과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왕래 4.9  9.6  8.1

  모든 자녀와 왕래를 거의 하지 않음 3.0 - 1.1

계 100.0 100.0 100.0

(명) (266) (94) (459)

연락 빈도

  최소 1명과 거의 매일 연락 14.3 20.4 19.8

  최소 1명과 일주일에 2~4회 정도는 연락 21.1 43.0 34.0

  최소 1명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 27.5 23.7 27.0

  최소 1명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 23.8 6.5 16.1

  최소 1명과 3개월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 10.2 4.3 2.0

  최소 1명과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 1.5 2.2 0.2

  모든 자녀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음 1.5 - 0.9

계 100.0 100.0 100.0

(명) (265) (93) (459)

주: 1)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4.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표 3-71>을 통하여 부부의 연령구성, 교육수준, 취업 및 건강실태를 

비교해보았다. 부부가 모두 80세 이상으로 기능저하의 가능성이 높은 경

우는 성북구 정릉3동은 0.9%, 익산시 영등2동은 2.2%, 충주시 소태면은 

6.3%이다. 즉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 후기노인부부의 비중이 높아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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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수준의 경우 부부가 모두 무학인 비중은 매우 적지만, 대체

적인 학력구성에 있어서의 지역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에서는 약 절반이 부부중 최소 1인은 고등학교를 졸업(성북구 정릉3동 

49.4%, 익산시 영등2동 43.3%)한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동 비율

이 26.4%로 도시지역의 약 절반 수준이고, 36.8%가 부부중 최소 1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부중 최소 1

인이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부부는 도시역인 성북구 정릉3동이 15.9%이

고 익산시 영등2동은 16.7%인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동 비율이 5.2%에 

불과하여 10%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의 경제활동의 경우, 도시지역은 모두 약 1/3 정도가 맞벌이이다. 

이에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동 비율이 76.4%로 농촌지역의 노

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부부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맞벌이 다음으로 많은 취업형태가 남편만 취업하는 전통

적인 형태로 두지역 각각 30.5%와 30.0%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

우는 동 비율이 8.0%에 불과하다. 또한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21.6%와 22.2%로 상당한 규모임에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은 12.1%이다. 

더불어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부부가 모두 건강

한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 27.2%, 익산시 영등2동 32.4%인 반면, 충주

시 소태면은 동 비율이 20.6%로 차이가 크다. 이는 세 지역 중고령자의 

연령구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부부가 모두 건강하지 않은 비율 또한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높은 20.6%로 도시지역(성북구 정릉3동 9.7%,  익

산시 영등2동 2.9%)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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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연령 구성

  부부 모두 중년층 (65세 미만) 45.9 68.9 38.5

  부부 중 1명 이상 전기노인(65∼79세) 53.2 28.9 55.2

  부부 모두 후기노인(80세 이상) 0.9 2.2 6.3

교육수준(최고학력 기준)

  부부 모두 무학 0.4 - 4.0

  부부 중 최소 1명은 초등학교 졸업 10.3 17.8 36.8

  부부 중 최소 1명은 중학교 졸업 21.5 10.0 22.7

  부부 중 최소 1명은 고등학교 졸업 49.4 43.3 26.4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학 이상 졸업 2.6 12.1 4.9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학교 이상 졸업 15.9 16.7 5.2

취업실태

  부부 모두 취업 31.8 36.7 76.4

  남편만 취업 30.5 30.3 8.0

  아내만 취업 17.2 11.1 3.4

  부부 모두 비취업 21.6 22.2 12.1

계1) 100.0 100.0 100.0

(명) (233) (90) (348)

배우자의 건강

  부부 모두 건강 27.2 32.4 20.6

  1명 건강+1명 그저 그러함 19.4 5.9 11.9

  1명 건강+1명 건강 나쁨 18.4 20.6 18.8

  부부 모두 그저 그러함 7.8 17.6 10.6

  1명 그저 그러함+1명 건강 나쁨 17.5 20.6 17.5

  부부 모두 건강 나쁨 9.7 2.9 20.6

계1)2) 100.0 100.0 100.0

(명) (206) (68) (320)

주: 1) 유배우 중고령자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문항은 유배우 중고령자 중 본인 및 배우자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령 등 배우자의 일반특성과 사례수에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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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부가 어느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반 외출 빈도를 살펴보았는데, <표 3-72>에 의하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0명 중 1명은 거의 부부동반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익

산시 영등2동이나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동 비율이 각각 14.4%와 12.7%

이다. 세 지역 모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은 익산시 영등2동에서 가장 높아 11.1%이

다. 그러나 성북구 정릉3동이나 충주시 소태면은 약 4%에 불과하다. 

〈표 3-7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거의 매일 4.3 11.1 4.0
일주일에 2∼4번 정도  12.4 16.7 11.5
일주일에 한번 정도   14.6 24.4 25.6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5.8 23.3 30.8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15.5 5.6 9.8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16.7 4.4 5.5
거의 하지 않는다 10.7 14.4 12.7
계 100.0 100.0 100.0
(명) (233) (90) (347)

주: 유배우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함.

  5.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수 및 기타 관계

중고령자의 20% 내외가 생존해 있는 부모가 있다. 부모중 1명 이상이 

생존해 있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23.0% 익산시 영등2동이 27.4%, 

충주시 소태면이 17.8%로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낮다(표 3-73 참조). 이

는 이 지역 중고령자의 연령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가 생존해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부모 중 어머니의 나이가 적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머

니만 생존해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배우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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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경우도 유사하다(표 3-74 참조). 

부모 중 1명 이상 생존해 있는 경우 부모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는 약 1/3이 부모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동 비율이 20.9%이고 응답자와 동거하는 비율

이 36.0%로 높다. 응답자 또는 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할 

경우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성북구 정릉3동이 45.1%, 익산시 

영등2동이 37.5%, 충주시 소태면이 55.8%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또한 

시설에 입소했다는 응답도 일정 규모(성북구 정릉3동 11.3%, 익산시 영

등2동 6.3%, 충주시 소태면 11.6%)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경향성은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유사하다.

<표 3-75>와 <표 3-76>을 통하여 생존해 있는 부나 모, 배우자의 부나 

모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건강상태는 매우 다양한데, 가장 사례수가 

많은 본인 모의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우 

건강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세 지역 모두 생존해 있는 어머니의 4명 중 1

명은 건강한 편이다. 그러나 건강이 매우 나쁘다는 응답은 충주 소태면에

서 가장 높아 24.4%이며, 성북구 정릉3동은 19.5%, 익산시 영등2동은 

9.7%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거하지 않은 경우 부모와의 접촉실태를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왕래

나 연락 빈도는 다양한 편인데, 비교적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하가 많은 

편으로 빈도가 그리 많지는 않다. 또한 연락의 경우 전혀 연락을 하지 않

는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는 고령으로 인하여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

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유

사하지만 상대적으로 본인의 부모에 비하여 접촉 빈도가 낮은 편이며, 특

히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의 부

모와의 접촉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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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모의 생존 여부 및 거주 형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 모두 생존 3.7 6.8 3.5

  아버지만 생존 0.9 0.9 1.7

  어머니만 생존 18.4 19.7 12.6

  두 분 모두 사망 77.0 72.6 82.2

계 100.0 100.0 100.0

(명) (348) (117) (484)

부모의 거주 형태1)

  응답자와 동거중 11.3 3.1 36.0

  혼자 생활 31.3 34.4 20.9

  부모님 두분만 거주 12.5 21.9 9.3

  타 자녀와 동거 33.8 34.4 19.8

  시설 입소 11.3 6.3 11.6

  기타 - - 2.3

계 100.0 100.0 100.0

(명) (80) (32) (86)

주: 1) 부모중 1명 이상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표 3-7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배우자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 모두 생존 5.0 11.0 4.5

  아버지만 생존 1.3 3.3 2.3

  어머니만 생존 19.3 19.8 13.9

  두 분 모두 사망 74.4 65.9 79.3

계 100.0 100.0 100.0

(명) (238) (91) (353)

부모의 거주 형태1)

  응답자와 동거중 6.6 3.3 24.7

  혼자 생활 34.4 30.0 23.3

  부모님 두분만 거주 18.0 20.0 12.3

  타 자녀와 동거 32.8 46.7 28.8

  시설 입소 8.2 - 8.2

  기타 - - 2.7

계

(명) (61) (30) (73)

주: 1) 배우자 부모중 1명 이상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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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모의 건강상태 및 왕래빈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의 건강상태1)  

  매우 건강하다 - - -

  건강한 편이다 37.5 33.3 28.0

  그저 그렇다 6.3 33.3 16.0

  건강이 나쁜 편이다 37.5 33.3 32.0

  건강이 매우 나쁘다 18.8 - 24.0

계 100.0 100.0 100.0

(명) (16) (9) (25)

모의 건강상태2)

  매우 건강하다 - - 1.3

  건강한 편이다 23.4 25.8 25.6

  그저 그렇다 11.7 22.6 23.1

  건강이 나쁜 편이다 45.5 41.9 25.6

  건강이 매우 나쁘다  19.5 9.7 24.4

계 100.0 100.0 100.0

(명) (77) (31) (78)

부모와의 왕래 빈도3)

  거의 매일(5회 이상) 2.9 3.2 -

  일주일에 2~4번 정도 2.9 - 7.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2.9 16.1 7.3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7.1 45.2 25.5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25.7 12.9 25.5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22.9 16.1 29.1

  왕래를 거의하지 않는다 5.7 6.5 5.5

  기타 - -

부모와의 연락 빈도3)

  거의 매일(5회 이상) 7.1 6.5 7.3

  일주일에 2~4번 정도 17.1 19.4 12.7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4.3 19.4 18.2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37.1 45.2 36.4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4.3 3.2 12.7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2.9 - 1.8

  연락을 거의하지 않는다 17.1 6.5 10.9

계 100.0 100.0 100.0

(명) (70) (31) (55)

주: 1)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3) 부모와의 접촉 및 연락 빈도는 부모가 1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만 응답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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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및 왕래빈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배우자 부의 건강상태1)

  매우 건강하다 - - -

  건강한 편이다 40.0 30.8 20.8

  그저 그렇다 6.7 23.1 12.5

  건강이 나쁜 편이다 33.3 38.5 41.7

  건강이 매우 나쁘다 20.0 7.7 25.0

계 100.0 100.0 100.0

(명) (15) (13) (24)

배우자 모의 건강상태2)

  매우 건강하다 - - 1.5

  건강한 편이다 29.3 21.4 26.2

  그저 그렇다 10.3 35.7 24.6

  건강이 나쁜 편이다 39.7 39.3 27.7

  건강이 매우 나쁘다 20.7 3.6 20.0

계 100.0 100.0 100.0

(명) (58) (28) (65)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빈도3)

  거의 매일 1.8 6.7 -

  일주일에 2~4번 정도 3.5 - 3.6

  일주일에 한 번 정도 7.0 10.0 7.3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6.3 30.0 27.3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22.8 16.7 18.2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26.3 30.0 34.5

  왕래를 거의하지 않는다 12.3 6.7 9.1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명) (57) (30) (55)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 빈도3)

  거의 매일 - 3.3 5.5

  일주일에 2~4번 정도 7.3 6.7 7.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9.1 20.0 12.7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0.0 40.0 34.5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18.2 10.0 12.7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18.2 6.7 12.7

  연락을 거의하지 않는다 27.3 13.3 14.5

계 100.0 100.0 100.0

(명) (55) (30) (55)

주: 1) 배우자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배우자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3)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및 연락 빈도는 배우자 부모가 1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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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비하여 생존가능성이 높은 형제·자매의 현황을 살펴본 <표 3-77>

에 의하면 충주시 소태면 중고령자의 14.7%가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동 비율이 9.8%, 익산

시 영등2동 5.1%로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구성과 연

관되어 있을 것이다. 평균 형제·자매수를 비교해보면, 성북구 정릉3동  

3.3명, 익산시 영등2동 3.8명, 충주시 소태면 3.1명이다. 충주시 소태면

이 가장 형제·자매수가 적은 것은, 농촌지역 중고령 응답자의 연령이 상

대적으로 높고, 따라서 형제·자매의 연령도 높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표 3-7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형제‧자매수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없음 9.8 5.1 14.7

1명 12.6 9.4 11.8

2명 13.8 7.7 14.7

3명 17.8 17.9 17.8

4명 19.3 24.8 15.7

5명 12.6 15.4 12.0

6명 이상 14.1 19.7 13.4

(평균) (3.3) (3.8) (3.1)

계 100.0 100.0 100.0

(명) (348) (117)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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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친인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이 3.0명, 익산

시 영등2동은 3.6명, 충주시 소태면은 3.9명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다. 친

구·이웃의 경우도 유사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 1/3이 친한 친

인척이 없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응답률은 성북구 정릉3동이 35.7%, 

익산시 영등2동이 29.8%, 충주시 소태면이 32.5%이다. 

지난 한달 동안 대화를 나눈 평균 친구·이웃수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

가 있어 성북구 정릉3동이 5.8명, 익산시 영등2동은 7.9명, 충주시 소태

면은 9.1명이다. 또한 친한 친구·이웃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

시인 성북구 정릉3동이 17.0%로 매우 높은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6.1%, 

충주시 소태면은 4.2%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에서의 사회적 고립 가

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동창·동문의 규모를 살펴보면 친인척이나 친구이웃에 비해서

는 적지만 여전히 지역간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 대화를 나

눈 동창·동문의 평균 규모는 성북구 정릉3동은 1.9명, 익산시 영등2동은 

2.2명, 충주시 소태면은 2.4명이다.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충주시 소태

면이 80.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성북구 정릉3동으로 77.8%, 익산시 영등

2동이 66.7%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 중고령자에게

서 동창동문과의 관계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직장동료의 경우 도시지역(익산시 영등2동 3.1명, 성북구 정릉3동 2.3

명)이 농어촌 지역(0.6명)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는 도시지역에서의 중

고령자가 일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접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동호회 회원의 경우 성북구 정릉3동은 1.6명, 

익산시 영등2동은 3.9명, 충주시 소태면은 0.9명으로 지역간 차이가 매

우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

관계가 중심이 되고 있는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직장동료나 동호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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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활동을 기반으로 한 연계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회관계를 모두 합하면 

성북구 정릉3동은 18.6명, 익산시 영등2동은 22.5명, 충주시 소태면은 

19.8명이다(표 3-78 참조).

〈표 3-7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사회관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친인척

  0(없음) 35.7 29.8 32.5

  1∼2명 23.7 33.3 21.5

  3∼4명 18.7 14.0 14.6

  5명 이상 21.9 22.8 31.4

  (평균) (3.0) (3.6) (3.9)

친구‧이웃

  0(없음) 17.0 6.1 4.2

  1∼2명 14.6 21.1 7.6

  3∼4명 14.3 17.5 18.8

  5∼9명 28.9 22.8 28.9

  10∼14명 16.7 18.4 23.6

  15명 이상 8.5 14.0 16.9

  (평균) (5.8) (7.9) (9.1)

동창‧동문

  0(없음) 77.8 66.7 80.6

  1∼4명 9.6 15.8 3.2

  5명 이상 12.6 17.5 16.2

  (평균) (1.9) (2.2) (2.4)

직장동료

  0(없음) 67.0 57.9 91.8

  1∼4명 14.3 15.8 4.0

  5명 이상 18.7 26.3 4.2

  (평균) (2.3) (3.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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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8〉 계속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동호회 회원

  0(없음) 87.1 72.8 94.1

  1∼4명 2.9 1.8 0.6

  5명 이상 9.9 25.4 5.3

  (평균) (1.6) (3.9) (0.9)

기타 

  0(없음) 62.3 76.3 75.7

  1명 이상 37.7 23.7 24.3

  (평균) (4.0) (1.8) (2.9)

총합

  0(없음) 1.5 1.8 0.4

  1∼4명 14.9 13.2 9.5

  5∼9명 19.3 13.2 23.6

  10∼14명 19.3 21.1 17.1

  15∼19명 12.6 12.3 15.0

  20∼29명 12.6 12.3 13.9

  30명 이상 19.9 26.3 20.5

  (평균) (18.6) (22.5) (19.8)

계 100.0 100.0 100.0

(명) (342) (114) (474)

주: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6. 중고령자의 거주형태

중고령자중 1인가구의 경우는 거주기간 및 이유를, 배우자와만 동거하

는 부부가구의 경우는 부부가구 생활기간을,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동거 

이유를 살펴보았다(표 3-79와 표 3-80 참조). 독거하는 경우 평균 독거

기간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커, 성북구 정릉3동 15.5년, 익산시 영등2동 

9.2년, 충주시 소태면은 11.3년이다. 독거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이 혼자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32.3%이며, 다음이 개인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로 21.5%, 자

녀의 결혼 13.8%, 자녀의 직업상의 이동 10.8%의 순이다. 즉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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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자녀의 생활 상의 변동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개인생활을 향유하

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비율도 높다 하겠다. 한편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14명만이 혼자 생활하고 있고 이들 다수가 배우자의 사

망(71.4%)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배우

자의 사망이라는 응답이 64.5%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가장 빈번한 이

유이지만 그 비중이 높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과는 달리 

기존 거주지에 거주할 것을 원해서라는 응답이 10.5%에 달하고 있다. 

〈표 3-79〉 조사지역별 독거 중고령자의 독거 기간 및 독거 이유

(단위: %,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독거 기간

  5년 미만 26.2 42.9 31.6

  5~10년 미만 24.6 21.4 22.4

  10~20년 미만 20.0 14.3 23.7

  20~30년 미만 7.7 21.4 15.8

  30년 이상 21.5 - 6.6

  (평균) (15.5) (9.2) (11.3)

혼자 사는 이유

  배우자의 사망 32.3 71.4 64.5

  자녀의 결혼 13.8 7.1 5.3

  자녀의 직업 상의 이동 10.8 - 7.9

   경제적 능력 - - 1.3

   건강해서 - - -

   개인생활 향유를 위해 21.5 - 3.9

   자녀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부담 - 7.1 -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 - 10.5

   자녀의 별거 희망 4.6 - 1.3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4.6 - 1.3

   자녀가 없어서 4.6 - 1.3

   자녀가 모두 딸이어서 1.5 - -

   기타 6.2 14.3 2.6

계 100.0 100.0 100.0

(명) (65) (1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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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우자와만 생활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경우 평균 부부가구 생활

기간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14.2년으로 성북구 정릉3동의 8.4년이나 

익산시 영등2동의 9.2년보다 훨씬 길다. 이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중노

년층 부부가구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부부끼리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그 이유가 

매우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가 29.6%,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이 29.6%,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

움 제공하기 위해서 22.2%으로 규범적 이유 외에도 현실적인 도구적 

이유도 상당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소도시인 익산시 영등2동의 경

우는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하기 위해서가 28.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해서, 가사노동 부

담때문에, 본인/배우자 수발이 필요해서,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규범적 이유, 중고령자의 필요, 자녀의 필요에 의하여 동거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 사례수가 매우 적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반면,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가 압도적이어서 55.6%이며, 다음이 자녀의 경

제적 능력 부족으로 20.4%이다. 즉 전통적인 가치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자녀동거가 농촌지역

에서의 중고령층 자녀동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146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표 3-8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부가구 기간 및 자녀동거시 이유

(단위: %,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부가구 기간(부부만 살게 된 기간)

  5년 미만 43.5 44.0 19.2

  5~10년 미만 17.6 4.0 9.2

  10~20년 미만 25.9 44.0 44.8

  20년 이상 13.0   8.0 26.8

  (평균) (8.4) (9.2) (14.2)

계 100.0 100.0 100.0

(명) (108) (50) (250)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 29.6 14.3 55.6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 - -

   가사노동 부담 - 14.3 3.7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3.7 14.3 -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22.2 28.6 7.4

   장애·질병이 있는 자녀 보호위해 - - -

   경제적 능력 부족 14.8 14.3 7.4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29.6 - 20.4

   기타 - 14.3 5.6

계 100.0 100.0 100.0

(명) (27) ( 7) (54)

  7.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가.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중고령자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강이 (매우)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29.8%, 익산시 영등2동이 

18.4%, 충주시 소태면이 35.9%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적은 익산시 영등

2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양호함을 볼 수 있다(표 3-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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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흡연율, 음주정도, 정기적 운동실천율, 건

강검진율을 살펴보았다. 고연령층이 많은 충주시 소태면과 성북구 정릉

3동의 흡연율은 각각 14.3%, 16.1%로 익산시 영등2동(11.4%) 보다 더 

높다. 

지난 1년간 중고령자의 음주율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이 46.2%, 익

산시 영등2동이 43.9%, 충주시 소태면이 34.2% 등으로  충주시 소태면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음주자 중  

적정 음주자(1주일에 7잔 이하) 비율이 17.1%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주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도시지역인 익산

시 영등2동(63.2%)과 성북구 정릉3동(45.0%)이 충주시 소태면(14.3%)보

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고

연령자가 많고 농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신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건강검진율은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91.4%)이 익산시 영등2동

(81.6%)과 성북구 정릉3동(74.6%) 보다 더 높다.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가 개발한 ‘Determine Your 

Nutrition Health’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영양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영양관리상태가 양호한 수준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이 

63.7%, 익산시 영등2동이 85.1%, 충주시 소태면이 50.4% 등으로  고령

화가 높은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34.0%는 영양관

리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며, 15.6%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고연

령층이 많은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각각 16.4%, 15.6%이

고, 고령화율이 낮은 익산시 영등2동은 6.1%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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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한 편이다 40.4 46.5 37.1

  그저 그렇다 29.8 35.1 27.0

  (매우) 나쁜 편이다 29.8 18.4 35.9

흡연 여부

  아니오(비흡연) 83.9 88.6 85.7

  예(흡연) 16.1 11.4 14.3

음주 정도1)

  비음주 53.8 56.1 65.8

  적정 음주 28.7 25.4 17.1

  과음주 17.5 18.4 17.1

정기적 운동 여부2)

  운동 함 45.0 63.2 14.3

  운동 안함 55.0 36.8 85.7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예(검진) 74.6 81.6 91.4

  아니오 25.4 18.4 8.6

1개월간 영양관리 상태3)

  양호(0∼2점) 63.7 85.1 50.4

  영양관리 주의(3∼5점) 19.9 8.8 34.0

  영양관리 개선(6점 이상) 16.4 6.1 15.6

비만지수(BMI)4)

  저체중 2.9 2.6 5.9

  정상 35.1 39.5 32.7

  과체중 24.0 26.3 27.6

  경도비만 34.5 29.8 30.2

  중증도비만 3.5 1.8 3.6

계5) 100.0 100.0 100.0

(명) (342) (114) (474)

주: 1) 본 연구에서 적정음주는 일주일에 7잔 이하의 알콜을 섭취한 경우이고, 과음주는 일주일에 8
잔 이상의 알콜을 섭취한 경우로 분석함.

     2) 정기적 운동 실천이란 1회 2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 스포츠, 체조 등을 주 3회 이상 실시한 
경우로 조사함.

     3) NSI 영양선별 도구의 10개 항목에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 21점 기준으로 0∼2점은 양

호, 3∼5점은 영양관리 주의, 6점 이상은 영양관리 개선으로 구분함.

     4) 비만지수(BMI)=체중/(신장㎡) 
     5)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N=930).



제3장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의 기초분석 149

또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비만지수(BMI)를 살펴보

았다. 비만지수는 질병관리본부 기준을 활용하여, BMI=체중/(신장 m)2

으로 저체중은 18.5 미만, 정상 18.5∼23 미만, 과체중 23∼25 미만, 경

도비만 25∼30 미만, 중증도비만 3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신장(키)과 

체중(몸무게)를 활용한 BMI지수를 통해 비만도를 살펴보면, 중고령자의 

저체중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2.9%)과 익산시 영등2동(2.6%)이 비슷한 

수준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5.9%로 가장 높다. 50대 연령층이 많은 익산

시 영등2동의 경우 타지역에 비하여 정상수준(39.5%)은 높고, (경도‧ 중
증도) 비만은 31.6%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3-82>에서 만성질환상태는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며 치료중인 

만성질환수로 파악하였다. 지역별로 현재 치료중인 만성질환수를  살펴보

면, 성북구 정릉3동은 만성질환이 1개(28.1%), 2개(17.0%), 3개 이상(27.8%) 

등으로 2개 이상 치료중인 경우가 44.8%이다. 익산시 영등2동은 만성질

환이 1개(33.3%), 2개(16.7%), 3개 이상(20.2%) 등으로 2개 이상 치료중

인 비율이 36.9%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만성질환이 1개(30.6%), 2개

(23.0%), 3개 이상(18.8%) 등으로 2개 이상 치료중인 비율이 41.8%로 지

역간 고연령층의 분포 차이에 비하여 치료중인 만성질환 수에는 차이가 

적은 수준이다. 한편 치료중인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그 치료비를 주로 

누가 지불하는 지를 보면 본인(배우자)라는 응답이 약 85% 이상(성북구 

정릉3동 84.3%, 익산시 영등2동 92.5%, 충주시 소태면 85.4%)이고, 그 

다음은 자녀라는 응답(성북구 정릉3동 10.4%, 익산시 영등2동 6.3%, 충

주시 소태면 8.2%)으로 나타났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능상태는 저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65세 이

상에 대해서는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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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치료중인 만성질환 수 및 치료비 지불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치료중인 만성질환수

  없음 27.2 29.8      27.6

  1개 28.1 33.3 30.6

  2개 17.0 16.7 23.0

  3개 이상 27.8 20.2 18.8

계 100.0 100.0 100.0

(명) (342) (114) (474)

치료비 지불

  본인·배우자       84.3 92.5 85.4

  자녀 10.4 6.3 8.2

  친인척 - - 0.3

  무료 4.8 1.3 6.1

  이웃·기타 0.4 - -

계2) 100.0 100.0 100.0

(명) (249) (80) (343)

주: 치료중인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함.

우선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관련 7개 항목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필

요로 하는 것인지를 살펴본 결과(표 3-83 참조), 성북구 정릉3동은 94.5%, 

익산시 영등2동은 85.4%,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90.7%가 완전자립상태

이다. 즉, 성북구 정릉3동은 5.5%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익산시 영등

2동은 14.6%, 충주시 소태면은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일상

생활수행능력에 의존적인 상태인 비율이 9.3%로 고령자의 기능상태는 상

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는 본 조사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

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10개 항목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상태를 비교하면, 성북구 정릉3

동은 82.3%, 익산시 영등2동은 66.7%,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47.0%가 완

전자립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령화율이 높은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의존적인 상태인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일상생활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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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한가지라도 제한이 있는 고령자의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은 18.2%, 익산시 영등2동은 33.3%, 충주시 소태면은 53.3% 

등이다. 한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모두 제한

이 있는 노인은 성북구 정릉3동은 5.0%, 익산시 영등2동은 14.6%, 충주시 

소태면은 9.0% 등이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만 제한이 있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은 12.7%, 익산시 영등2동은 18.8%, 충주시 소태면은 44.0% 

등으로 지역간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83〉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기능상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1)

  완전 자립 94.5 85.4 90.7

  1개 도움 필요 2.8 2.1 3.3

  2개 도움 필요 - 2.1 3.7

  3개 도움 필요  0.6 6.3 1.0

  4개 도움 필요 - 2.1 -

  5개 도움 필요 1.1 - 0.3

  6개 도움 필요 - - 0.7

  7개 도움 필요 1.1 2.1 0.3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2)

  완전 자립 82.3 66.7 47.0

  1~2개 도움 필요 3.9 12.5 28.7

  3~4개 도움 필요 5.0 8.3 14.7

  5~6개 도움 필요 2.8 2.1 3.7

  7~8개 도움 필요 2.8 4.2 4.3

  9~10개 도움 필요 3.3 6.3 1.7

기능상태 종합

  기능제한 없음 81.8 66.7 46.7

  IADL만 제한 12.7 18.8 44.0

  ADL만 제한 0.6 - 0.3

  ADL&IADL 모두 제한 5.0 14.6 9.0

계3) 100.0 100.0 100.0

(명) (181) (48) (300)

 

주: 1) 옷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일어나 방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7개 항목중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으로 응답한 경우는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2)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투약관리,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 물건구매, 전화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10개 항목중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으로 응답한 경우는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3)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15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한편, 본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근력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동장(400m) 한 바퀴 뛰기, 운동장(400m) 한 바퀴 걷기, 쉬지 않고 10

계단 오르기, 몸 구부리거나 쭈그려 앉기나 무릎 꿇기, 머리 위 높은 곳 

손 뻗쳐서 닿기,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 손가락으로 물

건을 움켜쥐거나 손가락을 마음대로 쓰기, 쌀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

어 올리거나 옮기기 등 8개의 측정지표를 활용하였다. 각 지표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 대체적으로 낮은 수행

률을 보인 지표는 운동장(400m) 한 바퀴 뛰기(약 2.3점)였고,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인 것은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약 4.0점)였

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대체로 대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 노인에게서 

높은 수행률을 보였으나, 손가락으로 물건을 움켜지거나 손가락을 마음

대로 쓰기에서는 낮은 수행률을 보였다(표 3-84 참조).  

〈표 3-84〉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신체근력상태(평균 점수)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운동장 한바퀴(400m) 정도 뛰기 2.3 2.2 2.3

운동장 한바퀴(400m) 정도 걷기 3.5 3.2 3.2

계단을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3.4 3.1 3.1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리거나, 무릎을 꿇기 3.3 3.1 3.1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으로 뻗쳐서 닿기 3.9 3.5 3.7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 4.0 3.9 4.0

손가락으로 물건을 움켜쥐거나 손가락을 마음대로 쓰기 3.0 3.9 3.9

쌀 1말(8㎏)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3.5 3.5 3.7

(대상자 수) (176) (45) (293)

주: 1）평균점수는 전혀 할 수 없다=1, 매우 어렵다=2, 약간 어렵다=3, 전혀 어렵지 않다=4로 재코딩으
로 평균 값으로 계산함.

     2)  65세 이상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제3장 2015년 지역추적조사(Ⅲ)의 기초분석 153

  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29.8%로 가장 높았고, 

충주시 소태면이 16.9%로 가장 낮았다(표 3-85 참조).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중인 비율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다. 가입하였으나 미납부

중인 경우와 미가입한 경우를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익산시 영등2

동은 39.5%, 성북구 정릉3동은 60.6%, 충주시 소태면은 71.1%가 가입

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의 미가입 

비율이 75.2%, 성북구 정릉3동 91.2%, 충주시 소태면 92.8% 등으로 개

인연금 가입률은 세 지역 모두 낮게 나타났다. 기업퇴직연금의 가입률은 

그 수준이 더 낮았다. 

노후를 위한 부동산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이 28.1%로 가장 높았고, 익

산시 영등2동이 13.2%로 가장 낮았다. 노후를 위한 저축은 성북구 정릉3

동이 1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주식·채권 등 역시 보유 

비율은 세 지역 모두 매우 낮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 실태는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조차 익산시 영

등2동을 제외하고는 절반 이상이 미가입 상태이다.

<표 3-86>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공적연금, 개인연

금, 퇴직연금, 그리고 준비수준이 미흡한 주식‧채권 등과 기타를 제외한 

노후를 위한 부동산과 저축을 부부단위로 준비정도를 제시한 것인데, 이

를 통해 중고령자 부부의 노후준비 실태가 성별에 따라 양극화 되었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가입한 비율은 44.7%로 익산시 영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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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가장 높았고,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그 비율이 20% 미

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3개 지역 모두 남편만 가입한 비율

이 아내만 가입한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중고

령자 가구의 소득주체는 주로 남자임을 시사한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부부가 모두 가입한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17.5%로 가장 높았고, 충

주시 소태면이 5.4%로 가장 낮았다. 기업퇴직연금은 대부분 미가입한 상

태이며, 노후를 위한 부동산 역시 공적연금,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남편

만 준비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은 부부 모두 준비된 비율

이 충주시 소태면이 17.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사를 주된 생계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 타 지역

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를 위한 저축의 경우, 부부 모

두 준비한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19.9%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 영등2

동이 16.5%, 성북구 정릉3동이 8.1%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과 다르게 익

산시 영등2동에서는 아내가 준비한 비율(4.7%)이 남편이 준비한 비율

(2.4%)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낮았다. 개인별로 

준비수단을 질문하였지만, 부동산과 저축을 1개 가구의 주된 노후소득원

으로 간주한다면, 충주시 소태면이 부동산 44.6%, 저축은 39.3%로 준비

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주된 노후소득원으로 하는 데 비해 충주시 소태면은 상대적으로 노후를 

위한 부동산과 저축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

우 익산시 영등2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

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후를 위한 부동산 준비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노후소

득을 볼 때, 남자의 준비율이 여자에 비해 월등히 높아 성별에 따라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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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양극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후소득 준비율이 낮은 

것은 주요한 문제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3-8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가입 실태

  현재 연금을 받고 있음 22.2 29.8 16.9

  가입하여 납부중 17.3 30.7 12.0

  가입하였으나 미납부중 1.2 1.8 0.6

  미가입 59.4 37.7 70.5

개인연금 가입 실태

  현재 연금을 받고 있음 1.8 6.2 0.2

  가입하여 납부중 7.0 18.6 7.0

  가입하였으나 미납부중 - - -

  미가입 91.2 75.2 92.8

기업퇴직연금 가입실태

  가입 2.0 5.3 -

  미가입 98.0 94.7 100.0

노후를 위한 부동산

  있음 16.7 13.2 28.1

  없음 83.3 86.8 71.9

노후를 위한 저축

  있음 12.9 21.1 27.4

  없음 87.1 78.9 72.6

노후를 위한 주식․채권 등

  있음 1.8 0.9 0.2

  없음 98.2 99.1 99.8

기타

  있음 - - 0.4

  없음 100.0 100.0 99.6

계 100.0 100.0 100.0

(명) (342) (114) (474)

주: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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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6〉 조사지역별 유배우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1)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가입 실태2)

  부부 모두 가입 18.6 44.7 11.1

  남편만 가입 45.7 31.8 38.9

  아내만 가입 5.7 7.1 2.4

  부부 모두 미가입 30.0 16.5 47.6

개인연금 가입 실태2)

  부부 모두 가입 8.1 17.5 5.4

  남편만 가입 3.3 15.0 3.9

  아내만 가입 2.9 2.5 2.4

  부부 모두 미가입 85.7 65.0 88.2

기업퇴직연금 가입실태

  부부 모두 가입 1.0 - -

  남편만 가입 2.9 9.4 -

  아내만 가입 1.0 - -

  부부 모두 미가입 95.2 90.6 100.0

노후를 위한 부동산

  부부 모두 준비 5.7 5.8 17.2

  남편만 준비 19.0 12.8 23.8

  아내만 준비 4.8 - 3.6

  부부 모두 준비 없음 70.5 81.4 55.4

노후를 위한 저축

  부부 모두 준비 8.1 16.5 19.9

  남편만 준비 10.5 2.4 17.5

  아내만 준비 4.8 4.7 1.8

  부부 모두 준비 없음 76.7 76.5 60.7

계1) 100.0 100.0 100.0

(명) (210) (86)3) (332)4)

주: 1) 유배우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조사표 상에서 조사된 만 49세 이하 배우자의 노후준비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함.

     2) 조사표 상에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 와 ‘가입했으며, 돈을 내고 있다’는 가입한 것으로, ‘가
입했으나, 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와 ‘가입하지 않았다’는 미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함.

     3) 항목별 무응답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함.
     4) 항목별 무응답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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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고령자의 지역사회 자원 이용실태 

가. 보건복지자원 이용 실태

중고령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시설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로당 이용률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성북구 정릉3동 5.7%, 익산시 영

등2동 33.3%, 충주시 소태면 80.9%). 반면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도시지

역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 성북구 정릉3동 5.7%, 익산시 

영등2동 4.4%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1.0%이다(표 3-87 참조).

중고령자는 노인복지관 외에도 다양한 복지관의 이용대상이 되기도 한

다. 각종 복지관 이용률은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이 4.4%이고, 공공 

여가복지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이용률은 익산시 영등2

동이 8.0%로 더 높고, 성북구 정릉3동 5.8% 순이며, 민간 여가문화센터 

이용률은 성북구 정릉3동 12.9%, 익산시 영등2동 6.2% 순이다. 

한편 공적 보건인프라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이용률을 살펴

보면 성북구 정릉3동 37.7%, 익산시 영등2동 27.4%, 충주시 소태면 70.7%

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경로

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보건소는 보건의료자원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

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성질환유병률이 높은 중고령자의 경우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의 이용률은 모든 지역에서 높은데, 

성북구 정릉3동 96.2%, 익산시 영등2동 83.2%, 충주시 소태면 86.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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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보건복지자원 이용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경로당 5.7 33.3 80.9

노인복지관 5.7 4.4 1.0

(대상자 수)1) (176) (45) (293)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4.4 - 0.2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5.8 8.0 3.8

민간 여가문화센터(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 12.9 6.2 0.8

보건소, 보건지(진료)소 37.7 27.4 70.7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96.2 83.2 86.3

(대상자 수)2) (342) (114) (474)

주: 1) 65세 이상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50세 이상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나. 거주지역 만족정도 및 친밀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표 3-88>에 의하면 

(매우)만족한다는 응답이 성북구 정릉3동 74.2%, 익산시 영등2동 91.2%, 

충주시 소태면 70.0%로 익산시 영등2동 중노년층의 주거지역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현 거주지역이 중노년기를 보내기 좋은 지역으로 

판단하는가에 대한 긍정적 응답에서도 성북구 정릉3동 73.6%, 익산시 영

등2동 87.7%, 충주시 소태면 68.0%로 익산시 영등2동 중노년층의 긍정

적 응답이 높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 친밀도에 대한 질문으로 지역내 친목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마을(또는 아파트)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지, 요청하면 지역

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문항을 매

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점수를 부여한 총점(15점)을 비

교하면, 성북구 정릉3동 8.7점, 익산시 영등2동 9.0점, 충주시 소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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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점으로 2개 도시지역에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의 점수가 약 3점 더 

높아 지역친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8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거주지역 만족 정도 및 친밀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거주지역 만족 정도1)

  매우 만족한다 14.0 12.3 8.2
  만족하는 편이다 60.2 78.9 61.8
  보통이다 16.1 8.8 22.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8.2 - 7.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5 - 0.6
현거주지역이 중고령자가 살기 좋은 곳1)

  매우 그렇다 19.0 18.4 18.4
  그런 편이다 55.6 69.3 49.6
  보통이다 16.1 7.0 15.6
  그렇지 않다 7.6 4.4 15.0
  전혀 그렇지 않다 1.8 0.9 1.5
지역친밀도1)

∙ 지역내 친목모임에 적극적 참여2)

    매우 그렇다 - 18.4 29.2
    그런 편이다 16.7 31.6 25.6
    보통이다 7.6 14.0 9.5
    그렇지 않다 26.6 18.4 11.8
    전혀 그렇지 않다 38.6 17.5 23.9
∙ 마을(또는 아파트)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매우 그렇다 16.4 5.3 53.4
    그런 편이다 31.9 30.7 32.5
    보통이다 23.1 21.9 9.9
    그렇지 않다 19.3 34.2 3.2
    전혀 그렇지 않다 9.4 7.9 1.1
∙ 요청하면 지역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우 그렇다 10.8 5.3 50.2
    그런 편이다 35.7 28.9 29.5
    보통이다 19.3 27.2 13.7
    그렇지 않다 22.2 30.7 6.1
    전혀 그렇지 않다 12.0 7.9 0.4
(평균 점수)2) (8.7) (9.0) (11.8)
계 100.0 100.0 100.0
(명)1) (342) (114) (474)

주: 1) 거주지역은 현재 살고 있는 해당 동‧읍‧면 기준임.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3개 문항을  매우 그렇다(5)∼전혀 그렇지 않다(1)로 재부호화하여 합산한(총 15점)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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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혼남녀의 독립과 결혼 행태

본 절에서는 미혼남녀의 독립과 결혼에 대한 행태와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적 조사결과와 질적 심층사례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 우선 양적 조사결과 분석은 이번 3차년도 조사내용 중 미혼남녀의 독

립과 결혼에 대한 태도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심층사례연구는 본 양적 조사의 미혼 응답자 중에서 독립 상태, 취업 

여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7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독

립에 대한 인식과 결혼관 등에 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사례는 성북

구 정릉3동에서 3명, 익산시 영등2동에서 2명, 충주시 소태면에서 2명을 

선정하였고, 이 중 현재 독립생활을 하는 사례는 1명이었다. 비취업자가 

2명이었고, 나머지는 5명은 취업 중이었다. 연령대는 20대 중반부터 30

대 중반이 대부분이었다. 심층면접은 개인당 약 2시간 정도 진행하였으

며, 개인별 1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 조사지역별 심층사례연구 대상자의 제특성(미혼자)

지역 사례 성 연령 취업 독립

성북구 정릉3동

사례 1-1 여자 30대중반 취업 비독립

사례 1-2 남자 30대중반 취업 독립

사례 1-3 남자 20대중반 비취업 비독립

익산시 영등2동
사례 1-4 남자 30대초반 취업 비독립

사례 1-5 남자 20대후반 비취업 비독립

충주시 소태면
사례 1-6 남자 30대중반 취업 비독립

사례 1-7 여자 30대초반 취업 비독립

2015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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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과 결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구동태에서 혼인과 출산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독립이란 좁게는 공간적 의미로 주거 

독립을 함축하며, 경제적 및 정서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독립을 

함축하기도 한다. 

〔그림 4-1〕 미혼남녀의 독립과 결혼에 대한 분석 모형

가족 배경

∙ 주거독립

∙ 동거

∙ 결혼

개인경제적 상황

이성교제

한국 사회에서 독립은 전통적 용어로 분가(分家)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분가는 “가족성원의 일부가 원래 속하던 집에서 분리, 독립하여 따

로 살림을 나가는 일”로 정의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통사회에

서는 주로 혼인에 의한 분가가 일반적 형태였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독립은 반드시 혼인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본가에서 독립하면 혼인이행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림, 2013). 따라서 독립과 혼인

은 현대사회에서도 일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인의 연기는 최근의 출산율 하락 추세와 연계되어 있다. 1960년대 이

후 출산율 하락에는 피임의 확산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면, 최근에는 혼

인연령의 증가에 따른 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은기수, 2005).

본 절에서는 독립과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적 배경,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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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 이성교제에 주목할 것이다. 최근의 독립과 결혼에는 세 가지 요

인 이외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이 세 요인의 

상호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우선 인식과 가치의 측면에서 문화구조와 연계되는 사회 규범에 주목

한다. 규범이 어려서부터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가족적 배경

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관계는 규범적 차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의사 결

정에서 부모세대나 형제자매의 영향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이 여자의 경우에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

는 경향을 볼 수 있다(유홍준·현성민, 2010). 이런 경향은 일반적으로 독

립이나 결혼과 관련된 규범의 변동을 말해주고 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 다원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범 또한 다양성이 

공존할 수도 있다. 한국의 미혼여자들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서 

변화와 혼재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현재의 불확실한 사회 

경제적 상황은 결혼 의향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동시에 결혼의 연령을 

늦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문선희, 2012) 같은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가족 배경은 독립과 결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많이 하는 가족 환경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가족 간 대화가 거의 없이 구성원의 개인주의적 생활형태가 중심인 

가족 환경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반승원·전범

수, 2011). 

다음은 독립을 위한 물질적 토대로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독립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주거 공간을 전제하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

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독립은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

면, 취업상태와 정규직 근무는 남자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높이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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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낮추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결혼 전 3년 동안 

2년 이상 무직 상태에 있을 때 남녀 모두 결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여자는 그렇지 않은 여자보

다 결혼 해저드가 높아진다고 한다(윤자영, 2012). 또한 취업 및 고용형

태의 변화는 최근 20~30대 남자 미혼율 증가의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있

다고 한다. 이 중 대부분은 이들의 취업률 감소에 의한 것이고, 미취업이 

결혼진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안태현, 2010).

이와 같은 고용 불안이나 경제위기는 독립과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남자에게 경제적 자원의 질적

인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적 자원이 여자의 결혼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유홍준·현성민, 2010). 

미혼여자들의 경우 불확실한 사회 경제적 상황이 결혼의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결혼 연령을 늦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문

선희, 2012).

마지막으로 독립이나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성 친구

를 고려한다. 원 가족에서 분리되는 것은 새로운 가족 또는 가구의 구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혼전 이성교제 경험의 빈도가 높고 교제기간, 대상도 다

양한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의 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연애-결혼의 경로가 

불일치하고 단절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층의 결혼에 관한 현

실주의적 성향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확산되었다는 것이다(유가

효, 2007).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각 요인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개인은 독립과 결혼을 선택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이성교제와 동거, 독립, 결혼이 상호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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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연속되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가

정하지는 않는다. 

  1. 동거와 독립에 대한 행태

가. 미혼남녀 부가조사 결과

양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응답자 중에서 현재 주거 독립 상태인 비

율은 성북구 정릉3동 7.3%, 익산시 영등2동 8.3%, 충주시 소태면 3.8%

로 나타나 독립은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4-2 참

조).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다소 높은 독립 상태를 나타

내고, 연령층은 고연령층에서, 그리고 비취업보다 현 취업자가 다소 높은 

독립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사례가 많지 않아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취업상

태에 따른 주거 독립의 경향성은 확인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결혼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윤자영, 2012; 안태현, 2010), 주거 

독립 상황은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적 여건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 지역에

서 미취업상태에서 주거 독립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조사대상 중에서 전체 독립 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8명에 불

과하여 통계적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만, 현재 독립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

우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독립 거주자가 모두 4명인데, 이들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상태에 있

는 경우이다. 4명 모두 직장이나 학업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분가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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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주거독립여부(1인 주거)

(단위: %, 명)

구분 독립 비독립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9.7( 3) 90.3(28) 100.0(31)
  여자 4.2( 1) 95.8(23) 100.0(24)
연령
  20대 - 100.0(30) 100.0(30)
  30대 11.8( 2) 88.2(15) 100.0(17)
  40대 25.0( 2) 75.0( 6) 100.0( 8)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00.0(11) 100.0(11)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 100.0(22) 100.0(22)
  대학교 재학 이상 18.2( 4) 81.8(18) 100.0(22)
취업상태
  취업 10.0( 4) 90.0(36) 100.0(40)
  비취업 - 100.0(15) 100.0(15)
전체 7.3( 4) 92.7(51) 100.0(55)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10.5( 2) 89.5(17) 100.0(19)
  여자 5.9( 1) 94.1(16) 100.0(17)
연령
  20대 - 100.0(30) 100.0(30)
  30대 50.0( 2) 50.0( 2) 100.0( 4)
  40대 50.0( 1) 50.0( 1) 100.0( 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7( 1) 83.3( 5) 100.0( 6)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12.5( 1) 87.5( 7) 100.0( 8)
  대학교 재학 이상 4.5( 1) 95.5(21) 100.0(22)
취업상태
  취업 13.6( 3) 86.4(19) 100.0(22)
  비취업 - 100.0(14) 100.0(14)
전체 8.3( 3) 91.7(33) 100.0(36)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4.8( 1) 95.2(20) 100.0(21)
  여자 - 100.0( 5) 100.0( 5)
연령
  20대 - 100.0(10) 100.0(10)
  30대 - 100.0(11) 100.0(11)
  40대 20.0( 1) 80.0( 4) 100.0( 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00.0( 8) 100.0( 8)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 100.0( 8) 100.0( 8)
  대학교 재학 이상 10.0( 1) 90.0( 9) 100.0(10)
취업상태
  취업 4.8( 1) 95.2(20) 100.0(21)
  비취업 - 100.0( 5) 100.0( 5)
전체 3.8( 1) 96.2(25)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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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조사대상 중에서 독립 거주자는 3명으로 학력

이나 연령대는 고르게 분포한 상태에서 모두 취업 중이었다. 이 중 1명은 

직장 때문이었고, 나머지 2명은 본인이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분가 거주

하고 있었다. 충주시 소태면은 1명의 독립 거주자가 있었는데, 40대 대학

교 졸업자로서 현재 취업상태였다. 이 사람은 학업 때문에 독립 거주하고 

있었다. 

〈표 4-3〉 조사지역별 주거독립 미혼자의 독립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직장(취업) 학교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성북구 정릉3동 4 - - 4

 익산시 영등2동 3 1 - 2

 충주시 소태면 1 - 1 -

현재 독립 거주 상태를 볼 때 세 지역 모두 약 90%이상 비독립 상태였

는데, 이들의 독립 의사를 살펴보면 조사 시점 현재 성북구 정릉3동의 독

립의사는 54.9%, 익산시 영등2동은 33.3%, 충주시 소태면은 48.0%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여자(39.1%)보다는 남자

(67.9%)의 독립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29.4%)

보다 여자(37.5%)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45.0%)

보다 여자(60.0%)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취업자 중 55.6%

가 독립의사가 있었고, 익산시 영등2동의 취업자 중 31.6%가 독립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취업자 중 40.0%가 독립의사를 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례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

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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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성북구 정릉3동의 비독립 미혼응답자의 독립의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익산시 영등2동의 비독립 미혼응답자의 독

립의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독립의사는 경제적 여건이나 가족적 배경 

또는 이성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독립의사가 높거나 

낮다면 그 특징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번 양적 조사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은 독립의사가 낮은 경우는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가족적 배경으

로써 보수적인 가족규범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요인에 대한 설명

은 이후 심층사례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다른 한편, 독립하고 싶은 시기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년 이내(1년 이내와 1~3년의 합)라고 응답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이나 결혼이라는 생애과정을 고려하면 3년 이내의 시간은 일

반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다. 즉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독립하고 싶은 이유를 조사 한 결과, 성북구 정릉3동 전체 응답자 28

명 중에서 결혼예정 7명,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17명으로 나타났다. 익

산시 영등2동 전체 응답자 11명 중에서 직장(취업) 때문 4명, 독립된 생

활을 원해서 4명으로 나타났으며, 충주시 소태면 전체 응답자 12명 중에

서 직장(취업) 때문 5명,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6명으로 나타났다. 전반

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위해서 독립을 원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표 4-5, 표 4-6 참조). 현재의 젊은 세대는 혼인여부를 떠나

서 일단 개인의 생활이 더 자유로운 독립된 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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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의사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67.9(19) 32.1( 9) 100.0(28)
  여자 39.1( 9) 60.9(14) 100.0(23)
연령
  20대 46.7(14) 53.3(16) 100.0(30)
  30대 73.3(11) 26.7( 4) 100.0(15)
  40대 50.0( 3) 50.0( 3) 100.0( 6)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4.5( 6) 45.5( 5) 100.0(11)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54.5(12) 45.5(10) 100.0(22)
  대학교 재학 이상 55.6(10) 44.4( 8) 100.0(18)
취업상태
  취업 55.6(20) 44.4(16) 100.0(36)
  비취업 53.3( 8) 46.7( 7) 100.0(15)
전체 54.9(28) 45.1(23) 100.0(51)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29.4( 5) 70.6(12) 100.0(17)
  여자 37.5( 6) 62.5(10) 100.0(16)
연령
  20대 33.3(10) 66.7(20) 100.0(30)
  30대 50.0( 1) 50.0( 1) 100.0( 2)
  40대 - 100.0( 1) 100.0( 1)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00.0( 5) 100.0( 5)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42.9( 3) 57.1( 4) 100.0( 7)
  대학교 재학 이상 38.1( 8) 61.9(13) 100.0(21)
취업상태
  취업 31.6( 6) 68.4(13) 100.0(19)
  비취업 35.7( 5) 64.3( 9) 100.0(14)
전체 33.3(11) 66.7(22) 100.0(33)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45.0( 9) 55.0(11) 100.0(20)
  여자 60.0( 3) 40.0( 2) 100.0( 5)
연령
  20대 50.0( 5) 50.0( 5) 100.0(10)
  30대 45.5( 5) 54.5( 6) 100.0(11)
  40대 50.0( 2) 50.0( 2) 100.0( 4)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0.0( 4) 50.0( 4) 100.0( 8)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62.5( 5) 37.5( 3) 100.0( 8)
  대학교 재학 이상 33.3( 3) 66.7( 6) 100.0( 9)
취업상태
  취업 40.0( 8) 60.0(12) 100.0(20)
  비취업 80.0( 4) 20.0( 1) 100.0( 5)
전체 48.0(12) 52.0(13)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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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을 하고 싶은 시기

(단위: 명)

구분 1년 이내 1~3년 3년 이후 잘 모르겠다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5  8 2  4 19
  여자 2  3 3  1  9
연령
  20대 1  6 4  3 14
  30대 5  4 1  1 11
  40대  1  1 -  1  3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  1 -  1  6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2  5 3  2 12
  대학교 재학 이상  1  5 2  2 10
취업상태
  취업  5  7 4  4 20
  비취업  2  4 1 1  8
전체  7 11 5  5 28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3  1 1 -  5
  여자  1  2 2 1  6
연령  
  20대  3  3  3  1 10
  30대  1 - - -  1
  40대 - - - - -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 - -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  1  1  1  3
  대학교 재학 이상  4  2  2 -  8
취업상태
  취업  3  1  1  1  6
  비취업  1  2  2 -  5
전체  4  3  3  1 11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  6  1  2  9
  여자 -  1 -  2  3
연령
  20대 -  4 -  1  5
  30대 -  2  1  2  5
  40대 -  1 -  1  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 -  1  4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  3 -  2  5
  대학교 재학 이상 -  1  1  1  3
취업상태
  취업 -  5  1  2  8
  비취업 -  2 -  2  4
전체 -  7  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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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하고 싶은 이유
(단위: 명)

구분 결혼예정 직장(취업) 학교
독립된 생활을 

원해서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5  1  1 12 19
  여자  2 -  2  5  9
연령
  20대  2 -  3  9 14
  30대  5  1 -  5 11
  40대 - - -  3  3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  6  6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5 -  2  5 12
  대학교 재학 이상  2  1  1  6 10
취업상태
  취업  6 -  1 13 20
  비취업  1  1  2  4  8
전체  7  1  3 17 28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1  2  2     -  5
  여자 -  2 -  4  6
연령
  20대 -  4  2  4 10
  30대  1 - - -  1
  40대
교육수준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 - -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 -  1  2  3
  대학교 재학 이상  1  4  1  2  8
취업상태
  취업  1  1  1  3  6
  비취업 -  3  1  1  5
전체  1  4  2  4 11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1  4 -  4  9
  여자 -  1 -  2  3
연령
  20대 -  3 -  2  5
  30대  1  1 -  3  5
  40대 -  1 -  1  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 -  3  4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  3 -  2  5
  대학교 재학 이상  1  1 -  1  3
취업상태
  취업  1  4 -  3  8
  비취업 -  1 -  3  4
전체  1  5 -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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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립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독립 의사가 있으나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성북구 정릉3동 전체 응답자 28명 중 경제적인 이유

라는 응답이 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7 참조). 익산시 영등2동

은 전체 11명 중에서 10명, 충주시 소태면 전체 12명 중에서 9명이 경제

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에 비해서 

성북구 정릉3동이나 익산시 영등2동과 같은 도시지역 미혼응답자의 주거

독립이 더 어렵다는 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보다 도시

지역의 주거비용이 더 높기 때문일 수도 있고, 취업상황이 대도시나 중소

도시의 경우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가족의 반대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28명 중 2명, 익산시 영등2동은 11명 중 1명, 충주시 소태면

은 12명 중 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례수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를 찾

기는 힘들다. 사례수가 많지 않지만, 보수적인 가족규범이 작동하는 측면

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립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는 23명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응답한 사람 5명, ‘돌봄 및 부양이 필

요한 가족이 있어서’ 5명, ‘독립할 필요가 없음’ 8명으로 나타났다. 익산

시 영등2동의 경우 22명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응답한 사람이 9명으

로 가장 많았다. 충주시 소태면 13명 응답자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 4명, 

‘돌봄 및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3명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의사가 있으나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에서도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기서는 독립의사조차 갖지 않는 주

된 이유가 경제적 요인임이 드러난다. 이런 결과를 고려하면, 향후 청년

층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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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구분 경제적 이유 가족의 반대 기타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18  1  - 19
  여자  7  1 1  9
연령
  20대 13  1  - 14
  30대  9  1 1 11
  40대  3   -  -  3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6   -  -  6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10  1 1 12
  대학교 재학 이상  9  1  - 10
취업상태
  취업 18  1 1 20
  비취업  7  1  -  8
전체 25  2 1 28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4  1 -  5
  여자  6   - -  6
연령
  20대 10   -   - 10
  30대   -  1   -  1
  40대
교육수준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  -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3   -   -  3
  대학교 재학 이상  7  1   -  8
취업상태
  취업  5  1   -  6
  비취업  5   -   -  5
전체 10  1   - 11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8  1   -  9
  여자  1  1  1  3
연령
  20대  4   -  1  5
  30대  3  2   -  5
  40대  2   -   -  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1   -  4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3  1  1  5
  대학교 재학 이상  3   -   -  3
취업상태
  취업  6  2   -  8
  비취업  3   -  1  4
전체  9  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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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조사지역별 비독립 미혼자의 독립 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경제적 
이유

돌봄·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직장
(취업) 
관계로

학교 
때문에

가족의 
반대로

독립할 
필요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성북구 정릉3동 23 5 5 - - - 8 5

익산시 영등2동 22 9 - 2 1 1 3 6

충주시 소태면 13 4 3 1 - - 1 4

<표 4-9>에서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상적인 독립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응답 범주로 결혼시점, 취업시점, 성인이 되는 시점을 제시

하였고, 이는 독립의 사회적 규범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성

북구 정릉3동에서는 결혼시점이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은 취업 29.1%, 성인 9.1%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은 결혼 

41.7%, 취업 38.9%, 성인 13.9%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은 결혼 

50.0%, 취업 34.6%, 성인 7.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

점에 독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0%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독

립시기의 사회규범은 결혼시점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런 규범은 

사실 앞서 설명한 독립 희망 의사와 배치되는 부분이다. 규범적으로 이상

적 독립 시점이 결혼시점이라 생각하지만, 본인의 개인적 희망은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결혼과 무관하게 독립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결혼 시점이라는 독립시기는 규범적 측면과 독립의 경제적 어려

움이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청년층의 독립 욕구

는 경제적 여건 또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일부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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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이상적인 독립시기

(단위: %, 명)

구분 결혼 취업 성인 필요없음 기타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54.8(17) 29.0( 9) 12.9( 4) - 3.2( 1) 100.0(31)
  여자 58.3(14) 29.2( 7) 4.2( 1) 4.2( 1) 4.2( 1) 100.0(24)
연령
  20대 60.0(18) 30.0( 9) 6.7( 2) - 3.3( 1) 100.0(30)
  30대 58.8(10) 23.5( 4) 11.8( 2) - 5.9( 1) 100.0(17)
  40대 37.5( 3) 37.5( 3) 12.5( 1)12.5( 1) - 100.0( 8)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4( 4) 36.4( 4) 9.1( 1) 9.1( 1) 9.1( 1) 100.0(11)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63.6(14) 31.8( 7) - - 4.5( 1) 100.0(22)
  대학교 재학 이상 59.1(13) 22.7( 5) 18.2( 4) - - 100.0(22)
취업상태
  취업 57.5(23) 27.5(11) 10.0( 4) 2.5( 1) 2.5( 1) 100.0(40)
  비취업 53.3( 8) 33.3( 5) 6.7( 1) - 6.7( 1) 100.0(15)
전체 56.4(31) 29.1(16) 9.1( 5) 1.8( 1) 3.6( 2) 100.0(55)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57.9(11) 26.3( 5) 5.3( 1)10.5( 2) - 100.0(19)
  여자 23.5( 4) 52.9( 9) 23.5( 4) - - 100.0(17)
연령
  20대 36.7(11) 43.3(13) 13.3( 4) 6.7( 2) - 100.0(30)
  30대 75.0( 3) - 25.0( 1) - - 100.0( 4)
  40대 50.0( 1) 50.0( 1) - - - 100.0( 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66.7( 4) 16.7( 1) - 16.7( 1) - 100.0( 6)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37.5( 3) 25.0( 2) 25.0( 2)12.5( 1) - 100.0( 8)
  대학교 재학 이상 36.4( 8) 50.0(11) 13.6( 3) - - 100.0(22)
취업상태
  취업 36.4( 8) 36.4( 8) 22.7( 5) 4.5( 1) - 100.0(22)
  비취업 50.0( 7) 42.9( 6) - 7.1( 1) - 100.0(14)
전체 41.7(15) 38.9(14) 13.9( 5) 5.6( 2) - 100.0(36)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57.1(12) 28.6( 6) 4.8( 1) 4.8( 1) 4.8( 1) 100.0(21)
  여자 20.0( 1) 60.0( 3) 20.0( 1) - - 100.0( 5)
연령
  20대 50.0( 5) 40.0( 4) 10.0( 1) - - 100.0(10)
  30대 36.4( 4) 36.4( 4) 9.1( 1) 9.1( 1) 9.1( 1) 100.0(11)
  40대 80.0( 4) 20.0( 1) - - - 100.0( 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5( 3) 37.5( 3) 12.5( 1)12.5( 1) - 100.0( 8)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62.5( 5) 25.0( 2) 12.5( 1) - - 100.0( 8)
  대학교 재학 이상 50.0( 5) 40.0( 4) - - 10.0( 1) 100.0(10)
취업상태
  취업 57.1(12) 28.6( 6) 4.8( 1) 4.8( 1) 4.8( 1) 100.0(21)
  비취업 20.0( 1) 60.0( 3) 20.0( 1) - - 100.0( 5)
전체 50.0(13) 34.6( 9) 7.7( 2) 3.8( 1) 3.8( 1)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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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혼남녀 심층사례연구

양적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미혼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독립의사가 있으나 현재 제반 여건상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독립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준비 부족으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독립 시기는 결혼시점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

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좀 더 심층적인 맥락을 통해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미혼남녀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결혼 또는 독립에 이르는 과정은 보통 

몇 가지 경로를 따르게 되는데, 첫째는 결혼과 동시에 원 가족에서 분가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1인가구로 독립해 있다가 결혼과 함께 

신생가족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결혼하지 않고 원 가족에서 분가

하지 않은 상태로 생활하는 경우이고, 넷째는 원 가족에서 분가해 결혼하

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경우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성 친구 또는 미래의 배우자와 관계가 형성되고 공

간적 독립 또는 신생가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성 친구와 

결혼 또는 미혼 상태로 동거생활을 할 수도 있다. 혼전 동거생활은 전통

적 규범에서 금기시 되던 것이지만 현대의 청년층에서 어쩌면 일반화되

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년층의 혼전 동거생활에 대한 공

식적 또는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심층사례 연구에 따르면, 분명한 것은 혼전 동거가 청년층에게 낯

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한 면접대상자는 재학 당시 

주변에서 동거하는 친구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좀 많

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다른 면접 대상자는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학생 때부터 혼전 동거는 이미 현실 사회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 2015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179

좀 많아요. 딱 보면은...한 20%? 30%?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높

은 것 같은데...제가 본거는 좀 그래요(사례 1-5, 남자).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일 년 연중 따지면요. 일이 그

런 일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우리 만나요. 이성적인 생활을 해요. 같이 살 

때도 있었고요(사례 1-2, 남자).

그 때 동거 좀 했었죠. 동거를 한 세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성)관계한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둘이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

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집이 좁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있을 데가 없어요. 

만나면 있을 데도 없고 하니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사례 1-4, 남자).

청년층에게 인식의 차원에서 혼전 동거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거나 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되는 규범의 혼재 또는 

공존 상태가 확인된다. 경제적 여건이 해결되어도 가족 규범이 작동하면 

독립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전통적 가족주의가 개인의 독립을 억제

하는 문화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혼인하지 않은 개인의 독립 

가구는 아직 가족이 아니며, 동거하는 이성 배우자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다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고 있다.

이 나이에 돈도 벌고 하니까 독립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

모님은 허락을 안 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하...그냥... 어... 

아빠가 좀 저를. 저희 아빠가 좀 저희 아버지가 뭐랄까... 많이 애지중지하세

요(사례 1-7, 여자).

혼전 동거의 규범적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회 규범의 작동이 다양

한 가치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성으로 확장되는 부분이다. 동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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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행동이며 심지어 부도덕한 것으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경직성은 전통적 사회규범의 약화를 우려하는 인

식으로 이어지는데, 동거가 자유로워지면 미혼모가 많이 생길 것을 우려

하는 태도가 대표적 사례이다. 

(동거가 자유로워지는 사회) 전 그렇게 그런 사회가 오면, 미혼모들도 더 많

이 생길 것 같고. 솔직히 저도 결혼 전에 관계를 가졌지만. 그게 좋은 거는 아

니잖아요. 솔직히...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숨기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직은...그러면서 더 미혼모들도 많아지

고 더 그게 자연스럽게 될까봐(사례 1-7, 여자).

반면 혼전 동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태도도 관찰된다. 여

기서 전제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 사례의 경우

도 주변에서 직장동료의 혼전 동거자를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

었다. 그리고 본인도 혼전 동거가 사랑하는 사이에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

각하고 있었다.

(결혼 전에 동거가 가능하다?) 어렸을 때는 오히려 나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 나이 되면.. 주위에도 그런 사람 봤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언니 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하면(사례 1-1, 여자).

현실 사회에서 혼전 동거에 대한 규범의 공존은 명확히 관찰되고 있

고, 어떤 경우는 한 개인 안에서 규범의 혼재 또는 공존이 나타나기도 한

다. 다음 사례에서 이런 맥락을 잘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규범이 혼전 동거를 억제하고 있는 측면을 잘 보여준다. 한편, 자신이 제

3자의 입장에서 혼전 동거자를 보았을 때 나쁜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한

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런 욕구가 있어도 혼전 동거 생활을 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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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변한다면 또는 우리 사회를 벗어나 

억압적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자기도 개방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경직된 사회규범이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는 전형적 형태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 사회의 규범적 경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동거)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어요. 그런

데 제가 남들에 대한 제3자의 시선으로 봐서는 나쁘게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을 것 같아요...사회가 그렇게 변한다면. 네. 저도. 아무래도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근데 만약에, 저

도 외국에 나가고 그러면은 저도 개방적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정말 보수적이니까. 숨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프리하다면 저도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사례 1-1, 여자).

현실 사회에서 혼전 동거는 일반화된 상태이지만, 그 관계의 성격에서 

한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다음 사례 역시 혼전 동거는 자연스러운 것

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이고 일상화되어 

있는 생활방식이었다. 그리고 혼전 동거가 결혼과 무관하다는 인식이 명

확하다. 이런 인식은 혼전 동거가 관계 형성과 유지의 책임감에서 일정정

도 자유롭다는 전제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결혼 전에 동거도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죠. (결혼과 무관하게?) 결혼과 

무관하게 동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봤는데..저는.. 그런 거.. 동

생들도 많이 하고, 동거도 하고, 대학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동거는..(사례 

1-3,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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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안 하겠다는 전제를 딱 둔 순간부터,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언

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사례 1-2, 남자)”가 되는 것이다. 동거 중에 

임신을 해도 “도장 안 찍었는데 제가 보기엔 안 살 거 같아요. 친구도 그

런 친구 있는데 동거하다가 애 가졌는데 바로 그냥 헤어지던데요...(사례 

1-6, 남자)”라는 언급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현실 사회에서 일반

화된 혼전 동거가 결혼과 연계되는 순간 혼전 동거 관계는 개인의 책임

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반대로 결혼과 연계되지 않는 순

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규범이 경직적인 구조로 작동함으로써, 현실 사회에서 일

반화된 혼전 동거의 책임회피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경직된 사회규범의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의 혼전 동거는 

비밀에 붙이고, 동시에 관계 유지의 책임을 벗어나는 특성을 가지게 되

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가족주의가 개인의 독립을 억제하는 문화적 구조로 작

동하는 맥락을 보여준다. 혼인하지 않은 한 사람의 독립 가구는 아직 가

족이 아니며, 동거하는 이성 배우자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

다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는 것이다. 

혼전 동거에 대한 서로 다른 규범이 공존하듯이, 혼전 동거 경험 또는 

이성 친구의 존재가 주거 독립에 영향을 주는 방향도 상반된 방향으로 공

존하고 있다. 우선 혼전 동거 또는 이성 친구의 존재가 혼인이나 주거 독

립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는 있

지만 결정적 요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친구가 있는 것이 독립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질문하면 즉시 “예”라고 답하는 경우

가 있었다. “집안이 있는 울타리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는 거랑 나가서 살

아보면서 여자 친구를 만나는 건 아예 다른 이야기(사례 1 –3, 남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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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이다. 또 다른 면접 대상자는 여자 친구가 있을 때 혼자 나가서 살고 

싶지 않았는지 질문했을 때 “예! 살고 싶었어요(사례 1-6, 남자)”라고 말

한다. 반면 또 다른 면접 대상자는 독립을 결정하는 데 여자 친구가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 했을 때, “굳이 그렇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

아요(사례 1-5, 남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혼전 동거 경험 또는 이성 친

구의 존재는 공간적 주거 독립에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혼전 동거에 대한 규범이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었다면 공간적 주거 독

립 시기에 대한 규범은 규범적 차원에서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상황

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양적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사실

은 청년층에서 생각하는 독립 시기는 대체로 결혼 시점이라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규범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반

영된 결과로 해석한 바 있다. 심층 사례연구에서도 규범적 측면에 경제적 

현실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독립은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생각 해 본 적

이 없어요. 당연히 독립,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면 나가야

지...(사례 1-4, 남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이런 언급은 독립 시점에 

대한 규범적 인식을 보여준다. 반면 더 일반적인 생각은 결혼과 무관하게 

여건이 되면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또한 독립의 시기에 대한 규

범적 차원에서 연령이나 결혼과 무관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독립은 능력이 될 때 저는...나이랑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독립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20대 초반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독립은 

능력, 경제적인 능력만 된다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그 정도가 된다면.. 

(사례 1-1,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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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독립시점에 대한 규범은 결국 경제적 현실에 막혀 작동

을 멈춘다. 여건이란 기본적으로 경제적 여력을 말하며, 곧 취업을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경제적 현실이 충족되었을 때, 독립된 삶에 대한 자신

의 규범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독립된 삶에 대한 규범은 삶

의 가치를 실현하는 환경으로 확장되어 잘 발달된 개인주의의 형태를 보

여주고 있다. 

돈 벌 수 있을 때.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직업을 잡았을 때죠. (경제

적인 게 해결 되면 결혼 전에도 독립할 것인가?) 그러면 나가죠. 저는 경제적

인 게 기준이니까...혼자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게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

든요. 그거를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사례 1-3, 남자).

요컨대 경제적 여건은 독립에서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가족적 배

경요인이 허락한다 해도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면 독립은 불가능하

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적 준비상태는 불가피한 조건이다. 그러나 경제적 

준비 상태 역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준비 상태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독립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면 적은 돈으로 작은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

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주거 독립이 여전히 혼인의 맥락

에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집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하기보다는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결혼을 준비해서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거는 혼인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반면, 독립은 혼인과 연

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주거환경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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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혼에 대한 인식

가. 미혼남녀 부가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과

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비율은 34.6%,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은 있다’ 9.6%, ‘현재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 13.5%,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9.6%,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19.2%, ‘잘 모르겠

다’ 13.5%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익산시 영등2동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31.3%,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15.6%, ‘현재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 12.5%, ‘과

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21.9%,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9.4%, ‘잘 모르겠다’ 9.4%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75.0%, ‘과거에는 없

었지만 지금은 있다’ 12.5%, ‘현재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 4.2%, ‘과거

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0.0%,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4.2%, 

‘잘 모르겠다’ 4.2%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부정적 대답비율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 28.8%, 익산시 영등2동 31.3%, 

충주시 소태면 4.2%로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낮은 반면 익산시 영등2동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충주시 소태면이 결혼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익산시 영등2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특징을 나

타내고 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가장 부정적 응답이 익산

시 영등2동에서만 21.9%로 유독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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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현재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잘 
모르겠다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46.7 10.0 3.3 10.0 23.3 6.7 100.0(30)
  여자 18.2 9.1 27.3 9.1 13.6 22.7 100.0(22)
연령
  20대 32.1 7.1 17.9 10.7 7.1 25.0 100.0(28)
  30대 56.3 18.8 6.3 6.3 12.5     - 100.0(16)
  40대      -      - 12.5 12.5 75.0     - 100.0( 8)
전체 34.6 9.6 13.5 9.6 19.2 13.5 100.0(52)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29.4 11.8 17.6 23.5 5.9 11.8 100.0(17)
  여자 33.3 20.0 6.7 20.0 13.3 6.7 100.0(15)
연령
  20대 26.9 15.4 15.4 26.9 3.8 11.5 100.0(26)
  30대 50.0 25.0      -      - 25.0     - 100.0( 4)
  40대 50.0      -      -      - 50.0     - 100.0( 2)
전체 31.3 15.6 12.5 21.9 9.4 9.4 100.0(32)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75.0 10.0 5.0      - 5.0 5.0 100.0(20)
  여자 75.0 25.0      -      -      -     - 100.0( 4)
연령
  20대 44.4 33.3 11.1      -      - 11.1 100.0( 9)
  30대 100.0      -      -      -      -     - 100.0(10)
  40대 80.0      -      -      - 20.0     - 100.0( 5)
전체 75.0 12.5 4.2      - 4.2 4.2 100.0(24)

응답자가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 미

혼 응답자는 ‘소득이 적어서’와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다음은 ‘본인의 기대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와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라는 응답이 다음 순으로 많았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이른 나이’라는 응답과 ‘생각이 없어서’, ‘실업상태여서’, ‘결혼비

용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다음 순으로 많았다. 충주시 소태면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영등2동의 경우 아직 이

르다는 태도와 결혼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가 특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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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건)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성북구

정릉

3동

성별

 남자 1 2 10 4 8 2 3 1 2 2 1 2 5 3 1 2 2 2 - - - 2 2 -

 여자 2 2 1 1 3 2 4 2 7 1 2 2 5 3 - 1 - 1 - - - 3 5 -

연령

 20대 2 3 5 3 9 4 2 1 9 - 1 1 5 5 1 - - 1 - - - 3 3 -

 30대 1 1 3 2 2 - 5 2 - 3 1 2 3 - - 2 2 2 - - - - 1 -

 40대 - - 3 - - - - - - - 1 1 2 1 - 1 - - - - - 2 3 -

계(건) 3 4 11 5 11 4 7 3 9 3 3 4 10 6 1 3 2 3 - - - 5 7 -

익산시

영등

2동

성별

 남자 6 3 3 2 5 - - - 6 1 1 - 2 2 - - 1 - 1 - - 3 1 -

 여자 1 1 1 - 2 1 - 2 10 - 1 3 3 2 - - - 1 - 2 - 4 - -

연령

 20대 7 3 3 1 7 1 - 2 15 - 1 3 3 4 - - 1 1 - 2 - 6 - -

 30대 - 1 1 1 - - - - 1 1 1 - 1 - - - - - 1 - - - - -

 40대 - - - - - - - - - - - - 1 - - - - - - - - 1 1 -

계(건) 7 4 4 2 7 1 - 2 16 1 2 3 5 4 - - 1 1 1 2 - 7 1 -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 2 3 2 3 3 - - 3 3 - - 3 - 1 - 1 - 2 - 1 1 6 2

 여자 1 1 - - - - - 1 1 - - - 2 - - - - 1 - 1 - 1 1 -

연령

 20대 1 1 2 - 1 - - 1 4 - - - 2 - 1 - - 1 - - - 1 3 -

 30대 - 1 - 1 1 1 - - - 2 - - 3 - - - 1 - 1 1 1 1 4 1

 40대 - 1 1 1 1 2 - - - 1 - - - - - - - - 1 - - - - 1

계(건) 1 3 3 2 3 3 - 1 4 3 - - 5 - 1 - 1 1 2 1 1 2 7 2

주:  1) 실업상태여서  2)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3) 소득이 적어서  4)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5)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6)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7)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8)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직장일을 제외한)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9)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10)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11)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 12)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13)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14) 학업 혹은 교육으로 인하여
     15) 군복무 관련 문제 때문에 16) 결혼 후 가족관계의 확대 등이 부담스러워서 
     17) (미래의) 가족 부양 부담 때문에 18) 자녀 출산·양육 부담 때문에
     19) 장애(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등)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해당 사례가 없음)
     20) 건강문제·장애 때문에 21)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22) 형(오빠)이나 언니(누나)가 아직 미혼이어서 23)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24)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2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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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

사결과는 지역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성북구 정릉3동 응

답자 중 전체적으로 32.7%가 결혼에 대한 압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익

산시 영등2동은 13.9%, 충주시 소태면은 42.3%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

태면의 미혼자에 대한 사회적 결혼 압력이 가장 크고, 영등2동의 미혼자

에 대한 사회적 결혼 압력이 가장 작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소태면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

을 함의한다. 반면 영등2동은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이 상대적으로 약하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12〉 조사지역별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압력 경험

(단위: %, 명)

구분 없음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직장동료 친구 기타 계(명)

성북구
정릉3동

성별
  남자 58.1 38.7     - 3.2     -     -     - 100.0(31)
  여자 79.2 16.7     - 4.2     -     -     - 100.0(24)
연령
  20대 86.7 10.0     - 3.3     -     -     - 100.0(30)
  30대 35.3 58.8     - 5.9     -     -     - 100.0(17)
  40대 62.5 37.5     -     -     -     -     - 100.0( 8)
전체 67.3 29.1     - 3.6     -     -     - 100.0(55)

익산시
영등2동

성별
  남자 78.9 15.8     -     -     -     - 5.3 100.0(19)
  여자 94.1     -     -     -     - 5.9     - 100.0(17)
연령
  20대 90.0  3.3     -     -     - 3.3 3.3 100.0(30)
  30대 75.0 25.0     -     -     -     -     - 100.0( 4)
  40대 50.0 50.0     -     -     -     -     - 100.0( 2)
전체 86.1  8.3     -     -     - 2.8 2.8 100.0(36)

충주시
소태면

성별
  남자 52.4 23.8 4.8 14.3  4.8     -     - 100.0(21)
  여자 80.0 20.0     -     -     -     -     - 100.0( 5)
연령
  20대 80.0 10.0     -     - 10.0     -     - 100.0(10)
  30대 27.3 36.4 9.1 27.3     -     -     - 100.0(11)
  40대 80.0 20.0     -     -     -     -     - 100.0( 5)
전체 57.7 23.1 3.8 11.5  3.8     -     -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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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혼남녀 심층사례연구

미혼남녀의 결혼인식에 대한 양적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충주시 소태면에서 가장 낮은 반면 익산시 영등2동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규범

이 작동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

데, 충주시 소태면과 같은 농촌지역은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이 강하게 작

동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이 상대적으

로 약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양적조사 결과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

을 보여준다.7) 

여기서는 이런 양적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

식을 파악하고자 심층사례연구 결과를 분석한다. 우선 이번 심층 사례연

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태도의 다양성은 명확히 확인된다. 여전히 

전통적인 결혼의 필요성을 내면화하고 있는가 하면, 결혼이 선택의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관찰된다. 한 사람이 다면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도 있다. 

다음 심층면접 사례는 결혼의 필요성에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를 잇기 위한 것이고, 부모님

에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외동아들이잖아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꼭해야

죠. 아무래도 안 그러면.. 그래도 아들 하나인데 결혼하는 모습은 엄마한테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사례 1-5, 남자).

7) 본 양적 조사 결과는 표본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징적 경향성을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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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는 여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통적 결혼관의 한 유형을 잘 

보여준다. 응답자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결혼생활에 대

한 미래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로서 이상적 배우자상을 현모양처

로 표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

는 결혼생활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인데.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그래서 일을 그만 두고 경

제적인 여유만 되면 내 배우자가. 일을 그만 두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내 

애기는 내가 직접 키우고 싶은 게 꿈이에요...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제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봤으면 좋겠어요(사례 1-7, 여자). 

결혼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반드시 전통적 규범의 틀 내에서만 사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다음 사례는 오히려 매우 탈전통적인 관점에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

지만, 결혼을 자기 발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가정생활에서 더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한다.

하고 싶죠. 꼭 해야 돼요. (왜 결혼은 꼭 해야 될까요?) 자기발전적인 입장에

서 봤을 때는 물론 혼자서 결혼 안하고 혼자 살아가도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결혼하면서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

든요... 가정을 이제 꾸리고 생활한다는 거 자체가 많은 도전이기도 하고, 자

극이 될 것 같거든요(사례 1-3, 남자).

결혼에 대해서 더욱 자유로운 생각도 발견된다. 다음 심층면접 사례는 

부모님의 별거와 이혼을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족의 기능에 대한 신

뢰를 잃어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 꼭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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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거나 강하게 긍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이런 자신의 

생각이 가족적 배경에서 연유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는 거의 19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거의 이제 부모님 별거 중이신 상

태에서 저는 수능 준비할 때도 혼자 오피스텔에서 따로 공부했었어요...도시

락 싸간 일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이후부터. 어머님도 바쁘셨던 것 같고. 얼

굴 뵈도 거의 뵐 시간이 없었고...거의 용돈만 받아서. 나중에는 거의 아파서 

학교 못나간 적 있었거든요. 모르시더라고요...제 삶이 되게 힘들었어요. 다

른 사람 아니고 가족인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제 결혼관

이라든가 그런 게 잡혔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한건 아니다 라는 생각,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사례 1-2, 남자). 

인식의 차원에서 결혼에 대한 상(像)을 말하는 것과 달리, 결혼과 연결

되는 현실적 상을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쩌면 이런 현실은 지금의 청

년층에게는 더욱 절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적 인식은 결혼을 유

보하거나 결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표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 또는 결혼 자체의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

었다. 

다음 사례의 경우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은 나타나지 않지만 결혼

에 이르는 시점이 언제일지 자신도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결혼을 연기하

고 있는 이유는 우선 자신의 삶에서 설정한 목표 때문이었다. 안정적인 

디자이너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자신이 설정한 결혼의 전제조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가 된 이후에도 결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

다. “만약 인연을 만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또 한번 결혼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여자의 경우 현재의 인식상태가 지속된다면 결혼

할 가능성보다 결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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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하실 생각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일에 대한 게 크기 때문에 일

단은. 제 목표가 빨리 디자이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되고 그 때 

만약에 인연을 만난다면 결혼을 생각하겠죠(사례 1-1, 여자).

결혼의 좌절된 경로를 보여주는 다음 사례는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이 남자는 9년간 교제한 친구와 헤어졌다. 헤어진 이유는 미래가 

불투명한 자신을 반대하는 친구의 부모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교제하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문제까

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친구 부모님의 반대를 자신의 

경제적 여건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결혼의 좌절은 결혼만의 좌절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삶까지 연속되는 생각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① 나이가 서른 넘으니까 집에서 결혼도 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 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직업도 없고 없으

니까...

② 제 입장에서는. 네. 돈이죠. 제 입장에서는 돈이었어요. 아(탄식), 헤어

지자는데, 아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잡을 수 없더라고요...

③ 아직 결혼생각이... 좋은 배우자 만나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결혼생각이 

없어져버리니까. 돈을 모아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집을 살 필요가 없

으니까...

④ 지금 애매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벌어서는 못 가죠. 아무래도. 못가는 게 

맞는 거죠. 못 하는 거죠.

⑤ 지금은 아무래도 결혼은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⑥ 사는 게 빡빡하더라고요. 사는 게 빡빡해서.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나

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고...그냥 뭐. 살면서 딱 1억만 있어도 그냥 나 

죽을 때까지는 쓰겠다라는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사례 1-4,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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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대한 좌절, 유보, 부정은 현실의 벽에서 직접 느껴지는 상황이

었다. 결혼은 경제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

운 생애사적 전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들에게 인식의 차원에서는 돈 

없으면 결혼하지 못한다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다. 

결혼과 함께 자녀 출산 역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해야하는 생애

사적 사건으로 인식된다. 다음 사례에서, 남자는 우선 취직을 하고 3~4년 

동안 경제적 준비를 한 이후에 결혼하고 싶어 한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삶의 기틀과 배우자 삶의 기틀까지 마련해 놓고 나서 자녀를 낳겠다는 것

이다. 취직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낳을 거예요?) 네. 낳기는 낳을 건데, 진짜 준비되면. (준비라는 것은 

뭘 말해요?) 기틀이죠. 제 생활의 기틀이랑 와이프 생활의 기틀. 그리고 그 다

음에 애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기틀을 마련해 놓고 나서. (그럼 언

제 결혼할거에요?) 취직한 다음에 한 3~4년 뒤에 결혼하고 싶어요. 한 33? 

34? (취직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사례 1-3, 남자). 

그리고 결혼의 조건에서 기본적인 것은 경제적 상황이었다. 아무리 사

랑해도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다면 결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경제적 준비는 결혼과 자녀출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결혼의 조건은?) 일단은 경제적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그런 게 많잖아요, 솔직히. 경제적인 게 아니라면 저는 결혼하기 힘

들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경제적인 게... 경제적인 게 크고 이런 걸 바

라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고 이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사

례 1-1,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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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적 인식은 경제위기를 통해 강화된 맥락도 발견된다. 외환위

기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 남자는 그 기억을 ‘상처’로 표현하고, ‘혼

자 집에 남겨져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기억이 이 남자를 엄격한 현실주

의자로 만들었고, (앞서 언급하였듯이)취직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는 도덕적 기준을 형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IMF 외환위기가 터졌으니까...(어떤 기억이 있어요?)

상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전까지는 집안이 되게 화목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빠가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왔어요...네. (엄마

가)아빠랑 같이 일을 하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저 혼자 집에 남겨져 있었죠

(사례 1-3, 남자).

결혼과 관련하여 지금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고용문제와 관련되

어 있었다. 심층사례 연구에서 만난 7명은 대체로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

약했다. 이들의 경제활동의 시작은 거의 아르바이트였다. 현재 취업 준비 

중 1명, 안정적 직장으로 시작한 사람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아르

바이트로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비정규직으로 반복적으로 이직했으

며 현재까지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다. 고용문제가 가족형성을 위한 준비

과정부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혼의 조건은 “일단은 경제적인 것(사례 1-1, 여자)”, 결혼하는데 걱

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집이겠죠(사례 1-4, 남자)”,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직장(사례 1-5, 남자)”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

고 있었고,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결혼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제4장 2015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195

  3. 소결

독립 또는 동거와 혼인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

적‧질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행태와 인식을 분석하였다. 우선 양적 접근 

결과를 살펴보면, 미혼응답자 중에서 현재 주거 독립 상태인 비율은 성북

구 정릉3동 7.3%, 익산시 영등2동 8.3%, 충주시 소태면 3.8%로 나타나 

독립은 10%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세 지역 모두 약 90%

이상 비독립 상태이지만, 이들의 독립 의사를 살펴보면 조사 시점 현재 

성북구 정릉3동의 독립의사는 54.9%, 익산시 영등2동은 33.3%, 충주시 

소태면 48.0%로 나타남으로써, 독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은 형성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립 의사가 있으나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성북구 정릉3동 

전체 응답자 28명 중 경제적인 이유라는 응답이 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여자에 비해서 남자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익산

시 영등2동은 전체 11명 중에서 10명, 충주시 소태면 전체 12명 중에서 9

명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반대는 성북구 정릉

3동은 28명 중 2명, 익산시 영등2동은 11명 중 1명, 충주시 소태면은 12

명 중 2명으로 나타났으나, 사례가 적어 통계적 의미를 찾기는 힘들다. 

그리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상적인 독립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

다. 응답 항목으로 결혼시점, 취업시점, 성인이 되는 시점을 제시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에서는 결혼이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취업 29.1%, 성인 9.1%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은 결혼 41.7%, 

취업 38.9%, 성인 13.9%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은 결혼 50.0%, 취

업 34.6%, 성인 7.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점에 독립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0%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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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다. 

독립이나 동거에 대한 심층사례연구 결과에서는 전통적 가족주의가 개

인의 독립을 억제하는 문화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다. 혼인하지 않은 개

인의 독립 가구는 아직 하나의 개별적인 가족이 아니며, 동거하는 이성 

배우자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다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

는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고 있었다. 

반면 현실에서는 혼전 동거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본

인의 경험과 주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심층사례연구 대상자 7명

중 3명이 동거를 직접 경험했으며, 주변에서 동거를 많이 보았다는 사례

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독립 가구는 언젠가는 혼인에 의한 가족으

로 완성되어야 할 불완전 상태로 인식되며, 현대의 젊은이들이 개인의 생

활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는 이런 맥락에서 억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은 독립에서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준

비상태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독립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면 적은 돈으로 작은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주거 독립이 여전히 혼인의 맥락에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집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하기보다는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결혼을 준비해서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특징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거는 혼인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반면, 독립은 혼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

대한의 주거환경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미혼응답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도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와 ‘과거에는 있었

지만 지금은 없다’는 부정적 응답 비율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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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등2동 31.3%, 충주시 소태면 4.2%로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낮

은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 충주시 소태면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심층사례연구 결과 결혼에 대한 미혼남녀의 자유로운 생각들이 나타났

다.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생애사적 통과의례라는 인식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도 나타

나고 있다. 더 일반적인 태도는 결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이거나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였다. 

결혼과 관련하여 지금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고용문제와 관련되

어 있었다. 심층사례연구에서 만난 7명은 대체로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

약했다. 이들의 경제활동의 시작은 거의 아르바이트였다. 현재 취업 준비 

중 1명, 안정적 직장으로 시작한 사람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아르

바이트로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비정규직으로 반복적으로 이직했으

며 현재까지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다. 고용문제가 가족형성을 위한 준비

과정부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혼의 조건은 “일단은 경제적인 것(사례 1-1, 여자)”, 결혼하는 데 걱

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집이겠죠(사례 1-4, 남자)”,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직장(사례 1-5, 남자)”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

고 있었고,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결혼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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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실태와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

와 심층사례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심층사례연구는 

양적 조사대상 중 연령, 자녀연령,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모

두 8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지역별로 성북구 정릉3동에서 3명, 익산

시 영등2동에서 2명, 충주시 소태면에서 3명을 선정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의 3명 중 40대 1명이 취업 중이었고 나머지는 비취업

중이었다. 익산시 영등2동은 2명 중 30대 중반 1명이 취업 중이었다. 충

주시 소태면은 3명 중 2명이 취업 중이었다. 전체 8명 중에서 자녀가 2명

인 사람은 4명이었고, 자녀가 3명인 사람은 3명, 자녀가 4명인 사람이 1

명이었다. 연령은 3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표 4-13〉 조사지역별 심층사례연구 대상자의 제특성(기혼여성)

(단위: 명)

지역 사례 연령 취업 자녀수

성북구 정릉3동

사례 2-1 40대 초반 취업 3
사례 2-2 30대 후반 비취업 2
사례 2-3 30대 초반 비취업 2

익산시 영등2동
사례 2-4 30대 중반 취업 2
사례 2-5 30대 후반 비취업 3

충주시 소태면

사례 2-6 40대 후반 비취업 3
사례 2-7 40대 초반 취업 4
사례 2-8 30대 초반 취업 2

심층사례연구는 주로 자원동원 형태와 환경 및 돌봄 형태에 초점을 두

고자 하며, 또한 문화적 관점에서 자녀양육 규범의 특성에도 주목해서 분

석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가족 내 제반 환경에 따

른 자녀 돌봄 자원의 동원형태이다. 자녀 양육 자원의 동원형태는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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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나 아버지의 참여정도, 부모이외의 돌봄 조력자 유무 등에 따

라서 차별적일 수 있다. 양육 자원의 동원가능성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

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기회의 불평등과 연계될 수도 있

다. 이런 맥락에서 돌봄 자원의 공적 공급이 사회계층화와 연계되어 정책

적 초점이 될 수 있다. 

프랑스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양한 아동 양육형태와 관련된 선

택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따른 상이한 아동양

육형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프랑스 정부가 추구한 평등 이념과 배치되는 

모순된 결과를 야기했다(윤홍식, 2010). 이는 선택권의 보장이 기존 사회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학술적, 정책

적 측면에서 돌봄 자원의 배치는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돌봄 자원의 배치는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

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지역에서 제공하는 양육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직접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모의 

취업은 직접양육에 비해 유급 혹은 무급의 개인 대리양육을 선택할 가능

성도 있고, 취업모가 직접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도 예상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최상설·홍경준, 2012).

가구소득은 부모의 양육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아동이 자라나는 환경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여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은설·

도남희, 2012). 그리고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는 소득 상위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며, 양육스트레스는 소득하위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영

아의 기본생활습관 또한 소득 상위집단에서 우수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임현주·이대균, 2013).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양육자원의 동원형태는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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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여성의 경제활동 상황이 자녀 양육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규범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

한 미래기대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

다. 이와 같은 주요 관점을 고려하여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실태 부가조사 결과

양적 조사 자료 분석에서 우선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보육 및 교

육 기관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율은 64.7%, 유치원 이용률은 5.9%로서 자녀의 연령과 관련이 있을 것

이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합하면 70.6%로 높은 수

준으로 볼 수 있다. 특기 및 보습 학원 이용률은 23.5%를 나타내고 있다. 

비취업여성보다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기 및 보습 학원 이용률은 비취

업여성(5.6%)보다 취업여성이(43.8%)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14 

참조).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 24.6%, 유치원 이용률 23.0%

로 두 시설 이용률을 합하면 47.6%로 절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특기 및 보습학원 이용률은 28.7%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많이 낮은 편이고, 특기 및 보습학원 이용률

은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충주시 소태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합하면 57.2%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기 및 보습학원 이용률은 7.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학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나 환경적 압박이 적기 때문일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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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가장 어린 자녀 기관 보육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반일반 
이상)

특기·
보습
학원

지역아동
센터‧ 

주민센터

문화
센터 등 

사설

시간제
보육 등 

기타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부

  취업 16 68.8 6.3 - 43.8 - 6.3 12.5 

  비취업 18 61.1 5.6 5.6 5.6 - 5.6 5.6 

가구소득 -

  상  6 83.3 - - - - - -

  중 24 62.5 8.3 4.2 29.2 - 8.3 8.3 

  하  4 50.0 - - 25.0 - - 25.0 

초3학년 이하 자녀수 -

  1명 14 64.3 7.1 7.1 28.6 - - 14.3 

  2명 17 58.8 5.9 - 23.5 - 11.8 -

  3명  3 100.0 - - - - - 33.3 

전체 34 64.7 5.9 2.9 23.5 - 5.9 8.8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부

  취업 63 23.8 25.4 4.8 36.5 3.2 4.8 27.0 

  비취업 59 25.4 20.3 3.4 20.3 - 6.8 13.6 

가구소득

  상 19 21.1 26.3 10.5 31.6 5.3 5.3 26.3 

  중 77 23.4 22.1 1.3 31.2 - 7.8 16.9 

  하 25 32.0 24.0 8.0 20.0 4.0 - 28.0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6 15.2 7.6 4.5 40.9 3.0 10.6 33.3 

  2명 47 38.3 42.6 2.1 17.0 - - 4.3 

  3명  9 22.2 33.3 11.1 - - - 11.1 

전체 122 24.6 23.0 4.1 28.7 1.6 5.7 20.5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부

  취업 12 33.3 33.3 - 8.3 - - -

  비취업  2 - - - - - - -

가구소득

  상  2 - - - - - - -

  중  9 44.4 22.2 - 11.1 - - -

  하  3 - 66.7 - - - - -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 - 16.7 - 16.7 - - -

  2명  6 33.3 50.0 - - - - -

  3명  2 100.0 - - - - - -

전체 14 28.6 28.6 - 7.1 - - -

주: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소득은 무응답이 1건으로, 가구소득의 전체 사례수는 121임.



20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다음은 보육 관련 기관 이용 건수와 이용시간을 살펴보았다(표 4-15 

참조).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어린이집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34.6시간

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어린이집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30.3시간,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어린이집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33.8시

간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 모두 어린이집 주당 평균 시간은 약 30시간으

로 나타났으며, 1주일을 5일로 계산하면 1일 평균 약 6시간 이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0~2세에 해당하는 영아는 현재 무상보육 제도 내에서 아

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2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6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사례수가 작아서 취업이나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를 세분해 보는 것은 어렵다. 

<표 4-16>에서는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사적 돌봄 조력자 이용실

태를 살펴보았다. 성북구 정릉3동은 전체 응답자 34명 중에서 9명이 친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주당 평균 12.2시간의 도움을 받고 있었

다.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4명 있었으며, 주당 평균 18시간의 도

움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개인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없었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전체 응답자 122명 중에서 친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5명이었고 이 경우 주당 평균 21.4시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10명으로 주당 평균 22시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익산시 영등2동에서 1명의 응답자가 취업상태에서 

개인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소득은 중간 60% 집단에 속한 사

람이었다. 충주시 소태면은 전체 응답자 14명 중에서 친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6명으로 주당 평균 12.2시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성북구 정릉3동이 사적 돌봄 조력자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으며,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적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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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가장 어린 자녀의 기관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반일반 
이상)

특기·
보습
학원

지역아동
센터·

주민센터

문화
센터 등 

사설

시간제
보육 등 

기타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부

  취업  16 37.4(11) 20.0( 1) - 9.7( 7) - 1.0( 1) 8.0( 2)

  비취업  18 31.8(11) 28.0( 1) 3.0( 1) 5.0( 1) - 1.0( 1) 1.0( 1)

가구소득

  상   6 30.6( 5) - - - - - -

  중  24 35.9(15) 24.0( 2) 3.0( 1) 9.7( 7) - 1.0( 2) 1.0( 2)

  하   4 35.0( 2) - - 5.0( 1) - - 15.0( 1)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14 34.2( 9) 20.0( 1) 3.0( 1) 10.0( 4) - - 8.0( 2)

  2명  17 36.3(10) 28.0( 1) - 8.3( 4) - 1.0( 2) -

  3명   3 30.0( 3) - - - - - 1.0( 1)

전체  34 34.6(22) 24.0( 2) 3.0( 1) 9.1( 8) - 1.0( 2) 5.7( 3)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부

  취업  63 32.3(15) 37.7(16) 8.3( 3) 6.8(23) 8.0( 2) 0.7( 3) 8.9(17)

  비취업  59 28.2(15) 35.8(12) 5.0( 2) 8.0(12) - 7.5( 4) 5.9( 8)

가구소득

  상  19 25.8( 4) 37.0( 5) 10.0( 2) 4.8( 6) 11.0( 1) 1.0( 1) 6.4( 5)

  중  77 29.2(18) 36.1(17) 5.0( 1) 7.5(24) - 5.2( 6) 9.7(13)

  하  25 35.0( 8) 39.2( 6) 5.0( 2) 8.4( 5) 5.0( 1) - 5.7( 7)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6 31.0(10) 38.0( 5) 8.3( 3) 7.4(27) 8.0( 2) 4.6( 7) 7.9(22)

  2명  47 29.1(18) 36.2(20) 5.0( 1) 6.5( 8) - - 7.5( 2)

  3명   9 37.5( 2) 40.0( 3) 5.0( 1) - - - 10.0( 1)

전체 122 30.3(30) 36.9(28) 7.0( 5) 7.2(35) 8.0( 2) 4.6( 7) 7.9(25)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부

  취업  12 33.8( 4) 30.8( 4) - 10.0( 1) - - -

  비취업   2 - - - - - - -

가구소득

  상   2 - - - - - - -

  중   9 33.8( 4) 24.0( 2) - 10.0( 1) - - -

  하   3 - 37.5( 2) - - - - -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 - 35.0( 1) - 10.0( 1) - - -

  2명   6 30.0( 2) 29.3( 3) - - - - -

  3명   2 37.5( 2) - - - - - -

전체  14 33.8( 4) 30.8( 4) - 10.0( 1) - - -

주: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소득은 무응답이 1건으로, 가구소득의 전체 사례수는 12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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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가장 어린 자녀의 돌봄 조력자 이용건수 및 평균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베이비시터
육아전문 
파견인력

이웃 등 
기타 

비혈연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부

  취업  16 17.5( 4) 8.5( 2) - - 2.0( 1) 5.0( 1)
  비취업  18 8.0( 5) 27.5( 2) 5.0( 1) - - -
가구소득
  상   6 8.0( 1) 15.0( 1) 5.0( 1) - - -
  중  24 12.8( 8) 19.0( 3) - - 2.0( 1) 5.0( 1)
  하   4 - - - - - -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14 15.6( 5) 10.0( 1) - - - -
  2명  17 8.0( 4) 20.7( 3) 5.0( 1) - 2.0( 1) 5.0( 1)
  3명   3 - - - - - -

전체  34 12.2( 9) 18.0( 4) 5.0( 1) - 2.0( 1) 5.0( 1)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부

  취업  63 26.5( 4) 19.9( 8) 1.0( 1) 10.0( 1) - -
  비취업  59 1.0( 1) 30.5( 2) - - - -
가구소득

  상  19 - 27.0( 2) - - - -
  중  77 26.5( 4) 23.6( 7) 1.0( 1) 10.0( 1) - -
  하  25 1.0( 1) 1.0( 1) - - - -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6 15.3( 3) 21.6( 7) 1.0( 1) 10.0( 1) - -
  2명  47 40.0( 1) 23.0( 3) - - - -
  3명   9 21.0( 1) - - - - -
전체 122 21.4( 5) 22.0(10) 1.0( 1) 10.0( 1) - -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부
  취업  12 12.2( 6) - - - - -
  비취업   2 - - - - - -
가구소득

  상   2 - - - - - -
  중   9 11.8( 5) - - - - -
  하   3 14.0( 1) - - - - -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 14.0( 1) - - - - -
  2명   6 12.7( 3) - - - - -
  3명   2 10.5( 2) - - - - -
전체  14 12.2( 6) - - - - -

주: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소득은 무응답이 1건으로, 가구소득의 전체 사례수는 121임.
     사적 돌봄 조력자는 중복응답 처리하였음.



제4장 2015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205

<표 4-17>에서 지역별로 자녀 양육 비용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

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월평균 40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있었

다. 이 중에서 사교육비는 월 6만 9천원 수준이었다. 아직 자녀의 평균 연

령이 어려서 사교육비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영등2동

의 월 평균 양육비는 71만 8천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월평

균 18만 5천원을 지출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지출

하고 있었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월평균 양육비는 21만 7천원으로 가

장 적었다. 사교육비는 5만 6천원으로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녀가 1명인 경우만 비교한 월평균 양육비 지출 규모에서도 지역별 

특성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성북구 정릉3동 자녀가 1명인 14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은 46만원이었다. 익산시 영등2동의 자녀가 

1명인 66가구의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은 76만 5천원이었고, 충주시 소

태면은 23만 8천원이었다. 따라서 익산시 영등2동이 자녀 양육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적게 지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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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가장 어린 자녀의 평균 양육비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수
총 

양육비
보건

의료비
보육비

공
교육비

사
교육비

조력자 
지급비용

기타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부

  취업 16 45.9 2.6 3.9  - 12.5  5.7 21.3 

  비취업 18 35.1 1.9 2.8 0.7  1.9  2.8 25.0 

가구소득

  상 6 36.8 2.5 5.5  -   -   - 28.8 

  중 24 43.1 2.3 2.9 0.5  9.3  5.9 22.2 

  하 4 28.0 1.3 2.8  -  2.8   - 21.3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14 46.0 2.1 4.1  - 13.2  4.3 22.4 

  2명 17 38.9 2.6 2.9 0.7  2.6  4.8 25.3 

  3명 3 20.3 1.0 2.0  -  1.3   - 16.0 

전체 34 40.2 2.2 3.3 0.4  6.9  4.1 23.3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부

  취업 63 83.2 4.0 2.2 5.0 20.3 14.0 37.8 

  비취업 59 59.6 4.6 2.3 1.5 16.7  1.2 33.4 

가구소득

  상 19 95.2 5.5 1.6 8.8 29.3  7.4 42.7 

  중 77 67.2 3.4 2.0 2.3 15.7 10.5 33.4 

  하 25 69.8 6.2 3.5 2.6 19.9   - 37.6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6 76.5 3.4 1.5 1.6 24.6  8.5 36.8 

  2명 47 70.4 5.4 3.4 5.7 13.2  8.3 34.4 

  3명 9 45.2 5.0 1.3 3.7  2.0   - 33.2 

전체 122 71.8 4.3 2.2 3.3 18.5  7.8 35.6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부

  취업 12 22.0 2.5 0.2 0.5  5.2   - 13.7 

  비취업 2 20.0 1.5  - 0.5  8.5   -  9.5 

가구소득

  상 2 27.5 1.5  - 1.5  7.5   - 17.0 

  중 9 22.8 3.0 0.2 0.3  6.0   - 13.2 

  하 3 14.7 1.0  - 0.3  3.3   - 10.0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 23.8 2.3  - 0.7 10.3   - 10.5 

  2명 6 21.7 2.7 0.3 0.5  2.8   - 15.3 

  3명 2 15.5 1.5  -  -   -   - 14.0 

전체 14 21.7 2.4 0.1 0.5  5.6   - 13.1 

주: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소득은 무응답이 1건으로, 가구소득의 전체 사례수는 12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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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부의 가사 및 육아 활동 분담 시간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

동의 경우 남편의 주중 가사활동 시간은 0.9시간, 부인 3.5시간으로 나타

남으로써, 부인이 남편에 비해 3배 이상 가사활동을 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남편의 주중 가사활동 시간은 0.7시간, 

부인 3.4시간으로 역시 부인이 남편에 비해서 주중에 3배 이상 가사활동 

시간이 많게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도 남편의 가사활동 시간은 0.3시간

인 반면 부인은 3.7시간으로 나타났다(표 4-18 참조). 

육아활동의 경우 성북구 정릉3동은 주중을 기준으로 남편 1.2시간, 부

인 5.1시간으로 나타나 가사활동에 비해서 부부의 시간배분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은 주중의 남편 육아활동 시간이 0.9시간, 

부인 3.8시간으로 나타나 가사활동 부부 격차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충주시 소태면은 주중 남편의 육아활동 1.0시간, 부인 2.2시간으로 나

타났다. 오히려 가사활동에 비해서 남편의 육아활동 참여시간이 늘고 부

인 육아활동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남편 이외에 가사활동 조력자에 대한 조사 결과, 성북구 정릉3동의 경

우 응답자 32명 중 21.9%가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시부모 도

움 정도는 33명 중 15.2%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은 응답자 119명 

중 7.6%가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았고, 응답자 111명 중 1.8%는 시부모

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충주시 소태면은 응답자 10명 중 50.0%가 시부

모의 가사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표 4-19 참조).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볼 때, 전체적으로 충주시 소태

면과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조부모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익산

시 영등2동은 10% 미만으로 의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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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조사지역별 부부의 가사 및 육아활동 분담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가사 육아

주중
(남편)

주중
(부인)

주말
(남편)

주말
(부인)

주중
(남편)

주중
(부인)

주말
(남편)

주말
(부인)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부

  취업 15 1.3 2.8 2.0 4.8 1.3 3.2 4.6 7.2 

  비취업 18 0.5 4.1 0.9 4.3 1.2 6.7 2.8 7.3 

가구소득

  상 6 0.7 4.2 1.6 3.5 1.4 6.0 3.2 7.9 

  중 24 1.0 3.2 1.5 4.8 1.3 4.7 4.1 7.0 

  하 3 0.4 4.3 0.4 4.3 0.6 6.7 0.8 8.0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13 0.9 2.7 1.5 3.7 1.1 3.5 3.9 6.7 

  2명 17 1.0 3.9 1.5 5.2 1.4 6.3 3.6 7.8 

  3명 3 0.3 4.3 0.2 4.7 0.8 5.0 2.3 6.7 

전체 33 0.9 3.5 1.4 4.5 1.2 5.1 3.6 7.2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부

  취업 63 0.8 3.0 1.4 4.1 1.0 2.8 2.7 4.3 

  비취업 58 0.5 3.9 1.4 4.1 0.9 5.0 2.7 5.0 

가구소득

  상 19 0.7 3.1 1.6 4.4 0.9 3.1 2.7 4.3 

  중 77 0.7 3.4 1.4 3.9 1.0 3.7 2.9 4.4 

  하 24 0.5 4.0 1.3 4.7 0.7 4.4 2.2 5.4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5 0.6 3.4 1.5 3.9 0.9 3.8 3.0 4.1 

  2명 47 0.8 3.2 1.3 4.2 1.0 3.4 2.1 5.1 

  3명 9 0.7 5.1 1.4 5.1 0.9 5.8 3.5 6.1 

전체 121 0.7 3.4 1.4 4.1 0.9 3.8 2.7 4.6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부 　

  취업 12 0.3 3.9 0.9 4.6 1.0 2.2 1.6 2.8 

  비취업 2 0.5 2.5 1.0 2.5 0.8 2.3 1.5 1.3 

가구소득

  상 2 0.2 3.3 0.5 6.3 0.3 0.8 1.3 2.8 

  중 9 0.5 4.1 1.1 4.2 1.3 2.4 1.8 2.6 

  하 3  - 3.0 0.7 3.0 0.7 2.5 1.0 2.5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6 0.3 3.6 0.9 4.4 0.6 2.3 1.6 2.8 

  2명 6 0.3 3.8 1.0 4.1 1.5 2.0 1.8 2.5 

  3명 2 0.5 4.0 0.8 4.3 0.8 2.3 0.8 2.3 

전체 14 0.3 3.7 0.9 4.3 1.0 2.2 1.6 2.6 

주: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소득은 무응답이 1건으로, 가구소득의 전체 사례수는 120임.



제4장 2015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209

〈표 4-1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남편 외 가사분담 지원율(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친정부모 시부모 친가 친인척시댁 친인척 가사도우미 이웃 기타

성북구
정릉3동

취업여부

  취업 35.7( 14) 13.3( 15) 0.0( 15) 0.0( 15) 0.0( 15) 0.0( 15) 0.0( 15)

  비취업 11.1( 18) 16.7( 18) 5.6( 18) 0.0( 18) 0.0( 18) 0.0( 18) 0.0( 18)

가구소득

  상 16.7(  6) 16.7(  6) 16.7(  6) 0.0(  6) 0.0(  6) 0.0(  6) 0.0(  6)

  중 26.1( 23) 16.7( 24) 0.0( 24) 0.0( 24) 0.0( 24) 0.0( 24) 0.0( 24)

  하 0.0(  3) 0.0(  3) 0.0(  3) 0.0(  3) 0.0(  3) 0.0(  3) 0.0(  3)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8.3( 12) 15.4( 13) 0.0( 13) 0.0( 13) 0.0( 13) 0.0( 13) 0.0( 13)

  2명 29.4( 17) 17.6( 17) 5.9( 17) 0.0( 17) 0.0( 17) 0.0( 17) 0.0( 17)

  3명 33.3(  3) 0.0(  3) 0.0(  3) 0.0(  3) 0.0(  3) 0.0(  3) 0.0(  3)

전체 21.9( 32) 15.2( 33) 3.0( 33) 0.0( 33) 0.0( 33) 0.0( 33) 0.0( 33)

익산시
영등2동

취업여부

  취업 11.3( 62) 3.5( 57) 1.6( 63) 0.0( 63) 0.0( 63) 0.0( 63) 0.0( 63)

  비취업 3.5( 57) 0.0( 54) 0.0( 59) 0.0( 59) 0.0( 59) 0.0( 59) 0.0( 59)

가구소득

  상 5.6( 18) 0.0( 17) 0.0( 19) 0.0( 19) 0.0( 19) 0.0( 19) 0.0( 19)

  중 9.1( 77) 2.9( 70) 1.3( 77) 0.0( 77) 0.0( 77) 0.0( 77) 0.0( 77)

  하 4.3( 23) 0.0( 23) 0.0( 25) 0.0( 25) 0.0( 25) 0.0( 25) 0.0( 25)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7.8( 64) 1.6( 61) 1.5( 66) 0.0( 66) 0.0( 66) 0.0( 66) 0.0( 66)

  2명 6.4( 47) 2.4( 41) 0.0( 47) 0.0( 47) 0.0( 47) 0.0( 47) 0.0( 47)

  3명 12.5(  8) 0.0(  9) 0.0(  9) 0.0(  9) 0.0(  9) 0.0(  9) 0.0(  9)

전체 7.6(119) 1.8(111) 0.8(122) 0.0(122) 0.0(122) 0.0(122) 0.0(122)

충주시
소태면

취업여부

  취업 0.0( 12) 62.5(  8) 0.0( 12) 8.3( 12) 0.0( 12) 0.0( 12) 0.0( 12)

  비취업 0.0(  1) 0.0(  2) 0.0(  2) 0.0(  2) 0.0(  2) 0.0(  2) 0.0(  2)

가구소득

  상 0.0(  2) 0.0(  1) 0.0(  2) 0.0(  2) 0.0(  2) 0.0(  2) 0.0(  2)

  중 0.0(  8) 57.1(  7) 0.0(  9) 11.1(  9) 0.0(  9) 0.0(  9) 0.0(  9)

  하 0.0(  3) 50.0(  2) 0.0(  3) 0.0(  3) 0.0(  3) 0.0(  3) 0.0(  3)

초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0.0(  5) 25.0(  4) 0.0(  6) 0.0(  6) 0.0(  6) 0.0(  6) 0.0(  6)

  2명 0.0(  6) 75.0(  4) 0.0(  6) 0.0(  6) 0.0(  6) 0.0(  6) 0.0(  6)

  3명 0.0(  2) 50.0(  2) 0.0(  2) 50.0(  2) 0.0(  2) 0.0(  2) 0.0(  2)

전체 0.0( 13) 50.0( 10) 0.0( 14) 7.1( 14) 0.0( 14) 0.0( 14) 0.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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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혼여성 심층사례연구

기혼여성의 자녀 양육실태 및 인식에서 양적 조사결과는 지역별, 취업

여부별, 자녀 연령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 정

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과 같은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사교육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보육 교육시설 이용률은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상태이다. 

자녀 양육을 위한 사적 돌봄 조력자의 의존도에서 성북구 정릉3동이 

가장 의존적이며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의존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비 지출 수준은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북구 정릉3동, 충주시 소태면 순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양적 자료 분석결과를 심층사례연구 내용 분석과 

종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심층사례연구 분석은 자녀 양육의 규범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양적 조사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자

녀 양육 행태는 이와 같은 양육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양육 

규범이 자녀에 대한 기대나 도덕적 훈육의 원칙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

문이다. 또한 이런 규범들이 자녀에 대한 헌신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녀양육 실태의 측면에서 각종 양육 자원의 이용형태를 살펴보

고자 한다. 여기서 양육 자원이라 함은 공적 보육 및 교육시설, 민간 보습

학원 등의 기관과 함께 조부모 및 친척, 개인 베이비시터 등 돌봄 인적 자

원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양적 조사자료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녀 보육 및 교육에 많은 투

자를 하는 익산시 영등2동의 한 심층연구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자. 이 사

례의 경우(사례 2-4) 부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고 남편이 취업상태



제4장 2015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211

이며, 가구소득은 세전 월 300만원 수준이다. 자녀는 6세아, 4세아 둘을 

두고 있다(표 4-20 참조). 

첫째아이는 3세 때 어린이집을 처음 보냈고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

으며, 둘째아이는 돌 지나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린

이집에 다니고 있다. 첫째아이는 유치원 이외에 가정 방문 학습으로 한글

과 수학을 추가로 가르치고 있고, 둘째아이는 어린이집 이외에 추가로 이

용하는 내용은 없었다. 

첫째아이에게 정기적으로 월 20만원 정도 유치원에 지출하는데, 특별

활동으로 월 10만원, 유치원 중식비 월 3만원을 지출한다. 그리고 방문학

습비용으로 월 7만원을 지출한다. 유치원 교재비는 학기당 24만원 일시

불로 납입하고 원아복으로 3만원을 지출하였다. 둘째아이는 교재비로 어

린이집에 월 4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에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없었다. 

〈표 4-20〉 익산시 영등2동 심층연구 사례(2-4)의 자녀양육 관련 사항

구분 연령
보육․교육기관 

처음 보낸 시기
현재

이용기관
보육교육비 지출액

항목 금액

첫째아 6세 3세(어린이집) 유치원

∙ 특활(영어, 체육 등)
∙ 유치원 중식비
∙ 방문학습(한글, 수학)
∙ 교재비
∙ 원아복

월 10만원
월 3만원
월 7만원
학기 24만원
회 3만원

둘째아 4세
돌 지나서
(어린이집)

어린이집 ∙ 교재비 월 4만원

첫째아이보다 둘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더 일찍 보낸 이유는 무상보육 

제도 시행이 계기였다고 한다. 무상보육 제도가 아니었다면 비용부담 때

문에 그렇게 일찍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무상보육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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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돌볼 때 어려워하는 내용이다. 아이를 

단순히 돌보는 것 이외에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할지 고민된다는 점이다.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전적으로 아

이의 보육을 책임진다면 가족의 제반 환경이 그 아동 성장환경을 대체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즉 아동의 성장환경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기회획득

의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성장과정에서 기본적인 기회균등

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정양육 부모와 아동을 위한 공공 인프라나 프로

그램의 개발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상보육에 대한 의견은?) 돈이 들어가면 못 보내요, 진짜. 한 달에 생활비만

도 빠듯한데. 애기 어린이집 보낸다고, 나 편하자고. 물론 사회성도 기르고 

하려고 보내긴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 돈은 못 내죠. (어린이집에 보내

면 좋은 점은?) 제 마음이 여유로운 거? 애기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죠. 아무래도 집에서 엄마랑 있는 거 보다는. 나는 이제 집에 데리

고 있으면, 만약에 그랬다면 부담감이 쌓여요. 어디를 데리고 나가서 놀아줘

야 하나... 오늘은 어디 가지? 주말마다 고민되는 게 그게 제일로 크긴 해요. 

뭐 하고 놀지?(사례 2-4)

양적 조사 분석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많은 지출을 하지 않

는 충주시 소태면의 사례를 살펴보자. 부인은 남편과 함께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으며 가구소득은 세전 월 약 250만원 수준이다. 자녀는 4명으로 

중학생 1명, 초등학생 2명, 유치원생 1명이다. 당초 계획은 2명을 두는 

것이었는데 딸을 갖고 싶어서 4명까지 출산한 경우이다(표 4-21 참조).

보육 및 교육비 관련하여 공교육기관 이외의 지출비용은 첫째아와 둘

째아의 방문학습 비용으로 두 명 합산 금액 13만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

출하고 있다. 그 이외의 정기적 지출비용은 없었다. 네 명의 자녀에게 들

어가는 보육 및 교육비용에서 공교육 비용부담을 제외하면 월 13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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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 것이다. 중학교,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돌봄)과 유치원에서 교육

비로 지출되는 추가비용이 전혀 없었다. 이는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표 4-21〉 충주시 소태면 심층연구 사례(2-7)의 자녀양육 관련 사항

구분 연령
보육․교육기관 

처음 보낸 시기
현재

이용기관
보육교육비 지출액

항목 금액

첫째아 14세 6세(유치원)
중학교 
2학년

∙ 방문학습(영어, 수학) ∙ 2명 합하여  
  월 13만원

둘째아 10세
돌 지나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5학년

∙ 방문학습(영어, 수학)

셋째아 8세
돌 지나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1학년

- -

넷째아 7세
돌 지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 -

이 사례 가구는 첫 아이부터 부모가 직접 돌보았고, 도움을 받은 조부

모나 친인척은 없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도 없었다. 최

대한 보육 및 교육 기관의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

시간 이외에는 아이들끼리 어울려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는 그래도 

농촌마을에 특별함 위험요소가 없어서 안심하고 있는 상태였다. 기관 이

용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여긴 조그마한 시골이라 그런지 잘 해주시더

라고요. 자기 자식들처럼(사례 2-7)”. 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돌봄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들이 또 어린이집 가고 그러면 집에서 글하나 바쁘니까 못 가르쳐 주잖아. 

거기선 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설로 보내는 게 편하고, 아이들 

배움성도 높고(사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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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층사례연구에서 주목하는 자녀양육 규범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자. 익산시 영등2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양육에 관한 환경

적 압박이 크다는 점이었다. 익산시 영등2동 사례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

는 자녀가 특별활동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특별

활동 4개 과목 중 3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 입

장에서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아이가 혼자 소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내 아이는 밖에서 혼자 놀아야 돼요. 다른 방에 가 있거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딱히 뭐... 뭘 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놀아, 가서.” 그러고 싶

은데, 다른 친구들은 그걸 하는데 내 아이는 혼자 소외되니까. 그것 때문에

요. (사례 2-4).

유치원 과정에서도 이미 과외 활동이나 가족활동까지 의식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자녀양육에 관한 환경적 압박이 자녀 양육 규범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우려는 향후 다가올 초등학교 시기

까지 이미 확장되고 있다. 

여기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한 건 해야 돼요. 애들이 막 그래

요. 나 뭐 했다? 너 뭐 했냐? 하고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애가 좀 슬퍼해요.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주말이야기 같은 걸 해요. “저는 어

제 뭐 했습니다, 뭐 했어요~ 누구랑 누구랑 뭐 했는데,” 만약에 안 나갔다, 여

행을 안 가면 애가 말을 거짓으로 지어내요. 그러더라고. 또 그런 얘기를 선

생님한테 들으면은... 선생님은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

면 아유, 가야하나... 또 그러고... 하하. (사례 2-4)

뒤쳐진다는 생각...? 그냥 한 번씩 그냥 6세 때를 비교했을 때요, 내 아이는 

한글을 몰라요. 지 이름만 쓰는데, 같은 6세인데 쟤는 글자를 지가 쓰는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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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런 건 좀 충격을 먹긴 했어요...진짜 딱, 어느 정도 표준은 맞춰서 가야

겠다. 그냥 미움 받을까봐 싫은 거예요,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너는 이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요즘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을 못 믿겠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치맛바람이 좀 세대요(사례 2-4).

학교는 내가 안 보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학교도 그렇게 해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명절, 생일. 내 식구 챙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선생님을 왜 챙겨요...그냥 내 새끼 잘 봐줘라,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저는 그 선물의 규모가 크다는 거죠. 1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작게는 5만원...거기서 누가 줬다고 하지? 난 뒤처지면 안 돼. 해가지고 더 올

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 좋은 엄마들은 이제, ‘허우...’ 이러죠...저도 

또 편견을 따라가겠죠. 혹시나 내가 이렇게 안 줘서 그 선생님이 내 새끼한테

는 더 혼내려나? 더 안 봐주려나? 그런 마음이 또 생기니까요(사례 2-4).

익산시 영등2동에 비해 충주시 소태면은 이와 같은 환경적 압박이 크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태면에도 일부 자녀양육 경쟁에 가세하는 부모

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은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굳이 공부해라, 공부해라...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시골에도 많

아요. 열성적으로 애들 학원 뭐 한 두군데 돌고 그런 엄마들이. 농사 지으면

서도 그런 엄마들이 많은데...애가 너무 힘들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건

강한 게 더 낫더라고요. (자녀가 농사일을 하겠다고 하면?) 굳이 말리고 싶지

도 않아요. 지금 둘째 같은 경우는 저도 농사짓는다는 소리 해요. 그런데 지

금은 장난삼아 아직 어리니까 하는 소리라는 건 아는데. 굳이 뭐 아빠 일 이

어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 대신 너는 니 농사 따로 지어라. 이렇게 해야죠. 

(사례 2-7).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환경적 압박은 자녀에 대한 헌신적 양육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헌신적 태도는 최근의 양태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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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 규범이 부모의 헌신성을 요구해온 것이 사실

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부모들이 헌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일반

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익산시 영등2동의 사례나 충주시 소태면

의 사례나 모두 자녀에 대한 헌신성을 잘 나타나고 있다. 익산시 영등2동

의 사례는 환경적 압박과 부모의 고유한 헌신성이 결합된 형태로 보인다. 

“난 뒤처지면 안 돼. 해가지고 더 올리고...저도 또 편견을 따라가겠죠. 혹

시나 내가 이렇게 안 줘서 그 선생님이 내 새끼한테는 더 혼내려나(사례 

2-4)”와 같은 언급은 부모의 헌신성과 주변의 압박이 결합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헌신성은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시내까지 보낼 것인가?)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면 

엄정(면)이라도 보내죠. 엄정에 피아노 학원도 있고. 뭐 태권도 학원도 있고. 

(그걸 꼭 시키고 싶으신 이유가 뭐예요?) 피아노는 지금 애 꿈이 가수예요. 꿈

이 가수라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 음계라도 볼 줄 알면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

은 일 하고 싶다고 할 때 디딤돌이 되니까. 또 어렸을 때 배우는 게 흡수력이 

빠르고. 해주고 싶죠. 고학년 올라가면 시내로 이사 갈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례 2-7). 

지금 노후도 준비하고 있어요. 연금이랑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헐어서 아

이들한테 투자를 지원을 해줄 것인가?) 잘하면 해줘야죠. 밀어줘야죠...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신랑도 할 것 같아요(사례 2-5). 

  3. 소결

기혼 여성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인식에서 양적 조사 결과는 지역별, 취

업 여부별, 자녀 연령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과 같은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사교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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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월등히 높은 반면, 보육 교육시설 이용률은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

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상태이다. 

자녀 양육을 위한 사적 돌봄 조력자의 의존도에서 성북구 정릉3동이 

가장 의존적이며,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의존도가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비 지출 수준은 익산시 영등2동이 가

장 높았고, 다음은 성북구 정릉3동, 충주시 소태면 순으로 볼 수 있다. 

심층사례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적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

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심층사례연구에서도 익산시 영등2동 사례는 

보육 및 교육 투자에 노력하는 현실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공공 보육 교육 

이외의 지출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었다.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은 자녀양육에 관한 환경적 압박감이다. 익산

시 영등2동의 환경적 압박은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유치원 과정

에서도 이미 과외 활동이나 가족활동까지 의식해야하는 환경에 처해 있

었다. 자녀양육에 관한 환경적 압박이 자녀 양육 규범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우려는 향후 다가올 초등학교 시기까지 이미 확장

되고 있다. 익산시 영등2동에 비해 충주시 소태면은 이와 같은 환경적 압

박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태면에도 일부 자녀양육 경쟁에 가세하

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은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

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도 주

목할 사항이다. 익산시 영등2동 부모의 경우 아이를 단순히 돌보는 것 이

외에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할지 고민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가정양육을 지

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전적으로 아이의 보육을 책

임진다면 가족의 제반 환경이 그 아동의 성장환경을 대체로 규정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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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환경적 압박은 자녀에 대한 헌신적 양육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헌신적 태도는 최근의 양태만은 아

니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 규범이 부모의 헌신성을 요구해온 것이 사실

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부모들이 헌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일반

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익산시 영등2동의 사례나 충주시 소태

면의 사례나 모두 자녀에 대한 헌신성이 잘 나타나고 있었다. 익산시 영

등2동의 사례는 환경적 압박과 부모의 고유한 헌신성이 결합된 형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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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지역 기초자료의 비교 분석

  1. 조사지역 지역환경 및 인구학적 특성 비교

2013년 1차 지역추적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사지역의 환경적‧인구

학적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성북구 정릉3동은 구릉지 지형으로 

녹지와 산지가 많은 주거지역이며, 단독주택과 빌라·연립주택 등이 존재

하는 곳이다. 이 지역의 산업적 특성은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 산업이 많은 도시지역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이 74.4%로 높은 수준이고, 65세 인구의 비율이 14.9%로 나타나 지역으

로 인구의 자연증가는 적은 지역이다(표 5-1 참조).

익산시 영등2동은 중소도시 대규모 아파트 지역으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업 등 서비스 산업이 많은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인

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69.5%이고, 0∼14세 아동의 비율이 

25.2%이며,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산지가 많고 리·마을이 분산되어 있는 전

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이다. 농촌지역에서 제조업종사자

가 많은 것은 대부분 개개인의 농가운영형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

구는 0∼14세 비율이 7.4%로 매우 낮은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

율이 33.1%로 초고령화 지역이다.

결론 및 정책적 함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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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조사지역의 환경적·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가구수,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지리적 특성1)

  지형 및 
  주거 형태  

구릉지 지형으로 넓은 녹지와 

산지가 많은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

도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역으로 주변에 

상권이 발달한 지역

산지가 많고 리․마을이 

분산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단독주택 

  행정 단위 24개 통 24개 통
행정리 21개

(법정리 9개)

산업적 특성1)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협회․단체․수리․기타, 

제조업(주로 개인농가 

운영)

인구 특성(조사지역 동·면)

  총인구수(명) 18,502 16,838 2,064

  세대수(가구) 7,889 5,523 942

  연령구조(%)

     0∼14세 10.7 25.2 7.4

    15∼64세 74.4 69.5 59.6

    65세 이상 14.9 5.3 33.1

  인구통태(명)

    출생건수 111 218 8

    사망건수 75 41 31

    자연증가 건수 36 177 -23

자료: 1) 오영희 외(2013).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조사지역의 정책 추진환경 및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비교

2014년 2차 지역추적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환경을 살펴보면,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는 성북구가 

30.5%, 익산시 20.7%, 충주시 18.8%로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은 

대도시지역인 성북구가 가장 높았다(표 5-2 참조). 그러나 해당 광역 시·

도 내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재원조달구조가 모두 취약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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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오영희 외, 2014). 한편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예산규모로 살펴보면 

성북구(4,185억원)가 익산시(7,341억원), 충주시(5,980억원)보다 더 적

은 수준이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규모는 익산시(2,605억원)가 성

북구(2,142억원), 충주시(1,663억원)보다 더 많았다. 이는 출생아수, 노

인인구수 등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주 수혜계층의 많고 적음이 반영된 것

으로, 익산시는 노인인구수가 3개 조사지역 중 중위에 해당하지만,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료 

지원 확대 등 저출산대책의 영향이 세출예산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의 인구 현황을 비교하면 총인구수는 성북구가 

464천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303천명, 충주시 207천명의 순이다. 보

건복지서비스의 잠재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연령구성 비율을 보면, 0~5

세와 6~18세 연령층은 익산시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15~49세 여성인

구 비율은 대도시지역인 성북구가 가장 높으며, 65세 이상인구 비율은 충

주시가 가장 높다,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분포도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의 현황으로 파악

하였으며, 주요시설별 1개소당 이용가능자수(잠재적 서비스 대상 인구)

로 비교하면, 어린이집은 익산시가 가장 낮아 시설수용성은 높은 수준이

고, 지역아동센터는 충주시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기준의 경로당 잠재수용성은 익산시와 충주시가 비슷한 수

준이며, 보건(지)소 등, 소아청소년과 의원, 산부인과 의원 등 보건의료기

관의 잠재수용성도 중소도시인 익산시와 충주시가 비슷한 수준이다. 대

도시지역인 성북구의 경우 광역시 내의 이동이 용이하여 의료기관당 인

원수가 높아도 접근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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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조사지역의 정책추진 환경 및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단위: 억원, 개, 명, %, 개소)

구분
서울

성북구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정책추진 환경1)

  재정자립도(2013년) 30.5 20.7 18.8

  일반회계 세입예산(2014년, 억원) 4,185 7,341 5,980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2014년, 억원) 2,142 2,605 1,663

  지자체 자체재원에 의한 독자적 사업수(2014년)

    저출산분야 21개 10개 5개

    고령사회분야 15개 8개 20개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인구 특성(2014년)2)

  총인구수 464,357 303,246 207,079

  0~5세 인구수 23,124 15,486 9,633

    (비율)     (5.0) (5.1) (4.7)

  6~18세 인구수 58,205 45,876 29,529

    (비율)   (12.5) (15.1) (14.3)

  15~49세 여성 123,719 72,065 47,331

    (비율)   (26.6) (23.8) (22.9)

  65세 이상 인구수 59,216 44,128 32,719

    (비율)   (12.8) (14.6) (15.8)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내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시설수(2014년)3)

  어린이집 331 269 128

    (시설 1개소당 0~5세 인구수) (70) (58) (75)

  지역아동센터 33 46 36

    (시설 1개소당 6~18세 인구수) (701) (337) (268)

  경로당 152 651 529

   (시설 1개소당 65세 이상 인구수) (390) (68) (62)

  보건(지)소/보건진료소 2 40 30

   (시설 1개소당 65세 이상 인구수) (29,608) (1,103) (1,091)

  소아청소년과  13 9 4

   (시설 1개소당 0~18세 인구수) (6,256) (6,818) (9,790)

  산부인과 14 11 9

   (시설 1개소당 15~49세 여성 인구수) (8,837) (6,551) (5,259)

자료: 1) 오영희 외(201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정릉3동·영등2
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3)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익산시는 내부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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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응답가구 특성 비교

조사지역별 가구조사 결과에 따른 비교분석으로 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성북구 정릉3동 50.0%, 

익산시 영등2동 80.7%)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

(22.3%)은 낮은 수준이다. 동거가구원 평균 연령은 성북구 정릉3동 45.5

세, 익산시 영등2동 29.8세, 충주시 소태면 58.9세로 익산시 영등2동이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이다(표 5-3 참조).

가구 경제수준을 비교하면 2014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

인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은 41.3%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10.0%, 충주

시 소태면은 60.3%이다. 또한 월평균 가구지출액이 200만원 미만인 비

율이 성북구 정릉3동 50.6%, 익산시 영등2동 17.5%, 충주시 소태면은 

69.7%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라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익산시 영등2동(16.9%)이 

충주시 소태면(33.4%), 성북구 정릉3동(64.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

이다. 주택의 자가소유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50.7%이고, 익산시 영등2

동과 충주시 소태면 자가소유율이 75% 이상으로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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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조사지역별 응답가구 특성 비교

(단위: %, 억원, 명, 세,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응답가구의 구조적 특성

  자녀동거가구 비율 50.0 80.7 22.3

  동거 가구원수(평균, 명) 2.6 3.4 2.2

  동거가구원 연령(평균, 세) 45.5 29.8  58.0

응답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 소득종류별 소득원

    근로소득률 71.0 78.2 30.3

    사업소득률 22.0 26.5 75.3

  월평균 가구소득(200만원 미만) 41.3 10.0 60.3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200만원 미만) 50.6 17.5 69.7

  주관적 생활수준(낮은 편이다) 64.0 16.9 33.4

  주택 소유율(자가) 50.7 88.7 75.0

(조사가구 수) (300) (301) (300)

  4. 미혼남녀의 특성 비교

<표 5-4>에서 조사지역별 미혼자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응답자 연령

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은 20~24세(61.1%)가 충주시 소태면(19.2%)과 

성북구 정릉3동(25.5%) 보다 매우 많고, 성북구 정릉3동은 25~29세 연

령층(29.1%)이 더 많다. 성별로는 남자의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80.0%

로 타 지역(약 55%)보다 높다. 응답자 교육수준(대학 이상의 비율)은 도

시지역인 익산시 영등2동(83.3%)과 성북구 정릉3동(80.0%)이 비슷한 수

준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69.2%이다. 즉 익산시 영등2동은 미혼자의 연

령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대학 이상 학력의 비율은 더 높고, 취업률(61.1%)

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혼지속기간은 3개 지역에서 모두 남자(26.8~33.3년)가 여자(23.9~ 

28.8년)에 비해 더 길며,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26.8년)와 여자(2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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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가장 짧은 수준이다.

충주시 소태면의 취업률(80.8%)이 높은 것은 지역적 특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미혼응답자의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은 

남자와 여자 모두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이 매우 높지만, 사례수가 매

우 적다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표 5-4〉 조사지역별 미혼남녀의 특성 비교

(단위: %, 회,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미혼응답자의 연령: 20~29세

  20~24세 25.5 61.1 19.2

  25~29세 29.1 22.2 19.2

미혼응답자중 남자 비율 56.4 52.8 80.8

미혼응답자의 교육수준(대학 이상 비율) 80.0 83.3 69.2

미혼응답자의 취업률 72.7 61.1 80.8

미혼응답자의 미혼지속 기간(년)

  남자 31.2 26.8 33.3

  여자 28.8 23.9 24.8

미혼응답자의 결혼의사 있는 비율

  남자 61.5 54.5 94.4

  여자 54.5 61.5 100.0

(미혼응답자 수) (55) (36) (26)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별 평균 미혼지속기간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미혼지속기간이 상승하였다(표 3-11 참조). 

주거독립을 했을 경우에 미혼지속기간이 확실히 높으나 결혼의사에서

는 일관성이 없었다. 성북구 정릉3동 남자는 주거독립한 경우 주거독립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의사가 낮았으나 익산시 영등2동 남자와 충

주시 소태면 남자는 반대로 주거독립을 한 경우에 결혼의사가 높았다(표 

3-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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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는 결혼의사를 높이는 명확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3~ 

2015년 조사 모두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해 결혼의사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 여자

는 교제 상대가 있을 경우 80.0%가 결혼의사가 있었고, 그 외 성북구 정

릉3동 남녀, 익산시 영등2동 남자 및 충주시 소태면 남녀 모두 이성교제

를 하고 있을 경우 모두 결혼의사가 있었다(표 3-20 참조). 

세 조사지역의 미혼자 모두 건강은 대부분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

었으나 생식기계 진찰 및 검진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2 참

조). 특히 여자에 비해 남자의 진찰 및 검진 경험이 낮았는데, 만30세 이

상 여자에게 제공되는 자궁경부암 검진처럼 남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생

식기계 질환에 대한 국가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특별공

급’과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두 가지가 있다. 대도시인 서울

시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의 정책 인지

도는 낮은 편이었다(표 3-25 참조). 

혼외출산이 2% 정도로 낮게 보고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 저출산 

현상 해소로 가는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결혼의사가 하

락하고 이에 따른 만혼화 및 저출산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좀 

더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결혼 관련 정책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지역주민의 특성별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기혼여성의 특성 비교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조사 결과를 비교하면(표 5-5 참조), 연령에서 30~39

세는 익산시 영등2동(46.9%)이 가장 높고, 성북구 정릉3동(35.1%)과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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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태면(20.6%)의 순이고, 응답자 교육수준(대학 이상의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64.3%로 성북구 정릉3동(41.9%)과 충주시 소태면(20.6%)보다 

훨씬 더 높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충주시 소태면(82.4%)이 타 지역(성북

구 정릉3동 62.2%, 익산시 영등2동 58.3%)보다 더 높은데, 이는 충주시 소

태면의 미혼남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이유와 같이 지역적 특성

으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충주시 소태면(23.7세)이 성북구 정릉3동

(26.5세)과 익산시 영등2동(26.3세)보다 더 낮았고, 총 임신횟수는 30대 

연령층이 많은 익산시 영등2동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간 더 

적다. 초혼연령은 가임기간에 영향을 미쳐 출산수준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충주시 소태면의 평균현존자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낮은 초혼연령의 영향일 수 있다. 

출산방법에서 제왕절개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되

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은 전체 임신 중 제왕절개 분만 

비율에서 익산시 영등2동 31.9%, 충주시 소태면 17.1%에 비해 성북구 

정릉3동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지역의 특성일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존자녀수는 충주시 소태면(2.3명)이 도시지역(성북구 정릉3동 1.8

명, 익산시 영등2동 1.9명)에 비하여 더 많고, 이상자녀수(약 2.6명)에서

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2자녀 규범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미충족 출산 욕구라는 관점에서 이상자녀수와 현존자녀수의 

격차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 0.8명, 익산시 영등2동 0.7명, 충주시 

소태면 0.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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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특성 비교

(단위: %, 회,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자응답자 연령

  20~29세 5.4 3.4 11.8

  30~39세 35.1 46.9 20.6

기혼여자응답자의 교육수준(대학 이상 비율) 41.9 64.3 20.6

기혼여자응답자의 취업률 62.2 58.3 82.4

초혼연령(평균, 세) 26.5 26.3 23.7

총임신횟수(평균, 회) 2.6 2.3 2.6

출산방법(제왕절개 분만율) 40.8 31.9 17.1

현존자녀수(평균, 명) 1.8 1.9 2.3

이상자녀수(평균, 명) 2.6 2.6 2.7

향후 추가출산 계획 있는 비율 17.2 11.5 6.3

초등 3학년 이하 자녀 있는 비율 45.9 51.9 41.2

보육‧교육 이용서비수(건) 

  어린이집 31 37 6

  유치원 7 49 8

  학원 20 81 1

월평균 양육비용(평균, 만원) 81.9 120.1 38.3

부모지원 비율(양가 부모) 77~86 94~96 50~63

현거주지역 지역인프라 공급적정성(점) 1.7~2.7 1.4~3.0 1.6~2.2

현거주지역 양육에 좋은 환경(점) 2.9 4.0 2.8

현거주지역 양육 안전성(점) 2.9 3.7 3.8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이용률

  보건소 27.0 25.1 52.9

  산부인과 40.5 54.0 29.4

  소아과 56.8 71.5 38.2

  어린이집 41.9 29.4 29.4

(기혼여성응답자 수) (74) (235) (34)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비율은 기혼여성의 연령이 적고 현존자녀수가 적

은 도시지역(성북구 정릉3동 17.2%, 익산시 영등2동 11.5%)이 충주시 소

태면(6.3%) 보다 더 높다. 따라서 성북구 정릉3동 기혼여성은 출산욕구 

미충족 상태가 더 심각하고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

나고, 반면 소태면은 출산욕구 충족 정도가 높고 출산을 조기에 종료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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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실태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51.9%)이 타 지역에 비하여 더 높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정

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원 이용정도는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과 익

산시 영등2동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학원의 접근성 

문제로 이용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영유아 돌봄을 위해서 동원하는 기관이용 이외의 돌봄 자원 이용실태

를 보면, 민간시장 자원(베이비시터)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 초등학교 3

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1가구에 불과하였다. 그 외는 친가 또

는 외가 조부모와 기타 친인척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표 4-17 참조). 이

는 지역에 관계없이 보육교육 기관 이외의 자원동원에서 친인척 등 가족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비용은 가구소득과 연계되어 특징적 

현상이 나타났다(표 3-43 참조). 성북구 정릉3동에서 1명의 초등학교 3

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용은 46만원이었고, 익산시 영

등2동은 76만 5천원, 충주시 소태면은 23만 8천원이었다. 익산시 영등2

동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고,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실제로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소득이 가

장 높았고, 다음은 성북구 정릉3동, 충주시 소태면 순이었는데, 자녀 양

육비 지출 규모도 이와 같은 순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양육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살펴보아도 익산

시 영등2등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익산시 영등2동 가구는 자녀 

1명일 때에 비해서 자녀가 3명일 때 145만 8천원을 더 지출하였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 가구는 같은 조건에서 29만 7천원을 지출했을 뿐이다. 초

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1명일 때보다 자녀 3명일 때 익산시 영등2동 가

구는 충주시 소태면 가구에 비해서 116만 1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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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서 세대 간 자원의 교환관계에서 지역별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

다. 우선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도에서 성북구 정릉3동은 80%대

를 나타내고 있고, 익산시 영등2동은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충주시 소

태면은 50%대로 나타났다(표 3-48 참조). 부모와의 동거 비율을 함께 살

펴보면(표 3-47 참조), 익산시 영등2동의 부모동거율이 가장 낮게 나타

난 반면, 부모 지원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

을 경우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으로 부양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모동거율이 높은 편이고, 자원 교

환 비율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역사회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프라 공급, 자

녀 양육 안전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보육 및 보건의료시설 

등의 전체 공급적정성은 익산시 영등2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이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 양육 환경이 

좋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익산시 영등2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 양육에 안전한 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충주시 소태면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 인프라 이용에서 익산시 영등2동은 산부인과(54.0%), 소아

과(71.5%)이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률은 성북구 

정릉3동(41.9%), 보건소 이용률은 충주시 소태면(54.3%)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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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사응답 중고령자의 특성 비교

<표 5-6>에서 조사지역별 50세 이상 중고령자 특성을 비교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52.0%)과 익산시 영등2동(41.0%)에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61.9%)이 높다. 익산시 영등2동의 유배우율은 

77.8%로 가장 높고, 충주시 소태면의 유배우율(72.9%)은 성북구 정릉3

동(68.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중고령자의 교육수준(고교 이상)은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43.9%), 익산시 영등2동(52.2%)과 비교했을 

때 충주시 소태면(21.2%)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취업률은 성북구 정릉3

동과 익산시 영등2동(약 47%)보다 충주시 소태면(74.2%)이 높은데, 이

는 미혼자조사나 기혼여성조사에서와 동일한 경향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상이다.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를 공적연금 가입률

로 비교하면, 50대가 많은 익산시 영등2동 62.3%, 성북구 정릉3동이 

40.6%, 충주시 소태면 29.5%로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인다. 충주시 소태면

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편(35.9%)이거나, 영양관리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49.5%)한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중고령자의 평균 자녀수는 충주시 소태면이 3.4명이고, 익산시 영등2

동 2.7명, 성북구 정릉3동 2.3명이다. 자녀동거 비율은 응답가구의 구조

적 특성과 동일한 경향으로 도시지역(49.1%, 44.0%)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24.5%)에서 낮은 수준이며, 최소 1명의 

자녀가 동일 동·읍·면에 거주하는 비율도 도시지역이 더 높은 수준이다. 

별거 자녀와의 왕래빈도(주 1회 이상)에서도 도시지역은 약 40%인 데 반

하여 충주시 소태면은 23.6%로 지리적 거리가 왕래의 빈도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락빈도는 접촉빈도에 비해서 지역별 차이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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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18.6명, 익

산시 영등2동은 22.5명, 충주시 소태면은 19.8명으로 대도시지역의 중

고령자가 가장 적은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령자의 복지자원 이용실태를 비교하면, 경로당 이용률과 지역보건

기관(보건소 등) 이용률은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80.9%, 70.7%)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지역사회 중심적인 성향을 강

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각종 사회복지관, 여가문화 시

설 및 센터 이용률은 도시지역이 더 높은 수준이다. 

현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익산시 영등2동(91.2%)이 가장 높고, 거

주지역 친밀도는 충주시 소태면(11.8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농촌지역의 부부가구가 특별한 관심

을 요하는 집단이 많았는데,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부가 모두 80세가 

넘거나(6.3%), 부부가 모두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17.5%)에 

신체적 독립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 부부중 최소 1인의 교육수준이 초

등 이하일 경우(40.8%) 정보습득이나 사회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가

능성이 있다. 중고령자의 특성 비교에서 2개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

에 비하여 50∼64세 연령층 비율이 더 높고, 교육수준도 연령에 상응하

여 더 높다. 

전반적으로 50대 연령층의 비율과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이 상대적으

로 더 높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정기적 운동실천율,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율 등이 더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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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특성 비교
(단위: %, 점,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중고령자의 연령(65세 이상 노인 비율) 52.0 41.0 61.9

중고령자의 유배우율 68.4 77.8 72.9

중고령자의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비율) 43.9 52.2 21.2

중고령자의 취업률 47.1 47.9 74.2

공적연금 가입률(현 수령자 포함) 40.6 62.3 29.5

개인연금 가입률(현 수령자 포함) 8.8 24.8 7.2

중고령자의 자녀수(평균, 명) 2.3 2.7 3.4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 비율 49.1 44.0 24.5

  최소 1인은 동일 동‧읍‧면 거주 15.3 14.7 0.4

별거 자녀와 왕래 빈도(1주 1회 이상) 43.6 40.4 23.6

별거 자녀와 연락 빈도(1일 1회 이상) 14.3 20.4 19.8

사회적 관계망 크기(종합: 명) 18.6 22.5 19.8

주관적 건겅상태: (매우) 나쁜 편 29.8 18.4 35.9

흡연율 16.1 11.4 14.3

과음주율(1주 8잔 이상) 17.5 18.4 17.1

정기적 운동실천율 45.0 63.2 14.3

영양관리 주의/개선 요구 비율 36.3 14.9 49.5

지역사회 보건복지시설 이용경험률

  경로당 이용경험률(65세 이상) 5.7 33.3 80.9

  노인복지관 이용경험률(65세 이상) 5.7 4.4 1.0

  각종복지관 이용률 4.4 - 0.2

  공공 여가문화시설 5.8 8.0 3.8

  민간 여가문화센터 12.9 6.2 0.8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률 37.7 27.4 70.7

  병(의)원 96.2 83.2 86.3

현 거주지역이 (매우)만족하다는 비율 74.2 91.2 70.0

거주지역 친밀도(15점 기준) 8.7 9.0 11.8

(중고령자 응답자수) (348) (117) (484)

연령: 부부 모두 후기(80세 이상) 0.9 2.2 6.3

교육수준: 부부중 1인 초등 이하 10.7 17.8 40.8

공적연금: 부부 모두 미가입 30.0 16.5 47.6

개인연금: 부부 모두 미가입 85.7 65.0 88.2

건강: 부부 모두 건강이 나쁨 9.7 2.9 17.5

(유배우 중고령자 응답자수) (238) (91)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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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령계층별 경제적 노후준비율의 비교

〈표 5-7〉은 20~49세, 50~64세, 65세 이상 응답자의 주요 항목별 노

후준비율을 성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0~49세의 경우, 3개 지역 모

두 공적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충주시 소태면이 부동산과 저축

의 비율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공적연금 가입률은 상

대적으로 낮으나 그 외의 수단으로 노후소득을 보완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연금과 기업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익산시 영동2동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개인연금(성북구 정릉3동)과  

저축(익산시 영등2동)을 제외하면 모두 남자의 준비율이 높게 나타났는

데, 특히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률이 92.1%로 매우 높았다. 

50~64세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을 제외하면 공적연금 가입

률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았다. 부동산과 저축 부분은 20~49세와 동일

하게 충주시 소태면에서 준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보면, 공적연금‧개
인연금‧기업퇴직연금의 준비율은 모두 남자에서 높았고, 부동산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 기혼여성만 배우자보다 준비율이 높았고, 저축은 성북구 

정릉3동만 기혼여성이 배우자보다 준비율이 낮았다.

65세 이상 노인에 있어서는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동산 및 저축이 

다른 노후준비항목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나머지 두 지역은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업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느 지역에서

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상 기업퇴직연금의 적용시기

와 매칭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로 남자의 준비율이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개인연금과 부동산은 여자가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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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20~49세와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주요 항목별 노후준비율 비교

(단위: %)

구분
20~49세 기혼여성 20~49세 유배우여성의 배우자(남자)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54.1 50.2 26.5 78.6 92.1 57.1
개인연금 28.4 40.0 20.6 21.4 40.5 23.8
기업퇴직연금 8.1 10.6 2.9 12.5 34.9 -
부동산 1.4 4.7 14.7 8.9 7.4 38.1
저축 12.2 18.3 23.5 12.5 18.6 42.9
(대상자수) (74) (235) (34) (56) (215) (21)

구분
50~64세 여자 50~64세 남자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34.7 62.1 29.6 73.5 82.5 57.8
개인연금 15.3 28.64) 13.3 17.6 42.5 14.5
기업퇴직연금 2.0 - - 7.4 15.0 -
부동산 11.2 6.9 30.6 27.9 20.0 28.9
저축 11.2 31.0 32.7 19.1 20.0 27.7
(대상자수) (98) (29) (98) (68) (40) (83)

구분
65세 이상 여자 65세 이상 남자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17.9 26.9 8.7 48.4 57.9 37.5
개인연금 1.8 7.7 2.3 1.6 5.3 4.2
기업퇴직연금 - - - - - -
부동산 13.4 11.5 16.2 18.8 10.5 42.5
저축 7.1 15.4 16.8 18.8 15.8 38.3
(대상자수) (112) (26) (173) (64) (19) (120)

주: 1) 항목별 노후 준비율은 전체 응답 중 각 항목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49세 유배우여성의 배우자는 49세 이하인 경우만 포함함.
     3) 50~64세, 65세 이상은 중고령자 조사표의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지역별·연령군별·성별로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 여자의 경우, 연령

이 낮을수록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

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노후소득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

성 역시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은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으

나, 부동산과 저축의 경우에는 50~64세의 준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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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적연금의 경우 50~64세 여자가, 부동산은 65

세 이상 여자가, 저축은 50~64세가 준비수준이 가장 높았다. 남자의 경

우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연금과 기업퇴직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50~64세는 개인연금과 부동산, 저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여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연령이 낮을수

록 준비율이 높았고, 공적연금과 부동산, 저축은 50~64세의 준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남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가

입률이 높았고, 65세 이상은 부동산과 저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생계수단이 농업이라는 특성상 기업퇴직연금 가입은 어느 계층에

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8. 지역추적조사 1~3차 조사결과의 가구원 변동 현황

2013년 1차 조사와 2015년 3차 조사 결과에서 조사지역 응답가구의 

전체가구원 변동 현황을 <표 5-8>에서 살펴보면, 도시지역인 익산시 영등

2동과 충주시 소태면의 가구원수 비율이 1차년도에 비하여 조금 증가한 반

면, 성북구 정릉3동은 약 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응답가구원 중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이 탈락과 진

입 등 가구 및 가구원 변동이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1%포인트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15∼24세, 

35∼44세, 45∼54세 연령층이 감소하였으며 55∼64세와 65세 이상 연령

층이 각각 약 2%포인트 증가하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자 및 14세 이하 

가구원이  약 1%포인트 감소하였다. 교육수준별로도 큰 차이 없이 1%포인

트 이하 증감의 수준이고, 취업상태는 취업자가 약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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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1차∼3차년도 가구조사 결과에서 가구원의 특성은 큰 차

이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8〉 지역추적조사 1~3차년도 가구변동에 따른 가구원 일반특성 비교

(단위: %, 명)

구분
2015년 조사 결과 2014년 

조사 결과
2013년 

조사 결과소계 원표본가구원 2~3차 신규진입

조사지역

  성북구 정릉3동 31.4 29.2 39.4 32.6 32.5
  익산시 영등2동 42.0 39.5 50.9 41.4 41.1
  충주시 소태면 26.6 31.3 9.7 26.0 26.4
성별

  남자 47.7 47.5 48.3 48.3 48.7
  여자 52.3 52.7 51.7 51.7 51.3
연령

  14세 이하 19.1 18.6 22.6 20.8 20.2
  15∼24세 8.7 8.9 8.2 7.7 9.0
  25∼34세 8.6 7.3 13.2 10.3 9.6
  35∼44세 15.5 14.8 18.1 17.0 17.3
  45∼54세 13.6 14.5 10.4 13.6 14.1
  55∼64세 12.7 13.0 11.6 10.9 10.6
  65세 이상 21.9 22.8 15.9 19.7 19.2
혼인상태

  미혼 14.4 14.9 12.9 13.0 15.0
  유배우(기혼) 54.6 54.9 53.4 55.4 54.3
  무배우(기혼) 11.9 12.1 11.2 10.8 10.5
  비해당(14세 이하) 19.1 18.1 22.6 20.8 20.1
교육수준

  미취학 7.0 6.0 10.6 9.1 8.2
  초등학교 이하 26.9 28.4 21.3 26.2 26.3
  중학교 13.2 13.8 11.2 12.9 12.9
  고등학교 26.4 26.6 25.6 25.4 26.7
  대학 이상 26.5 25.2 31.3 26.3 25.9
취업 여부

  예(취업) 51.8 53.4 46.1 49.6 49.4
  아니오 29.1 28.5 31.3 29.6 30.5
  비해당(14세 이하) 19.1 18.16 22.6 20.8 20.1
계1)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467) (1,931) (536) (2,511) (2,571)

주: 1) 지역추적조사 조사완료 가구의 동거가구원에 대한 분석임. 원표본유지는 2013년(1차)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원이고, 신규진입은 2014년과 2015년에 신규로 조사된 가구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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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결과에서 수요측면에서는 서비스 대상 인구

집단의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영유아, 아동, 가임기 여성, 

노인 인구 모두 전국 평균 수준을 약간 상하회하는 수준에 위치하고 있었

다. 그리고 공급측면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는 약간 존재하지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이 각각 반영된 수준이고 수급상 불균형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지역내 자원분포는 조사지역 시·군·구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동지역 쏠림현상이 확연한 것으로 나타나, 읍·면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읍·면지역은 시

설보육에 애로를 겪거나 돌봄서비스 소외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임산

부, 노인 등 전 연령층의 인구가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먼 거리를 이동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상 

접근성 제약이 있는 지역은 이동수단 확충 등 접근성 제약을 완화하기 위

한 대책이 필요하고, 읍·면단위 경로당은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내실

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행사에도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여, 선택

권 확보를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린이집, 

경로당으로부터 각각 2㎞ Buffer(도보 30분 거리)를 생성하여 조사지역 

읍·면·동에 얼마나 많은 선들이 겹쳐지는지 살펴본 결과, 충주시 소태면

의 어린이들은 보육시설 이용 선택권이 현격하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접근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취

약지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나 인근 읍·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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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차량 운행비 지원을 통한 등하원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설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거주지역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보육 및 보건의료시설 등의 전체 공급적정성은 익산시 영등2동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양육 환경이 좋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익산시 영등2동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중고령자 조사에서 현 거주지역에 (매우)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익산

시 영등2동이 9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북구 정릉3동(74.2%), 

충주시 소태면(70.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익산시 영등2동의 만족

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지역적인 개별특성도 존재하겠지만, 보건복지서비

스 관련 주요 시설자원이 충분하게 분포되어 서비스 접근성이 뛰어나다

는 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거주지역 친밀

도에서는 충주시 소태면(11.8점)이 익산시 영등2동(9.0점), 성북구 정릉

3동(8.7점)에 비해 약 3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

들과 유대관계는 거주지역 만족정도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

요한 것은 서비스 이용자로서 필요할 때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거주지역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결

국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미혼남녀의 독립 및 가족형성 지원 정책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양적조사와 심층 사례연구는 이성교제, 결

혼 및 독립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형성과 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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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재 미혼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는 고용 안정의 문제, 독립과 혼인

을 위한 경제적 기반에 관한 것이었다. 세 지역의 미혼자들은 결혼과 출

산은 경제적인 요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생애사적 전환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직장”과 “집”이라는 두 요인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청년 세대의 미래 설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

관된 문제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계가 불투명하다면 혼인과 출산으

로 안전하게 연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파악된다. 혼인과 출산의 관점

에서 정부의 정책적 책무는 이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자기 삶을 설

계를 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요구된다. 

15~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20.5%에서 2015년 20.8%

로 다소 증가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15).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 강화와 자기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심

층면접 1명의 사례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그의 미래 설계에 큰 도움

을 주었다고 말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자기개

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와 같은 취지의 정책이 다양화되고 더

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지원 대책 또한 더욱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정책의 

체감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규모는 2015년 기

준 2만 5천호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혼인이 30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택 특별 공급 수준은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형

성 초기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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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정보육 인프라 확산과 방과후 교실 확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가족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완화되지 않고 있

다. 이는 가족 부양의 책임이 대체로 사회화되지 않고 가족에게 전가되는 

현실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보육 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자녀 돌봄 문제

가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제도가 정착되면서 기관 보

육 교육의 욕구는 대체로 충족되고 있으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

육 지원제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기관 미이용 0~2세 아동에게 양육수당 10~20만원이 연령에 따

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 급여 이외의 돌봄 지원 정책은 부재

한 상황이다. 기관이용 이외의 시간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취업모의 

경우는 조부모와 같은 사적 돌봄 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모 또는 조

부모가 영유아를 돌보는 과정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미미하다. 이는 소

득수준에 따라서 또는 돌봄 자원의 동원가능성에 따라서 돌봄 기회의 형

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성장과정의 기본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정 양

육 부모 및 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프로그램)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시설

을 이용하여 직접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 또는 돌봄 조력자가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이

와 같은 지자체 정책 사례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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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이 시간의 돌봄 공백은 곧 사교육으로 이어

지거나 아동의 방임상태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조사결과,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초등학교 돌봄시간이 매우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었다. 

충주시 소태면 거주 기혼여성의 방과후 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적 노후준비율의 제고  

노후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화된 수단들을 통해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3개 지역마다 조금씩 경향성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

적으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저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활용인 듯하

다. 그러나 가입률에 있어서는 개인연금과 기업퇴직연금은 그 비율이 현

저히 낮아 가입유인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충주시 소태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두 지역에서 부동산을 통한 노후준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하락하

고 있기 때문에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가 절실한 부분이라고 하겠

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생계수단이 농업이기 때문에 기업퇴직연금의 

가입률 제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부동산을 통한 

농지연금 등의 활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의 가입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저축의 활용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연금 등 국가 

정책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보완이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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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각 항목별 노후준비율이 낮

기 때문에 향후 여자 노인의 빈곤이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 연령

층은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 가입률 제고가 요구되고, 노인

의 경우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 현재 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이 적절하게 작

동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다른 연령군에 비해 항목별 노후준

비율이 높거나 고르게 분포한 50~64세의 경우처럼 다양한 수단을 통한 

노후준비율의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제3절 지역추적조사의 함의 및 연구 제한점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는 2013년도 기초

표본가구를 구축하고 1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5년 3차년도까지 저출

산 및 고령사회분야의 기초조사는 3회 실시되었고, 2014년도에는 중고

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2015년도에는 미혼남녀의 독립과 결혼, 기혼여

성의 양육행태에 대한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가 각각 1회 실시되었

다. 본 조사는 종단적 조사방법으로써 지역단위 사례조사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양적분석은 5개년 이상의 자료가 축척되어야 패

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령자 조사의 경우 조사지역의 50세 이상 전체가 개인조사대상으

로 응답자 수가 예상보다 많았으나, 미혼자 및 기혼여성 응답자 수는 조

사지역별 인구구조의 차이로 빈도분석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방안의 제시보다는 조사지역

의 특성 및 응답자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초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개인특성, 계층 또는 지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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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여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고 소규모 표집집단을 재구성하여, 이

들에 대한 심층사례면접으로 질적 연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다양한 정책과제의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규모 조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결혼 및 출산 행태, 노화 

현상으로의 이행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환경생태학적 요인을 고려한 다

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고, 개인 삶의 변화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추

적조사를 통해 보다 상세한 인과관계의 매커니즘을 명료화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심층사례연구 방법의 수정·보완으로 사회 현상과 관련된 선도

적 주제의 탐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5-9 참조).

〈표 5-9〉 향후 지역추적조사 심층사례연구의 수정·보완 방안(안)

구분 기존 질적자료 수집방법(1안) 질적자료 수집방법의 수정·보완(2안) 

연구 
비중

- 양적·질적 연구의 비중이 거의 동등 -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의 비중 확대

연구 
순차

- 양적자료를 수집하고,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면접 실시

- 양적자료와 질적자료의 수집시기가 거의  

동시적 실시

- 순차적 질적자료 수집으로 1년에 2회 이상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관찰 또는 주변인에 대한 

심층면접 실시

연구 
주제

- 격년을 주기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주요 

이슈 선정  

-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 가능

  [예시]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미혼자의 결혼 의향, 기혼여성의 양육행태

 ⋅중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이용 행태

 ⋅가족주기의 변화 양상

- 연구대상과 중점탐구 주제의 선정 필요

- 질적 추적조사 가능 

  [예시]

 ⋅미혼의 데이팅부터 결혼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부부의 출산 결정과정과 영향요인 파악

 ⋅맞벌이 부부의 구체적인 자녀양육 패턴 

이해

 ⋅고령자의 기능상태 저하 과정 

 ⋅고령자의 퇴직과정이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과정 

장단점

- 단순화·수량화된 응답의 한계 보완

- 연구자가 현장을 한번 정도 방문함으로써 

시간, 예산 등이 절감

- 인터뷰 대상자가 매년 변경되어 대상자와 

라포 형성이 제한적

- 조사주제와 관련된 실제적 현실의 맥락, 

배경, 과정 등을 동태적 차원으로 파악

- 연구자가 현장을 여러번 방문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연구진 수, 소요예산) 등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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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추적조사는 패널조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지역 

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가구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가구조사의 

원표본유지율은 78.1%이고, 개인조사에서 중고령자의 표본유지율은 

84.3%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혼자 및 기혼여성 개인조사의 경우 표본유

지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표본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비표

본오차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관적 문항의 경

우 연도별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표의 설계 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위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원 교육 등으로 

면접자의 측정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조사지역이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거하여 추출되지 않

고 도시화 정도가 다른 3개 소지역(community)에 한정되어 자료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으며, 표본가구 또는 개인을 전국으

로 추적하는 조사는 실시되지 못하고 지역표본(동·읍·면)에 대한 추적조

사로 수행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인 정책

과제 발굴이나 생애주기 상의 급변하는 단계(결혼 및 출산, 은퇴 등)에 대

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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